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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 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강  경  숙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 수  송 재 홍

  이 연구는 길 그림을 통해서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회화적 반응특

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그에 따른 길 그림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은 어떤 차

이가 있는가?

  둘째,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이 연구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1과 연구 2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연구 

1은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미술치료 연수와 상담에 참여한 일반여성 123명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31명을 대상으로 8절 크기의 회화용지에 길 그림을 그리게 

하여, 이론적 고찰에서 확인된 분석 기준에 따라 두 여성 집단 간 길 그림의 회

화적 반응특성을 분석하고  검증을 통해 차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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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20개 요소로, 초기 인상(전체 분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화), 체제와 공간(화지 구성, 화지 활용, 색채 사용, 필압, 계절 표현), 길의 

상태(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모양, 길의 폭, 길의 경사), 그리고 길의 구성요소

(방해물, 교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자기표현)를 포함한다.

  연구 2에서는 여성의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3명을 대상으로 길 그

림을 매개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치료 효과와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자기-

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자기-자비 척도와 우울 척도를 활용하여 3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순차적으로 기초선을 측정하고 그 후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동안과 

투입한 후에 연속하여 자비-자비 척도와 우울 척도를 실시하여 기초선 대비 향

상도를 비교하였다. 프로그램은 8회기 동안 투입되었으며 전체 측정 회기는 20회

기였다. 또한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투입 전과 후의 시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3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 완성한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1에서 일반여성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

특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투입 전과 투입 후에 달라진 길 그림의 변화 양상에 대

한 질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길 그림의 분석 기준이 되는 4개 영역 20개 요소 중에서 일반여성과 가

정폭력 피해여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회화적 반응특성 요소는 16개 요

소이며, 이는 초기 인상(전체 분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

화), 체제와 공간(화지 활용, 색체 사용, 필압, 계절 표현), 길의 상태(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모양, 길의 폭, 길의 경사), 그리고 길의 구성요소(방해물, 자기

표현) 등이다. 체제와 공간의 화지 구성, 길의 구성요소 중 교차로, 도로표지판, 

교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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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자기-자비 점수는 각각 기초선 수준 평균이 16.0, 21.0, 12.8이었으나 프로그램 

투입단계 중에는 18.9, 30.1, 23.7로 각각 2.9(18.1%), 9.1(43.3%), 10.9(85.2%)가 향상

되었고 프로그램 투입 후에도 23.1과 43.7로 각각 7.1(44.4%)과 22.7(108.1%)이 향

상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점수는 각각 기초선 수준 평균이 25.6, 

22.3, 19.8이었으나 프로그램 투입 중에는 25.8, 5.1, 8.4로 각각 -0.2(-0.8%), 17.2 

(77.1%), 11.4(57.6%)가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 투입 후에는 22.1과 0.0으로 4.5( 

13.7%)와 22.3(100.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투입된 피해여성의 경

우에 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투입된 피해여성의 경우에서 프로그램 투입에 

따른 자기-자비 향상과 우울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4개 영역 20개 요소 대부분에서 일

반여성과 비슷한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유의미하게 다르다. 따라서 길 그림에서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투사적 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

  둘째,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과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처한 심리적 상처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길 그림을 매

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

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피해여

성의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일반여성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심리치료교육 전문가들은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 분석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적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연구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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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선 이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연구는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자기-자비 향상과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련된 연구설계와 축적된 연구결과가 요구된다. 나아가 후속연구는 길 그

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여타의 은유 치료 프로그램에 비

해서 상대적인 효과를 밝히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 요 어 : 가정폭력 피해여성,  길 그림,  투사적 은유,  자기-자비,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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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 구 의 필 요 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의 통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사생활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며 가족의 기능과 구조를 파괴시키는 사회적 문제이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다른 사건보다 신체적·정신적 증상과 장애가 매우 크며, 폭력 대상자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이므로 폐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가정

폭력은 폭력의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불안, 수치심, 공포 등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과 더불어 다양한 정서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는 폭력이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방치할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아져 

사회적 폭력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며(신혜영, 2003), 아내들은 신체적 상처와 

더불어 심리 정서적 증상으로 사회적응장애를 겪게 되고, 가사일과 자녀교육의 

어려움, 성적 갈등 및 부부 갈등 등 가족 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조

영호, 2008).

  이에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97년 12월에『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가정폭력 가해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을 

예방 하 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2013년에는 가정폭력을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줄어들기는   

커녕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은 2012년 8,762건, 2013년 16,785건, 2014년 

17,557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2008년에 7.9%였던 재범률이 2012년은 32.2%로 약 4배가량 

증가되었다. 재범인원 역시 2008년 1,045명에서 2012년 3,011명으로 약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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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여성긴급전화 부산센터, 2015). 이처럼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계속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1명꼴인 308

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여성이 66.9％, 남성이 33.1％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변지철, 2015).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

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Gelles & Straus, 1979),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자존감을 해치는 언어폭력,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은밀

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 노출

되지 않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강도가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이은주, 

2005).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여성들은 신체적 상처는 물론 심리 정서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되는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왜곡된 인지와 우울, 수치, 상실, 불

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그리고 수동성, 의존성, 약물남용, 심인성 질병과 

같은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며, 여성과 아내로서의 역할 혼란과 높은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기피,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박미은, 1997). 2014년 여성

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

감, 자아상실’ 등이 70%로 가장 높았는데, 김혜정(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 비난

이나 자책감, 부끄러움 등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미래 희망에 대한 상실감과 자아정체감의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증을 겪게 되며(Dutton, 1992),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상당수가 우울증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Walker, 1979).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김혜정, 2005; 박미선, 2002; 이혜경, 2000; 최

순옥, 2005)에서도 가정폭력과 우울이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로 우울한 여성들은 일반여성들에 비해 모든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더욱 크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권민혁(2014)은 이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돌보거나, 자신의 경험에서 한 발 떨어져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객관화 시켜 바라봄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방지하고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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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분 나빴던 상황, 실패, 상실, 굴욕 등과 불쾌한 대인관계의 

상황, 스트레스를 주는 어색한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였다(Leary, Tate, Adams, & Hancock, 2007). 또한 자신에게 따뜻하고 온정적인 

사람은 타인의 수행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동시에 이상적인 기준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으며(Neff, 2003a), 자신에 대해 돌봄의 마음을 냄으로써 정서적 성

장을 촉진시켜 마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관점을 새롭게 조직하는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Gilbert & Iron, 2005).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치료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자

신이 겪는 고통과 실패에 대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이해심이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문은주(2011)는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심리적 외상을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이나 실패를 허용하는 자

기-자비의 자세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증상의 

심각도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미선, 2014). 조현주와 현명호(2011)의 연구에

서도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실수에 너그러워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온정적이며, 활력을 주는 태

도로 자신의 고통과 실패, 취약함에 대해 회피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열린 마음으

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마음 챙김의 자세로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Neff, 2003b). 자기-자비는 명료한 정서적 자각 상태와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 이르

게 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도우며(Neff, Hseih, & Dejitthirat, 2005; 

Neff, Kurkpatrick, & Rude, 2007), 고통스러운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

정을 완화시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 이해 및 자기 수용으로 자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잘못에 대해 자신을 탓하거나 판단하는 정도가 덜

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포용과 온정은 타인을 향해 일어나게 한다(김경의, 이

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Elkind, 1967; Fredrickson, 2001; Jopling, 

2002; Neff, 2003a; Rubin, 1975). 이러한 자기-자비는 훈련과 명상을 통해 단기간

에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ckay & Fann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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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외상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자기-자비 수행을 조력하다보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치료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미선, 2014). Gilbet와 Procter(2006)도 

수치심이 높고 자기 비판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12회기의 자비마음 훈련을 실

시한 결과, 이들의 우울, 불안, 자기 비난, 수치심, 열등감, 굴종적 행동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Neff와 Germer(2012)는 자기-자비의 함양을 위해 개발한 마음

챙김 자기-자비 MSC(Mindful Self-Compassion) 프로그램이 자기-자비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실험연구를 발표하였다. 한미영(2012)의 연

구에서도 사티 수행 프로그램이 자기-자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을 해소시키

는데 자기-자비가 중요한 조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자기-자

비는 자신을 친절하게 보살필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명확하게 바

라보고 돌봄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보다 집중하게 되어 우울이나 무기력이 

해소 될 것이다. 

  자기-자비가 개인이 획득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이해하기, 수용하기, 

용서하기 등을 통하여 우울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개발하는 

훈련을 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상쇄하여 우울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집단의식 교육 및 훈련과 기술 향상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혜정, 2005).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관한 올바른 통찰을 바탕으로 무력감과 자기비난, 자책감과 

우울 등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 시켜 자신의 삶의 전과정을 탐색하고, 자

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더불어 해결해야할 당면한 문제나 중요하게 선택해야할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자유의지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유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Hanes(1995)가 개발한 길 그림이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제공하고 치료적 

은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길’을 연상하여 그리게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태생, 삶의 과정, 지금까지의 경험, 미래에 대한 의도까지 치료적 은유로 투사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통한 자기-자비 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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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예로 연구자가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 연구(강경숙, 2009)’와 ‘아동기 성학대 피해 여성들의 개인미술치료에서 

길 그림 검사 활용 사례연구(강경숙, 2010)’를 통해서 길 그림이 상담개입 방법으

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 2007년부터 길 그림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상

담에 적용하면서 일반여성들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과 차이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 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2개의 연구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의 차이를 

밝혀내어 길 그림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투사적 그림검사로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연구 2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으로 자기-자비 조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의 변화에 따라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  연 구  문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밝혀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

로그램에 참여한 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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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방 법

 이 연구는 연구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1, 2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2007년부터 3월부터 2015년 4

월까지 미술치료 연수와 상담을 통해서 일반여성 123명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31명의 

길 그림 154점을 수집하였다. 연구자와 미술치료사 1인이 수집된 길 그림을 4개의 

영역에 따른 20개 요소의 반응특성을 분석 하여 SPSS프로그램을 활용한  검증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여성 쉼터에 입소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3명에게 2015년 4월

부터 7월까지 중다기초선설계로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

(이하 길 그림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효과 검증은 중다기초선설계에 의거 사전-처치-사후 순

으로 20회에 걸쳐 자기-자비 척도와 우울 척도로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사전·사후 길 그림의 변화와 회기별 작품 및 활동 내용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4 .  용 어 의 정의

 가.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정폭력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하여 자기-자비가 낮고 우울이 

높은 여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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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우울

  우울(depression)은 슬픔, 비관, 실패감, 불쾌함, 죄책감, 자기처벌, 자기혐오, 자기

비난, 자살에 대한 소망 등을 포함하는 현재의 정서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우울은 Beck, Steer와 Brown(1996)이 개발한 것을 임선영 외(2011)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BDI-Ⅱ(Beck Depression Inventory-Ⅱ)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의미한다. 

 다 .  자기-자비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실패에 대해서 자기-비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하지 않고 명확한 자기 인식으로 심리적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과 자기 성장을 촉진하도록 온정적인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자기-자비는 Neff(2003a, 

2003b)가 개발하고 김경의 외(2008)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

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SCS)의 6개 요인 중

에서 ‘자기-친절’과 ‘자기-비판’ 2개 요인 10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라 .  길 그림

  길 그림(road drawings)은 길을 연상한 후 8절 크기의 화지에 길을 표현한 그

림을 의미하며, 길 그림에는 참여자의 삶의 근원, 인생 여정, 현재까지의 경험, 

미래에 대한 의도까지 반영되어 표현되므로 풍부한 투사적 은유와 상징적 의미로 

무의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길 그림이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투사적 은유로 의식화할 수 있다고 보아서 연구자의 

의도로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을 4개 영역 20개 요소로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명료화, 현재의 감정 및 삶의 태도 인식, 

미래에 대한 의지 확립 등을 도와주기 위하여 길 그림 프로그램으로 치료적 개

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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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투사적 은유

  투사적 은유(projective metaphor)는 자발적인 미술표현 과정에서 색채와 형태의 

구성을 통하여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개인의 정서, 신체적 고통이나 문제점, 

다양한 욕구 등이 은유적으로 상징화되어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로 억압되었던 무의식이 투

사적 은유로 표출되는 것을 4개 영역 20개 요소로 구체화 또는 객관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로 하여금 무의식이 투사적 은유로 의식화되는 과정을 통찰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기-자비 조절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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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적 배경

1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이 해

 가.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이 또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 손상을 끼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 경제

적 피해를 주는 모든 폭력행위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

함한 가족원에 의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정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은밀히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그 강도가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박미

선, 2002).

  가정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이며 보편적인 사회 제도로, 그 사회의 존립과 발

전이 되는 동시에 사회변화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온 체계이다. 가정은 사

회의 구성원을 산출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사회화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가정 내 폭력 등으로 그 기능과 구조를 상실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은선, 2007). 가부장제도로 일컬어지는 전통적인 우리나

라의 가족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그 역할에 상응하는 기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가족의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권위와 

결정권을 소유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속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김재엽, 

1997).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른 서열의식은 권위와 우월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가족구조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핵가족화를 이룬 현대사회에서는 이전보다 

약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정의 전통적인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으며, 왜곡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는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은주, 2005).  

  Gelles와 Straus(1979)는 현대사회에서 가정폭력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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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구성원은 상당한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한다. 둘째, 서로 

공통된 활동과 흥미를 공유하고 있다. 셋째, 서로 관여하고 애착을 갖는 정도가 

강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려 한다. 넷째, 성적인 불평등과 연

령의 차이가 있다. 다섯째, 가족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히 핵가족화는 사적인 

가족의 특성을 강화시켜 갈등 및 폭력을 보더라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보고하거나 그 가족에 대해 알아보지 않으며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다. 여섯째,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충되는 활동이 존재

할 수 있다. 일곱째, 가족 내의 역할은 이해관계나 경쟁에 근거하기 보다는 규범에 

의존한다. 여덟째, 결혼은 파기하기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아홉째, 가족은 끊임없이 출생, 성장, 노화 등과 관련된 변화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서로 겪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신체적 폭

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규범으로 

종종 가족 구성원간의 폭력사용을 정당화, 합법화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가

족이 폭력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따뜻하고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친

밀한 환경을 제공하는 잠재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나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현 황

  1980년대에 이르러, 가정폭력을 집안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많은 여성운동가와 여성단체들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 문제로 제기하며, 법적·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97년 12월에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됐으며,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을 예방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

됐다. 또한 2013년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

정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일이 아니며 

누구든 쉬쉬해서도 안 되는 범죄가 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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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성가족부(2014)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2010년에 이어 2014년 2월에 

만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발표

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는 신고를 통해 접수한 사건만 보여주는데 반해, 

이 실태조사는 신고한 사실과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모두 포괄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부부폭력 발생률이 45.5%로 가장 높고, 폭력 유

형은 신체적 폭력 7.3%,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였다.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7.0%였고,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에 의한 경우가 53.3%로 가장 높았다.  

  제주에서도 매년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378건이던 제주도 내 가정폭력 건수가 2014년 403건, 2015년 7월

말까지 46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5년 7월까지 발생한 가정폭력은 2014년(218

건) 7월 대비 250건(114.7％), 2013년(181건)과 견주어 287건(158.6％)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변지철,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 제주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에서도 10명 중 1명꼴인 308명이 가정폭력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이 66.9％, 남성이 33.1％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량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변지철, 2015).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등이 

70%로 가장 높았고,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7.7%,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 30.6%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Hoff(1992)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신체상해는 물론이고, 자신을 비난하고 낮게 평가하는 왜곡된 인지와 

우울, 수치, 상실,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그리고 수동적 의존성, 약물남용, 

심인성 질병을 일으키며, 여성으로서의 역할혼란과 높은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회피,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정서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불안과 우울뿐 아니라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입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가치가 낮다고 인지하게 되는데(Dutton, 

1992)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폭력빈도와 학대정도에 따라 상관성이 높게 나

타난다(김혜정, 2005). 인지면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인지체계에 손상을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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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희망이나 비정상적인 사고에 얽매어 있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과 삶이 

의미 있다는 인생관을 상실하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무력감을 가지게 되며, 자기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발전

시킨다(김혜정, 2005). 대인관계면에서 이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친밀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가족과 

친구, 사회적인 지지체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Martin, 2002).

  이처럼 피해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폭력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학대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폭력관계를 떠나려고 결정한 경우에도 생활양식의 변화와 수

입의 격감에 대한 적응, 이혼녀로서 사회에의 재통합, 편모로서의 생활, 탁아서비스, 

법률상담, 건강보호와 같은 필요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피해여성이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Walker, 1979). 

 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기-자비

  여성가족부(2014)의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70%로 가장 높다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

로 우울한 정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자기 비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Leary 외(2007)의 연구에서 반추와 우울을 강력하게 예언하는 부끄러움, 수치심, 굴

욕감 등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가 자기-자비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

과 일치한다. 그리고 외상정서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떨어져 부정

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김미선(2014)과 김송이(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Pauley와 McPherson(2010)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자비의 치

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박채연, 2013). 즉 자기-

자비는 명료한 정서적 자각 상태와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 이르게 하여 스트레

스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도우며, 고통스러운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완화시켜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Leary 

et al., 2007). 더 나아가 자기-자비는 긍정적인 관점을 촉진하여 스트레스에 적응

하는 대처 전략과 상관이 높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 방식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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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정서를 조율하는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김송이, 2012; 박채연, 

2013; 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이우경, 방희정, 2008; 조현주 외, 2011). 특히 

자기-자비가 정서조절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 대한 부

적절함에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돌보는 자기 친절이고 이러한 자기 친절이 정

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기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외상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자기-자비 수행을 조력하다보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치료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미선, 2014).  

  여기서 자비(compassion)는 타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알아차려 그

들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며(Neff, 2003a),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대상에게까지 이 같은 마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Germer, 

2009). 즉 타인과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대상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

비의 방향성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자기-자비(self-compassion)라고 한다(권민혁, 

2014). 

  Neff(2003a, 2003b)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자기-친절(self-kindness), 보편적 인

간성(common humanity)과 마음챙김(mindfulness)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친절’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여 좌절이나 고통을 경험

할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보고 자비롭게 격려하며 관대

하게 인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행동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보편적 인간성’으로 개인의 경험을 자신만이 겪는 시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실패를 경험했을 때, 누구나 실

패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인간경

험의 측면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마음챙김’은 비판단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균형 잡힌 관찰과 자각을 통해서 과장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더불어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함으로써 자

신을 돌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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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Neff(2003a, 2003b)가 제시한 자기-자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친절, 보

편적 인간성, 마음챙김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비판’, ‘고립’, ‘과잉 동일시’가 

있다. 

  첫째, ‘자기-비판’은 ‘자기-친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 자신 또는 자기의 

어떤 면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비판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생각, 충동, 행동, 가치에 거부적이다. 이들은 주변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주어진 스트레스나 주관적 고통이 객관적 실제 수준을 넘어서기도 하며,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경험할 때 분노가 치밀게 된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을 

비판하거나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자기관점에 집착하며 자신의 생각, 외모, 행동 

등 자기의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Whelton & Greenberg, 

2005), 반추나 사고억제, 경험적 회피 경향성이 늘어난다(Moore & Blackburn, 1993).

  둘째, ‘고립’은 보편적 인간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패나 불행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자신만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됨으로

써 혼동, 슬픔, 약함을 느끼게 된다(고은정, 2014). 즉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킴으

로써 고통 또는 좌절 경험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단절 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실패에 대해 수치스럽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권민혁, 2014).  

  셋째, ‘과잉 동일시’는 마음챙김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 과도하게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잉 동일시를 하는 사람은 실패 

경험의 중요성을 확대하며 자신의 한계나 실패를 반추한다(Nolen-Hoeksema, 1991).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자기-자비는 가정폭력 피해로 우울한 여성에게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우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라 .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우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무기력, 불안,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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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약화 등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성을 감퇴시키며(김광일, 2000), 낮은 자아

존중감과 소외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사고력과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킬 정도의 공

포를 경험하며, 약물과 알콜 남용, 자살 기도, 다양한 신체적 질환을 겪는다(신은주, 

1995).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장기화 될 때 우울

증과 자아존중감의 손상, 부정적 감정표현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어렵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폭력에 반응하려는 동

기가 감소되고 수동적이 되어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체념으로 우울증을 

겪게 된다. 

  우울은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정 중의 하나로, 우울 기분을 경험하는 정상의 

범주로부터 정신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의 범주까지 다양하다. 그중에

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은 일상의 삶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하는 병리 현상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장애라고 할 수 있다(김혜정, 2005).  

「정신의학사전」(이병윤, 1997)에 의하면, 우울기분이란 슬픔, 절망, 의기소침과 

같은 느낌을 말하며, 여러 가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에서 나타는 증상 혹은 그러한 

장애로부터 부수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이다. 우울증환

자들은 사고가 느려지고 신체활동이 감소되며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섭식 및 수면장애 등이 흔히 발생하며(김경신, 김정란, 2002), 무력감, 피로감, 체

중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김혜정, 2005).  

  Gayford(1980)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명이 항 우울제 또는 신경안정제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고, 42명의 자살 미수의 경험이 있으며, 21명은 우울증 진단이 내려졌다. 국

내의 연구에서도 정신과를 찾은 70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진단 결과 

92.5%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김광일, 1988)고 보고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김혜정, 2005; 박미선, 2002; 

이혜경, 2000; 조영호, 2008)에서도 가정폭력과 우울이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이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난과 자기 부정으로 

이어져 폭력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자신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우울증상을 일으킨다(김광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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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우울은 일관성 있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이 높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인생에 대한 실패감과 무력감으로 

슬프고 불행한 느낌을 갖게 되며, 주변에 대한 흥미의 상실과 고립감, 죄책감과 

자기 비난으로 자기혐오와 자기처벌로 심하면 자살을 소망하거나 시도하기도 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감정 정화를 도울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프로그

램과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한다.

2 .  투사적 은유와 길 그림 

 가.  투사적 은유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무의식적인 동기 및 정신 역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무의식이 존재한다고는 어렴풋이 느껴도 그것이 

자신의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시하거나 증명해보이기 어렵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접근이다. 만약 무의식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의 내면 심리를 이해하고 변화

시킴으로써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교육 현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간의 행동을 동기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그에 대한 연구들을 시도하여 왔는데(허소임, 2006), 심리학자들은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송재홍, 2014). 은

유란 서로 다른 개념 영역간의 사상이나 대응을 위반하는 개념적 투사의 한 형

태다(Evans, 2010). 은유는 단어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정상적으로 어떤 문자적 

대상이나 상념을 언급하는 하나의 단어나 문구가 다른 대상이나 상념에 적용되어 

그것들 사이에 모종의 유사성이나 유추를 시사한다(Dager, 1999). 이를 활용하여 

상담 분야에서 은유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Erickson과 그의 제

자들이다. 그들은 은유를 참여자가 자신과 세계에 관해서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묵시적 믿음을 밝혀내는 유용한 도구이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준거 틀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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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수단이라고 보았다(이은주, 양정국, 2007, 재인용). 

  그러나 의사소통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개인이 애초 소통하고자 했던 느낌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내면을 왜

곡하여 표현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마음의 작용, 

즉 무의식을 표현하기에 언어라는 도구는 큰 제한이 있다.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

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의 무의식을 이해하고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언어를 통

해 개인의 무의식적 자료에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신민섭, 김수경, 김용희 

외, 2003). 

  송재홍(2014)의 연구에서도 은유의 비문자적 성질이 어떤 대상의 특징, 본질, 

정서, 통찰을 표현할 수 있게 허용하며, 은유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로 이 

부정확성이 그것을 강력한 치료도구로 만든다고 하였다. 더불어 사회의 발달로 

점점 증가되고 있는 고립과 소외, 비인간화, 정서의 혼란과 분열 등의 심화는 정

신치료에 대한 욕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함께 그림, 

소리, 동작, 드라마와 같은 비언어적인 매체를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옥금자, 2007). 

  한편 그림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세계 

공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은 의식으로 향하는 성장을 돕는 도구이며, 의

식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있다면 그림에 대한 분석은 개인이 좀 더 

의식화 되도록 돕는 하나의 시도다(Furth, 2008). 또한 미술은 인간 내면의 구조

를 객관화시켜 주는 도구로서, 무의식을 투사할 때, 그것들은 엄청난 양의 심리

적인 정보를 지니게 되며(허소임, 2006), 무의식에 숨겨진 그 근원을 찾아내어 인

간에 대한 이해와 성장과 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김보경, 1998). 즉 미술표현을 

통하여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과정을 ‘투사적 은유’라고 할 수 있으며, 투사적 은

유를 통하여 개인은 방어와 긴장을 풀고, 말로 옮기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생각 등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표현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

게 하며 치료와 정화 , 원활 한 의사소통 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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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미술 치료 기법 으 로 서 의 길 그림 

  투사적 은유를 효과적으로 상담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심리치료인 미술치료(Art 

Therapy)는 심리치료 이론을 기초로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 진단 및 억

압된 갈등을 조정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

해서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는 심리치료의 한 영역이다(최외선, 이근매,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 2006). 미술치료에서 미술표현은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생각과 느

낌을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는 긴장을 

풀게 하며 규율에서 자율을 느끼게 하고, 금단의 생각들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며,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시화하고, 말로 옮기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생

각들을 표현하게 하는 등 치료적인 힘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미술표현의 창조적 

활동과 미술작품의 설명을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신을 통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강미자, 2010).   

  한편 미술치료의 다양한 기법들 중에서 한 개인의 삶을 은유화하여 표현하도록 

하여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법으로 Hanes(1995)에 의해 개발된 길 

그림이 있다. Hanes는 1985년부터 미술치료 기법의 하나로 길 그림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여러 가설들과 사례들을 종합하여 1997년 ‘무의식으로의 길(Roads to the 

unconscious)’을 펴냈다. Hanes는 길 그림에서 ‘길’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생활, 삶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의 여정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며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여겨서 길 그림의 투사적 의미와 은유의 중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즉 인간의 무의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길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더불어 사람들은 인물화나 가족화보다 길 그림을 

중립적인 주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방어가 감소되어 부담감 없이 그릴 수 

있으며, 무의식의 원초적 단계에 가라앉아 있는 억압된 심상들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길 그림에는 참여자의 근원, 인생 여정, 현재까지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도까지 반영되어 표현되므로 무의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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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와 기능

  1)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

 ‘길’은 사전적 의미로는 ‘차나 우마 및 사람 등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의 일정한 너비로 뻗은 땅위의 선’으로, ‘Road’의 어원은 라

틴어의 ‘rad(말타고 여행하다)’에서 유래되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길은 

약 BC 3000년 전 이집트의 왕 케옵스(CHeops)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문명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녀왔다. 또한 길에 대한 신화적

이며 은유적 의미가 거의 모든 문화의 언어, 예술, 시, 그리고 음악에 스며들었다. 

길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어 가는 모든 과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은유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가’,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 처럼 인생의 행로를 길에 견주는 일은 너무나 흔

하고 일상적인 하나의 관습적 은유(conventional metaphor)로 정착되었다(김성언, 2007). 

이처럼 ‘길’은 모든 이들에게 친숙한 주제이며 모든 문화에 걸쳐 보편성이 있어 

그리기가 쉽고, 중립적인 주제여서 의식적인 방어를 덜 받게 되어 모티브로서 길은 

피검자의 ‘인생의 길’의 함의로써 기능할 수 있다(Hanes, 1995, 1997). 특히 일반

적인 주제보다 구체적이며 특징적인 주제를 가진 그림검사는 피검자의 주 호소 

및 상태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심리적 탐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주리애, 

2006). 이에 따라 ‘길’을 주제로 그려진 길 그림이 투사적 은유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여정과 연관된 다양한 무의식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투사적 그림검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연구자도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

특성 연구’(강경숙, 2009)에서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을 통하여 삶의 

여정과 관련된 무의식의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투사적 그림검사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2) 길 그림의 투사적 기능

  

  Hanes는 치료과정에서 길 그림을 치료적 은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 20 -

길은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제공하는 치료적 은유라고 믿었다(송재홍, 2014). 이에 

연구자는 길 그림의 투사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길 그림은 투사적 그림검사로서의 기능이 있다. ‘길’을 연상하여 그리게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자신의 삶의 여정을 투사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참여자의 태생, 삶의 과정, 지금까지의 경험, 미래에 대한 의도까지 투사되어 

표현되기도 하여 그림에 드러난 투사적 은유의 반응특성을 통하여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길 그림은 인

물화나 가족화보다 중립적인 주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방어가 감소되어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으며, 무의식의 원초적 단계에 가라앉아 있는 억압된 심상들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강경숙, 2009, 2010). 또한 로샤(Rorschach) 검사나 

주제통각검사(CAT) 같은 투사검사에 비해 진행과정이나 반응시간이 비교적 짧고, 

손쉽게 사용될 수 있으며, 집단적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길 그림은 자기표현의 기능이 있다.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정

서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상담 또는 치료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자유

롭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유보하거나 자기주장을 어려워한다(김혜정, 

2005). 이에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를 통하여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게 함

으로써 삶에서 억압된 감정을 정화시키고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으로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길 그림은 자기 치유 및 치료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다. 참여자는 길 그

림을 통해 길에 난 웅덩이를 보수할 수 있고, 대체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판을 세울 수도 있다(Hanes, 

1995). 즉 자신의 그린 길 그림을 수정해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료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Monro와 Wilson(1962)의 연구에서 길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반

복적으로 밟아서 닳고 닳은 통로, 그래서 정기적인 보수와 개선이 필요한 통로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물웅덩이는 메울 수 있고, 거친 길은 포장될 수 있으며, 굽은 

길은 바르게 펼 수 있다. 따라서 길 그림에서 도로의 보수와 정기적인 개선은 참

여자 자신의 심리적 변화와 복구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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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Koolbeck(2009)의 연구에서도 참여자가 길 그림을 그린 후 반복하여 길을 

보수하게 한 후 최초의 길 그림과 보수된 길 그림을 전시 비교하여 참여자의 심

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송재홍, 2014, 재인용). Hanes(2008)는 정신병원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길의 상징적 의미와 투사적 은유를 통하여 참

여자가 인정하길 꺼려하는 성격적 특성이나 무의식적 행동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길 그림을 임상 면접으로 이용

하여 재소자들의 개인 이력, 정서 상태, 자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유

형에의 접근, 변화와 회복을 위한 치료 등을 위한 투사적 은유로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여 재소자들의 자살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길 그림은 소통의 기능이 있다. 그림은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

사소통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인간이 창조해내는 이미지들은 투사적 

은유를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길 그림에는 개인의 

사고, 정서, 욕구 등의 내면세계가 은연중에 표현되므로 그림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얻어 내어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참여자와 치료사 사이의 정서적인 교류가 촉진되어 치

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香月菜々子, 2012). 더불어 참여자는 길 그림을 통하여 자

신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길 그림은 자기 선택의 기능이 있다. 참여자들은 자기 삶에서 ‘중

대한 선택 순간’의 유무에 따라 길 그림에 교차로(갈래길, T자로, 십자로, 혼란 

등)를 표현하였다(강경숙, 2009, 2010; Hanes, 1995, 1997). Cooper(1978)의 연구

에서도 교차로 표현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하였다. 참여자가 길 

그림에 교차로를 표현하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이나 선택이 어렵다고 

할 때 혹은 삶에서 길을 잃어 혼란스러움을 호소할 때 치료사들은 그 길 그림을 

매개로하여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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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길 그림의 구 성과 분 석  체 계

  1) 길 그림의 구성

  길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준비물과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물 

    (1) 화지 

  화지는 12인치 × 18인치(A4 정도) 크기가 적당하다. 화지가 너무 크면 다 채

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너무 작으면 마음속의 심상을 다 그려내지 못

한다(강경숙, 2009; Hanes, 1997).

    (2) 채색도구

  채색도구는 크레파스, 물감, 색연필, 싸인펜 등으로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다. 특히 재소자나 정신질환 등이 있는 참여자인 경우 안전에 유의하여 

채색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나) 길 그림 구성 과정

    (1) 길 그림 명상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음악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참여자에게 

눈을 감고 길을 떠올리도록 안내한다.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길인지, 길의 모양은 

어떤지, 길 주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자신은 그 길의 어디

쯤 가고 있는지 등을 멘트로 안내한다. 

    (2) 길 그림 그리기   

  길 그림 명상에서 떠올랐던 길을 화지에 그리도록 지시한다. 특히 그림을 그리

는데 거부감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과 전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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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또한 길 그림은 정답이 없으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부담 없이 그리도록 

안내한다. 길 그림을 다 그리면 그림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질문지에 자기 삶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길 그림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지시문 예시>

  “여기에 길을 그려 주세요. 길 그림에는 정답이 없으며,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

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담 없이 그리도록 

하세요.”

    (3) 소요 시간 

  길 그림 그리기 소요 시간은 30~40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너무 빨리 그리거나 

주저하며 지정된 시간보다 너무 늦게 그릴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도 유

의미하다. 

 

    (4) 길 그림 소개 및 대화

  길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길 그림을 소개하고 느낌과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당사자만이 자신이 그린 길 그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므로, 길 그

림의 그려진 과정과 그림의 의미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감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로도 자기 치유의 효과가 있지만, 대화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자아와의 대면과 내적·외적 세계를 구체적으로 의식화시키고 치료사와 

치료적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다(Riedel, 2000). 

  2) 길 그림의 분석 체계

  미술 작품은 매우 주관적인 속성 때문에 작품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판단하

는데 항상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길 그림에 나타날 수 있는 회

화적 반응특성에 대해 개연성을 높이고, 길 그림의 이해 및 분석에 필요한 기본

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분석 체계와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

응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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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추론들은 Hanes(1995, 1997, 2008)와 강경숙(2009, 2010)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임상적 관찰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길 그림의 초기 인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길 그림의 의미와 투사적 은유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초기 인상>

    ․ 그림의 전체 분위기와 느낌은 어떤가?    

    ․ 길의 원근은 어떤가?

    ․ 길의 주위 풍경은 어떤가?

    ․ 길이 조화롭게 잘 표현되었나?    

    ․ 그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그 길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그림에서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크기, 세부묘사, 압력, 명암)?

    ․ 그림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체제와 공간>

    ․ 화지 사용은 가로 또는 세로인가?

    ․ 화지의 공간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 길은 화지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 표현된 계절과 그림의 내용은 조화로운가?

    ․ 채색은 어떤가?

    ․ 필압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가?

   <길의 상태>

    ․ 길의 모양은 곧은가 또는 굽었는가?

    ․ 길의 폭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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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이 은폐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 길은 단순한가 또는 무질서한가?

    ․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이어지는가?

    ․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인가?, 외딴 길인가?, 막다른 길인가? 

    ․ 길의 상태는 어떤가?

    ․ 길에 웅덩이, 균열, 융기가 있는가?

    ․ 길의 부서진 부분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 길이 건설 또는 보수 중인가?    

   <길의 구성 요소>

    ․ 길에 방해물은 없는가? 

    ․ 교차로가 있는가? 있다면 교차로의 유형은 어떠한가(십자로, 갈래길, T자형 등)?

    ․ 도로표지판이 있는가?

    ․ 어떤 유형의 도로표지판인가(위험, 방향, 양보, 멈춤, 속도제한 등)?

    ․ 도로표지판의 모양은 어떤가(팔각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형, 삼각형)?

    ․ 도로표지판의 색깔은 어떤가(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흰색 등)?

    ․ 그 도로표지판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 도로표지판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그 도로표지판이 도로나 기상 상태와 적합한가?

    ․ 교량은 있는가? 있다면 형태는 어떤가?  

  연구자는 위의 추론들을 바탕으로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들을 구조화시켜 

초기 인상, 체제와 공간, 길의 상태, 구성 요소 4개의 영역과 그에 따른 20개의 

요소를 [그림 Ⅱ-1]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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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

  길 그림에 대한 백과사전적 분석은 지양해야겠지만, 길 그림의 반응특성에 대한 

개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Hanes(1995, 1997, 2008)와 강경숙(2009, 

2010)의 연구, 투사적 그림검사의 일반적인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길 그림의 4개 

영역에 따른 20개 요소의 회화적 반응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체분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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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면적

색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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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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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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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자신 표현

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모양

길의 폭

길의 경사

[그림 Ⅱ-1] 길 그림 반응특성의 주요 영역과 요소 간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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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초기 인상 

    (1) 전체분위기와 느낌

  길 그림의 첫 인상이나 분위기의 어둡거나 밝은 정도, 길의 상태, 웅덩이, 균열, 

융기, 방해물 등의 유무에 따라 길 그림의 분위기가 차이가 난다. 그림의 분위기와 

느낌은 참여자의 감정과 정서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길 그림의 전체

분위기와 느낌을 분석하는데 하트 엔 컬러(1989)의 [그림 Ⅱ-2] 색상 차트, [그림 

Ⅱ-3] 톤 차트를 기준으로 명도, 채도, 톤, 한색과 난색의 사용 등을 고려하였다. 

    (2) 주위 풍경

  부가물(자연)은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참여자의 자발적인 표현

이라는 점에서 심적 에너지의 표현이며, 창조성의 기능이나 향상심 또는 과제 이

상의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나타난다(香月菜々子, 2012). 자신이 

처한 현실이 힘들거나 심리적인 미해결 과제가 있어 오직 자기 자신에게 고착되어 

있을 때 가로수, 건물, 동식물, 사람 등 길 이외의 주위 풍경이 표현되지 않은 경

우가 있다(강경숙, 2010). 

    (3) 길의 원근

  그림의 원근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멀리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림은 

참여자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옥금자, 2007). 즉 원경으로 멀리 보이는 그림은 위축감, 열등감, 접근하고 싶지 

     [그림 Ⅱ-3] 톤 차트[그림 Ⅱ-2] 색상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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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감정 또는 가까이 가고 싶은 욕구, 소외감 등과 관련 있을 수 있다(신민섭 외, 

2003; 옥금자, 2007;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4) 길의 조화

  화면에 그리는 조형적 구성은 색과 형태에서 조화와 완전성과 힘의 균형을 찾는다. 

이점에 있어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신의 자기 조절력과 관계 된다. 즉 

조화로운 형상화의 노력은 조정, 평형, 균형과 통일성에 영향을 준다(Riedel, 2000). 

부조화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사용을 의미하는데, 참여자의 심리적 갈등 또는 질

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기도 한다(옥금자, 2007). 

   나) 체제와 공간

    (1) 화지의 구조 

  화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길 그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화지를 가로로 그린 경우는 안정성과 수동성을, 세로로 그린 경우는 긴장과 적극

성을 나타낸다. 특히 세로로 그린 경우는 그림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시도이거나, 어떤 진술을 하고자 하거나,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려고 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강경숙, 2009; Furth, 1988; Hanes, 1997). 

    (2) 화지의 활용 면적

  그림의 크기와 종이의 여백과의 관계는 참여자의 환경, 양친과의 관계를 나타

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보통 화지의 2/3정도 그림을 그린다(옥금자, 2007). 

또한 화지 활용면적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자신감과 관

련이 있다. 활용 면적이 클수록 에너지가 높고 자신감이 있고, 활용 면적이 적을

수록 에너지가 낮거나 우울하며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강

경숙, 2009, 2010). 최지은과 최선남(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하지 않고 자기효

능감이 높은 집단은 우울하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화지의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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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색채의 사용

  색채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 또는 그림 

등 작품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색채에서 받는 인상에 따라 감정도 달라진다. 

즉 온도감, 강약감, 흥분과 진정, 밝음과 어둠, 행복과 우울, 시간의 장단, 계절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 예로 Alschuler와 Hattick(1947)은 성격유형과 색

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빨강, 노랑, 오렌지색을 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감정과 행동, 따뜻한 애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차

가운 색을 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강한 자기 통제를 가지고 있고 지나칠 정도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색상을 쓰지 않은 것은 감정적 요인

들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 상태를 통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주리애와 권석만(2005)은 건강한 사람들의 

감정표현 색채지표 특성에서 색의 가짓수가 평균 5.4개로 우울한 사람들에 비해 

색의 사용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4) 필압

  필압은 그림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피검자의 에너지 수준을 나타낸다. 필압이 

강하면 에너지가 높고 자신감이 있으나 오히려 너무 강하면 긴장 상태이거나 독

단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일 수 있다. 반면 필압이 약하면 에너지가 낮음, 자신감의 

결여, 수줍음, 우유부단, 우울 상태, 무력감과 관련 있을 수 있다(강경숙, 2010; 김

혜정, 2005; 신민섭 외, 2003; 옥금자, 2007). 

    (5) 계절 표현

  길 그림에 어떤 계절이 표현되었으며, 표현된 계절과 관련하여 전체 분위기가 

조화로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림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피검자

와의 충분한 대화와 주의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강경숙, 2010). 

   다) 길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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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의 방향   

  그려진 길의 방향에 따라 참여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반영되곤 하는데,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그려진 길은 수동적이고 내성적이며 과거에 대한 집착 또는 과거

로 회귀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될 수 있는데, 과거의 삶이 힘들었을 경우 길이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과거-퇴행의 영역으로 그려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진 길은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며,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음과 관련될 수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2001; Hammer, 

1971; Hanes, 1997; Hays & Lyons, 1981; Jung, 1964; Riedel, 2000). 더불어 Hanes

(1997)는 화지가 가로로 사용되고 길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있다면 그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할 어떤 이야기와 관련될 수 있으며, 길은 

서술적이어서 사건들이 순서대로 기록될 수 있고, 과거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경

험이 뒤를 잇고 미래에 대한 의도로 끝을 맺는다고 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위로’ 

그려진 길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하는 방향이며, 세로 구조여서 긴장감과 긴

박한 상황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위에서 아래’로 그려진 길은 의식에서 

무의식의 방향으로 향하는 투사적 은유이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2001; Riedel, 2000).

  길 그림의 다양한 요소의 의미를 결정할 때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문화에서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그러나 동양 

문화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도로의 방향은 물

론이고 화지의 배치에도 영향을 준다(Hanes, 1997). 또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도 길 그림의 방향이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 [그림 Ⅱ-4]는 그림의 공간구성과 구도에 따른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미술치료학회(2000)는 Grunwald와 Koch 등이 제시한 공간구성과 심리를 참고하여 

그림에서 화면공간의 상하좌우 각 장소에 고유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화지의 상하를 의식과 무의식, 좌우를 과거와 미래로 나눌 수 있고, 중앙(center)은 

화면에서 가장 안정된 장소이다. 그림의 비중이 중앙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심리 상

태는 안정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그려진 대상이 중심 

이외의 장소로 치우쳐져 있을 때에 그 방향에 따라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가로 방

향에서 오른쪽(R) 방향은 능동적인 에너지 방향으로 미래, 외향적, 아버지, 남성적인 

심리와 관계가 있다. 가로 방향에서 왼쪽(L) 방향은 수동적인 에너지 방향으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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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 어머니, 여성적인 심리와 관계가 있다. 세로 방향에서 위쪽 방향(O)은 천계, 

현실 초월, 인간의 육체에 대응하는 정신성, 의식과 관계있다. 아래쪽 방향(U)은 땅 

밑을 향하며 사물의 근원, 인간의 육체, 미분화된 상태,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   

[그림 Ⅱ-4]에서와 같이 화지의 공간마다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화지의 

어느 부분에 그림을 그렸는가에 따라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 해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우연히 그림공간의 위치가 

결정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림공간의 위치만으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구성과 구도의 활용 경향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파악

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료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화지의 공간 구성과 

구도에 따른 심리상태 분석은 HTP(집-나무-사람그림 검사), KFD(동적가족화) 

등의 다양한 투사적 그림 검사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연구자도 화지의 구성, 그

림의 위치, 그리고 길의 방향에 따른 심리를 이해하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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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공    허                             미토스적                            노    력 

 회    피                             초    월                            욕    망

 억    제                             의    식                            공    격

 로고스적                             정 신 성                            파토스적

 (객관성)                              (의 식)                             (주관성) 

             LO                         O                         RO   

                

                   수동성 영역        불 안 정         능동성 영역

                   (방관, 억제)                      (적극성, 희망)

(과  거)                                                                  (미  래)

어 머 니                          자아 중 심 적 경향                         아 버 지

여    자     L          내향적          C            외향적         R    남    자

과 거 성                                                                  미 래 성

내 향 성                                                                  외 향 성

                       

                        원초적 상태             본능적 경향

                 (퇴행, 유아기에의 고착)    (흙에의 향수, 심리적 갈등)

                                 안 정,  우울,  패 배

             LU                         U                         RU

퇴    축                             (무의식)                             물    질

후    퇴                             물 질 성                            부    정

원    천                             잠재의식                            쇠    퇴

시    작                                                                 거    부

                                                                         취    소

[그림 Ⅱ-4] 공간 구성과 심리(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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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길의 구성

  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빈약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린다. 보통 지능을 가진 일반인이 필수 구성 부분을 그리지 

않는 경우는 지적 붕괴가 시작되고 있거나 정서적 혼란이 있는 경우를 암시한다

(옥금자, 2007). 길 그림에서도 길 구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반응을 적게 보

이는 것은 그림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고도의 방어 자세 또는 정서적 혼란과 관

련이 있다고 보아 길을 그리고 주위에 사물이 한 가지 이상 표현되어야 길 구성이 

되었다고 분석 하였다(강경숙, 2009). 

    (3) 길의 모양

  Hanes(1997)와 강경숙(2009, 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길의 모양을 ‘곧음’과 ‘약간 

굽음’, ‘많이 굽음’, ‘혼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특정 유형의 길에 귀속될 

수 있는 가능한 의미들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5] 곱창 길

  화지를 가로질러 ‘왔다 갔다’하며 이동

하는 길은 주저하고 있거나 우유부단

함과 연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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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커브 길

  커브 길은 변덕스럽거나 주위 환경

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연

상할 수 있다.

         

[그림 Ⅱ-7] 선회하는 길

  크게 빙 돌아서 선회하는 길은 무익함, 

무력감이나 집착과 연관될 수 있다. 이

런 유형의 길은 당사자의 삶의 과정과 

연관될 수 있다.

[그림 Ⅱ-8] 좁아지는 길

  좁아지는 길은 신경쇠약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창조적 

생명력이 고갈됨을 겪을 수 있고 궁극

적으로 감정적 육체적 탈진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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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나뭇가지 길

  

서로 합쳐지는 길이나 샛길은 심리적

으로나 정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거나 

난처한 상태에 빠진 관계와 연관될 수 

있다. 각각의 샛길은 가족이나 조직체 

내의 특정 개인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11] 은폐된 길

  은폐된 단면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

신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어내길 

꺼려할 수 있다. 즉 남들 모르게 특정 

사건들을 감추려고 시도하거나 은밀히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Ⅱ-10] 목표를 향한 길

 소점을 향해 좁아지는 길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목표지향적인 사람과 

연관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구심과도 연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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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4] 혼란스러운 길

  복잡하게 얽힌 혼란한 길은 방향 감

각의 상실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내면속의 혼란, 결핍, 

분규 그리고 소동과 연관될 수 있다. 

[그림 Ⅱ-13] 나선형 길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나선 구조의 

길은 집착, 무력감, 우울증 그리고 심

지어는 자살 의도와 연관될 수 있다.

[그림 Ⅱ-12] 분할되는 길 

  화지를 균등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림은 상반되는 감정의 교차, 우유부

단이나 내부분열과 연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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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길의 폭

  길의 폭이 상징하는 의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삶의 희망에 대한 기대, 

자신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좁은 길은 미래에 관한 불확실함과 의심을 의미

하거나, 생명력 또는 활력의 감소, 무기력과 우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Burns 

(1998)도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에서 나무의 줄기가 좁은 것은 관심의 

폭이 좁고 인생에 대한 시각도 협소함을 보여주며, 줄기가 얇아질수록 생명은 가는 

실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다. 비록 그리는 대상이 길과 나무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길의 폭’의 분석을 지지해 주는 이론이라고 여겨진다. 반면 폭이 

넓은 길은 에너지가 크고 자신감, 삶에 대한 의욕, 미래에 대한 희망 또는 기대

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5) 길의 경사

  길의 경사는 삶에 대한 문제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급박한 

일이 있거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 등을 은유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의 삶이 

순탄치 못했거나 미래의 삶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반영될 수 있다. 

   라) 길의 구성 요소

    (1) 방해물

  길 그림에 균열이 있으면 붕괴된 가정 또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의미할 수 있고 

돌이나 기타 방해물들이 있으면 삶의 과정에서 장애 또는 어려움, 의사소통의 방해 

등을 상징 하는데(강경숙, 2009;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Furth, 2008; Hanes, 1997), 

사람, 돌, 나무, 벽, 자동차, 의자, 문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2) 교차로

  교차로는 종종 선택과 연관될 수 있다. Cooper(1978)는 교차로를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는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교차로의 의미를 결정할 때 도로가 만나

거나 갈라지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교차

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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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자로는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나 중요한 결정과 관련 있다. 피검자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나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도로는 격렬한 내부 분열, 이중성, 감정의 교차, 우유

부단이나 이별 또는 분리와 관련 있다.

   ⦁ T자 형 교차로는 감정의 교차, 우유부단성과 연관 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은 

나뭇가지형 만큼 강렬하지 않다.

    (3)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은 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자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의 어떤 단서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다(Furth, 2008). 도로표

지판의 색깔과 특징적 외형은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은 주의

와 관련되고 빨간색은 긴급한 위험을 나타낸다. 오렌지색은 위험성이 계속 존재

한다는 경고로서 도로표지판이나 건설 현장의 바리게이트 그리고 보수 정비 지

역에서 보인다. 따라서 어떤 도로표지판의 의미를 결정할 때 그 도로의 상태와 

도로표지판이 갖는 개인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데, Hanes(1997)는 도로표지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지(Stop)’ 도로표지판은 충동통제 시도와 연상될 수 있다. 또한 접속을 

끊거나, 어떤 것을 막거나 정지 시키고 싶은 소망을 가리킬 수 있다.

   ⦁ ‘양보(Yield)’ 표지는 주의와 충동통제 시도와 연상될 수 있다. 어떤 사물 또

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저항 또는 거역의 시도일 수 있다.

   ⦁ ‘막다른 길(Dead End)’ 표지는 무익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또는 쓸모없다

고 여겨지는 선택이나 선택수단과 연상될 수 있다. ‘막다른 길’로 향하는 

개개의 길은 우울증을 연상할 수 있고 자살의 의도로도 연상이 가능하다.

   ⦁ ‘커브(Curve)’ 도로표지판은 예상치 못했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위험, 불확실성, 의심 또는 갑작스런 방향의 변화를 가리킬 

수 있다.

   ⦁ ‘속도제한(Speed Limit)’ 표지는 통제와 한계를 연상할 수 있다. 속도제한

을 평가할 때 도로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속을 나타내는 도

로표지판 또는 ‘제한 속도 없음’의 도로표지판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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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될 수 있다.

   ⦁ 방향(Directional) 표지는 미래에 대한 개인의 의도 또는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과 관련될 수 있다. 이들 도로표지판들은 실제적인 장소를 지칭할 수

도 있고 혹은 개인의 삶의 환경을 암시할 수도 있다.

   ⦁ ‘들어가지 마시오(Do Not Enter)’ 표지는 어떤 선택이나 개인에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될 수 있다.

   ⦁ ‘U턴 금지(No U Turn)’ 표지는 돌아 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관련

될 수 있다. 그 개인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무력감과 불가항력임을 느낄 수 

있다.

   ⦁ ‘잘못된 길(Wrong Way)’ 도로표지판은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거나 또는 

잘못 짚은 선택 사항과 관련될 수 있다.

   ⦁ ‘출구 없음(No Exit)’ 표지는 무력감 또는 무능함과 관련될 수 있다. 당사

자는 불가항력이나 빠져 나갈 길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 ‘일방통행(One way)’ 표지는 무력감이나 불가항력 또는 미리 예정되어 있

음과 연관될 수 있다. 또는 고집이 세거나 완고함과 연관될 수 있다.

   ⦁ ‘출구(Exit)’ 표지는 출발이나 어떤 행로에서 이탈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태나 상황에서 벗어남을 연상할 수 있다.

   ⦁ ‘우회(Detour)’ 표지는 어떤 것을 우회하거나 잠재적 위험이나 불안정한 상

황에서 벗어날 필요성과 연관될 수 있다.

   ⦁ ‘계속 가시오(Keep Right)’ 표지는 행실이 바르거나 솔직하며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와 연관될 수 있다.

   ⦁ ‘우천 시 미끄러움(Slippery When Wet)’ 표지는 역경에 처했을 때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느끼는 사람과 연관될 수 있다.

   ⦁ ‘울퉁불퉁한 길(Rough Road)’ 표지는 권태감이나 부담감 혹은 곤경에 처한 

것과 관련될 수 있다. 

   ⦁ ‘기차 건널목(Railroad Crossing)’ 표지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되거나 조종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관련될 수 있다. 

   ⦁ 교통 신호등(Traffic Lights)은 충동을 통제하거나 지연 또는 규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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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골과 십자 뼈(Skull and Crossbones)’ 표지는 잠재적 위험, 격렬한 분노, 

상흔, 심지어 죽음이나 파멸과 관련될 수 있다.

   ⦁ ‘폐쇄 도로(Road Closed)’ 표지는 현재 활용할 수 없는 선택사항과 관련될 

수 있다.

    (4) 교량 

  교량은 의식의 한 단계 또는 의식의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이와 연

관될 수 있다. 또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사람 또는 존재를 연결해 주는 경우와도 

연관될 수 있다. 다리는 장애물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떤 장소에서 

더 나은 장소로 가기 위한 수단 또는 강을 건너는 것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하였다(허소임, 2006; Jung, 1964). 또는 인간, 사회, 개인 

사이를 교류하는 연결 고리로서 문제해결, 장애물 극복 또는 정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Hays & Lyons, 1981).

    (5) 자신 표현

  길 그림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표현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길 초입, 길 중간, 길 끝, 길과 무관한 곳, 또는 아예 표현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참여자와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표현된 위치와 현실에서의 상황을 결부

시켜 자신의 삶을 통찰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림에서 왜곡이나 생략은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부

정적 자아상, 낮은 자존감 및 우울한 면을 드러낸다(신민섭 외, 2003).

  길 그림의 일반화 가능성 및 개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을 바탕으로 Hanes(1995, 1997, 2008)와 강경숙(2009, 2010)의 

연구, 투사적 그림검사의 일반적인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4개 영역과 20개의 요

소별 분석 기준을 다음의 <표 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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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 분석 기준

   2) 길 그림 분석 시 유의점

  길 그림은 우선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아야 한다. 특정 표지나 요소들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림 전체의 인상을 형상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충분

한 시간을 갖고 그림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은 분석적이라

기보다는 직관적인 통찰에 가깝다. 참여자 개개인의 나이, 성숙도, 정서적 상태, 

문화적 배경, 개인사 등의 토대 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Hanes, 1997). 그리고 미

술 수업을 받았거나 미술과 관련된 경험들이 길 그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미지

의 종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길 그림에는 어떤 특정 표지나 요소를 의미하는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존

영역 요소 분석 기준

 초기인상

전체분위기 ① 밝음   ② 보통   ③ 어둠 

길의 느낌 ① 평탄   ② 보통   ③ 험난 

주위 풍경 ① 있음   ② 없음

길의 원근 ① 근경   ② 보통   ③ 원경 

길의 조화 ① 조화   ② 보통   ③ 부조화

체제 공간

화지 구조 ① 가로     ② 세로

화지 활용 ① 1/2 미만 ② 1/2 이상  ③ 2/3 이상

색채 사용 ① 1~2색    ② 3~4색    ③ 5색 이상 

필압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계절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길의 상태

길의 구성 ① 잘 됨    ② 보통     ③ 안 됨

길의 방향 ① 왼쪽에서 오른쪽 ② 오른쪽에서 왼쪽 ③ 아래에서 위쪽   

   ④ 위에서 아래쪽  ⑤ 혼란

길의 모양 ① 곧음 ② 1~2회 굽음 ③ 3회 이상 굽음 ④ 혼란

길의 폭 ① 넓음(10Cm 이상) ② 보통(5Cm 이상) ③ 좁음(10Cm 미만)

길의 경사 ① 평탄(20도 미만) ② 보통(20∼60도) ③ 급함(60∼90도)

구성 요소

방해물 ① 없음   ② 있음 

교차로 ① 없음   ② 있음

도로표지판 ① 없음   ② 있음

교량 표현 ① 없음   ② 있음

자신 표현 ① 없음   ②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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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 길 그림을 분석할 때 제각각의 길 그림이 독특하다는 것을 유념

해야 한다. 그동안 연구자가 길 그림을 연구하면서 많은 길 그림을 수집하였으나 

같은 길 그림은 한 점도 없었다. 심지어 동일인이 그린 길 그림마저도 꼭 같지 

않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길 그림의 개인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석 기준만을 근거로 한  조급한 해석은 오히려 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

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Hanes, 1997).   

3 .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길 그림의 활 용

 가.  길 그림 검 사로 의 활 용

  그림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성격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투사적 은유를 

통하여 개인의 무의식을 이해하려는 의도로 1949년 전후하여 Buck과 Machover 등의 

지지에 의해 투사적 그림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고 투사적 그림검사(Projective Drawing 

Test)가 개발되었다(옥금자, 2007). 투사적 그림검사는 문장완성검사, 로샤검사, 주

제통각검사, 단어연상검사 등을 포함하는 투사적 검사의 한 유형으로 언어성 검사인 

객관적 검사에 비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가치와 

효율성이 높아 임상장면에서 소중한 검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투사적 그림검

사는 모호한 자극에 개인의 심리적 현실 및 주관적 경험을 드러내며, 피검자의 

무의식적 반응이 거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어난다. 최지은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실시하기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개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검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나무-사람 검사(HTP: House-Tree-Person), 

동적 집-나무-사람검사(KHTP: Kinetic House-Tree-Person), 동적 가족화(KFD: Kinetic 

Family Drawing), 동적 학교생활화(KSD: Kinetic School Drawing), 빗속의 사람 검

사(PITR: Person In The Rain), 풍경구성법(LMT: Landscape Montage Technique), 

사과 따는 사람 검사(PPAT: Person Picking an Apple from a Tree), 별-파도 그림

검사(SWT: Star-Wave Test) 등 다양한 투사적 그림검사가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담 및 임상장면에서 다양한 투사적 검사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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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투사적 은유를 통해 자신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탐색하게 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여정들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투사적 그림검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Hanes(1995)에 의해 개발된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를 통해서 

참여자의 근원, 인생 여정, 현재까지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여겨졌다. 연구자가 상담 및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으로 무기력과 우울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길 그림이 

일반여성들과 다르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을 

통하여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전체분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화, 화지 구조, 화지 활용, 색채 사용, 필압, 

계절 표현, 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모양, 길의 폭, 길의 경사, 방해물, 교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자신 표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반응특성을 

근거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정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길 그림 검사(RDT: 

Road Drawing Test)’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한편 연구자는 선행연구인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 연구’(강경숙, 

2009)에서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을 통하여 삶의 여정과 관련된 무의식의 다

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투사적 그림검사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

였다. 

 나 .  자기-자비와 우울에 대 한  길 그림의 치료적 활 용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가장 심하게 겪는 정신적 고통인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등에서 벗어나려면, 김미선(2014)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실패에 

대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이해심이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Leary 외(2007)는 자신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분이 나빴던 상황, 실패, 상실, 굴욕 등과 불쾌한 대인관계의 상황,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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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주는 어색한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

한 자신에게 따뜻하고 온정적인 사람은 타인의 수행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동시에 이상적인 기준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으며(Neff, 2003a), 자신에 대해 돌

봄의 마음을 냄으로써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켜 마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자신

의 관점을 새롭게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Gilbert & Iron, 2005). 한편 

박채연(2013)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자비는 성격특질이기 보다는 교육과 훈련에 의

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훈련을 통해 획득

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Mckay와 Fanning(2000)은 훈련과 명상을 통해 

단기간에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경의 외(2008)도 자

기-자비가 개인이 획득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이해하기, 수용하기, 용서하기 

등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미선(2014)은 상담현장에서 심리적 외상을 강하게 경험한 성인에게 대한 적

절한 개입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이나 실패를 허용하는 자기-자비의 자세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즉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자기-자비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자기-자비가 정서조절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비의 정서조절 기능을 상담개입 방법으로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박채연(2013)도 자기-자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Neff와 Germer(2012)는 자기-자비의 함양을 위해 개발한 마음챙김 자기-자비 

프로그램(Mindful Self-Compassion: MSC)이 자기-자비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실험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한미영(2012)은 사티 수행 프로그램이 

자기-자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자비가 

명료한 자각 상태와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서 타인 및 자신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에 대해 돌봄의 마음을 냄으로

써 마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

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며, 자기-자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으로 큰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접근은 단순하지가 않다.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서와 행동의 주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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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매우 다양한 배경과 각각의 독특한 경험들을 치료해야 한다(김혜정, 

2005). 

  이에 김혜정(2005)은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낮은 자아존

중감으로 억압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

성들에게 다른 심리치료의 형태보다 미술치료가 유용하다고 하였다. 미술표현은 

가정폭력이라는 한 단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여성의 전체적인 

감정과 경험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통찰하게 하여 자아의 힘을 강화시키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Malchiodi, 1997). 즉 미술표현은 가정

폭력 피해여성에게 폭력의 영향뿐만 아니라 역기능의 원인이 되는 상황적 요소에 

집중하게 하여 현재의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전

체적인 감정과 경험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통찰을 줄 수 있어 자아의 힘을 강화

시키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강미자, 2010 재인용).이

러한 결과는 정은선(2006)의 ‘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적응회복 

효과’, 조영호(2008)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불안 감소를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강미자(2010)의 ‘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불안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길 그림은 ‘길’을 연상하여 그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태생, 삶의 

과정, 지금까지의 경험, 미래에 대한 의도까지 투사 할 수 있다. 즉 길 그림에 드

러난 투사적 은유의 반응특성을 통하여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큰 손상을 

받아 무기력과 우울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길 꺼

려하기 때문에 길 그림을 통하여 내면의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어 구체화하고 그

것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길 그림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 시켜 자신의 삶의 전 과정을 객관

적으로 탐색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더불어 해

결해야할 당면한 문제나 중요하게 선택해야할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자유의지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자는 

‘아동기 성학대 피해 여성들의 개인미술치료에서 길 그림 검사 활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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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2010)에서 아동기 성학대 피해여성들에게 길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통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다 .  투사적 은유 치료를  위 한  길 그림 프 로 그램  구 성 원 리

  길 그림 프로그램 구성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의 장점을 살렸으며, 최근 여성쉼터들의 

입소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제한적인 치료 시간을 고려하여 8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사전·사후 검사 포함 10회기)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매 회기 시작 

단계에서 ‘명상하기’ 단계를 넣었다. 명상을 통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회기별 주

제에 대한 연상을 통하여 자기 직면 및 통찰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Welwood(1989)는 

심리치료와 명상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으로 주의 집중으로 여유를 갖게 하며, 불

확실성에 직면하게 하여 수용하게 하며, 자신에게 무조건 친절한 ‘자비’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길 그림 프로그램에서 ‘명상하기’ 는 참여자들의 자기-자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길 그림 프로그램은 탐색단계-표출단계-변화단계로 구성되었다. 탐색단계에서는 

길 그림 그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전 과정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도왔다. 즉 

길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게 하고, 자기 인식 및 수용

을 통하여 자기-자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출단계에서는 자신이 그린 

길 그림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주제로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표출하여 의식화하고 자기인식 및 자기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자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변화단계에서는 ‘미래의 나’를 주제로 자신의 욕구 

인식과 미래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시켜 자기 인

식과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8회기에는 다시 길 그림을 

그리게 하여 삶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고 1회기에 그렸던 길 그림과의 비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자각하게 하여, 삶의 주체로서 자아상을 확립하여 자기-자비가 

향상되도록 하였다. 길 그림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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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길 그림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단계 회기 주제 기대 효과

탐색

단계
1 길 그림 그리기

 · 라포 형성,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통찰

표출

단계

2 과거의 나  · 인생 그래프 그리기  · 과거의 삶에 대한 인식 및 통찰

3  · 자유화 표현하기  · 과거의 힘들었던 삶에 대한 감정  

   표출 및 수용

4 현재의 나  · 감정파이 꾸미기  · 현재 삶에 대한 인식, 감정 표출  

   및 수용

5  · 웅덩이에 빠진 나

표현하기

 · 현재 삶에 대한 태도 인식 및 자신의  

   강점 찾기 

변화

단계

6 미래의 나  · 미래의 모습 콜라주로  

  표현하기

 · 자신의 욕구 인식 및 미래의 삶에  

   대 한  의지 확 립 

7  · 나에게 주는 상장 

꾸미기

 · 자아존중감 및 자기-자비 향상

8  길 그림 그리기  · 긍정적인 자기상 확립 및 삶에  

   대한 의지 확립 



- 48 -

Ⅲ.  연 구  1

  연구 1에서는 2007년 3월부터 부터 2015년 4월까지 미술치료 연수와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일반여성 123명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31명 등 154명을 대상으로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  연 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1.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설 Ⅰ.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초기 인상 관련 반응특

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Ⅰ-1.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전체분위기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Ⅰ-2.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느낌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Ⅰ-3.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주위 풍경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Ⅰ-4.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원근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Ⅰ-5.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조화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Ⅱ.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체제와 공간 관련 반응

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1.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화지 구조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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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화지 활용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Ⅱ-3.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색채 사용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Ⅱ-4.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필압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5.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계절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Ⅲ.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상태 관련 반응특

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1.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구성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Ⅲ-2.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방향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Ⅲ-3.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모양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Ⅲ-4.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폭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5.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경사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Ⅳ.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구성 요소 관련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1.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방해물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2.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교차로 반응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3.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도로표지판 반응특성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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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을 것이다.

   Ⅳ-4.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교량 표현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Ⅳ-5.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자신 표현 반응특성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2 .  연 구  방 법  

 가.  연 구  대 상  

  20대에서 40대의 일반여성 123명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31명 등 154명을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원래 일반여성 147명을 대상으로 길 그림을 실시하였으나 자기 삶이 

‘힘들었다’, ‘매우 힘들었다’고 응답한 여성 24명은 가정폭력 등 생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배우자와 가

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여 여성 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으로 제

한하였다. 연구 대상 154명의 연령, 직업, 현재 중요한 선택 상황의 여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등 기본배경은 <표 Ⅲ-1>과 같다.

연구 대상의 기본배경은 연령 구성에서 일반여성은 40대(40.7%), 30대(32.5%), 

20대(26.8%) 순으로 많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30대(41.9%), 20대(35.5%), 40대

(22.6%), 순으로 많았다. 직업의 유무에서 일반여성은 ‘직업 있음’ 45.5%, ‘직업 

없음’ 35.5%, ‘학생’ 19.5% 순이었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직업 없음’ 67.7%, ‘직

업 있음’ 22.6%, ‘학생’ 9.7% 순으로 일반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다 2배 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대한 선택 상항의 유무에서 ‘있음’은 일반여성 35.0%, 가정폭력 피해여

성 38.7%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약간 높았다.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에서 ‘희망 있

음’이 일반여성은 82.9%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45.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반

면 ‘희망 없음’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19.4%였으나 일반여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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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 대상의 기본배경

단위: 명(%)

 나 .  도구  및  절 차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길 그림 구성 과정, 길 그림 분석, 길 그림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길 그림 구성 과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길 그림은 투사적 그림검사 기법의 하나로 길을 연상하여 

그리게 한 후 그림에 드러난 회화적 반응특성을 통하여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

서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Hanes(1995)에 의해 

개발된 길 그림을 이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길 그림 구성 과정은 먼저 참여자들에게 명상을 통하여 길을 연상하게 한 후, 

켄트지 8절지에 다양한 채색도구 중에서 원하는 매체를 선택하여 길을 그리도록 

하였다. “여기에 길을 그려 주세요. 길 그림에는 정답이 없으며, 그림을 잘 그리고 

구분
     일반여성

     (N=123)

     가정폭력 

     피해여성

    (N=31) 

      전체

    (N=154 )

연령

20대 33(26.8%) 11(35.5%) 44(28.6%)

30대 40(32.5%) 13(41.9%) 53(34.4%)

40대 50(40.7%) 7(22.6%) 57(37.0%)

직업

있음 56(45.5%) 7(22.6%) 63(40.9%)

없음 43(35.0%) 21(67.7%) 64(41.6%)

학생 24(19.5%) 3(9.7%) 27(17.5%)

중대한 선택 

상황

있음 43(35.0%) 12(38.7%) 55(35.7%)

없음 80(65.0%) 19(61.3%) 99(64.3%)

미래 삶의 기대

희망 있음 102(82.9%) 14(45.2%) 116(75.3%)

보통 21(17.1%) 11(35.5%) 32(20.8%)

희망 없음 0(0.0%) 6(19.3%)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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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그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담 없이 그

리도록 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였다. 길 그림을 그린 후 ‘길 그림 소개서’에 길 

그림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을 하게 한 후, 길 그림 소개 및 소감을 나누도록 하

였다. 길 그림 그리기 소요시간은 30~40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빨리 그리거나 

주저하며 지정된 시간보다 너무 늦게 그릴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도 의

미가 있다.    

  나) 길 그림 분석

  

  수집된 길 그림 154매와 ‘길 그림에 대한 소개서’에 대한 분석은 한국미술치료

학회 미술치료전문가 및 색채심리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학(상담심리) 석사 학위 및 미술

치료사 자격 소지자 1인이 재확인하였다. <표 Ⅲ-2>의 분석 기준에 의거 재확인한 

결과는 99%의 일치를 보였다. <표 Ⅲ-2>의 분석 기준에 의거 분석한 후,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 검증으로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

화적 반응특성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3) 길 그림 분석 기준

  길 그림의 일반화 가능성 및 개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된 154매의 길 그림과 

참여자들이 작성한 길 그림 소개서를 바탕으로 Hanes(1995, 1997, 2008)와 강경숙

(2009, 2010)의 연구, 투사적 그림검사의 일반적인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표 Ⅲ-2>와 

같이 연구자의 의도로 4개 영역과 20개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에 대한 분석 기

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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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 분석 기준

3.  연구 결과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와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이 잘 드러난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초기 인 상

 

  [가설 Ⅰ.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초기 인상 관련 반응특

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길 그림의 초기 인상 요소인 전체분

영역 요소 분석 기준

 초기인상

전체분위기 ① 밝음   ② 보통   ③ 어둠 

길의 느낌 ① 평탄   ② 보통   ③ 험난 

주위 풍경 ① 있음   ② 없음

길의 원근 ① 근경   ② 보통   ③ 원경 

길의 조화 ① 조화   ② 보통   ③ 부조화

체제 공간

화지 구조 ① 가로     ② 세로

화지 활용 ① 1/2 미만 ② 1/2 이상  ③ 2/3 이상

색채 사용 ① 1~2색    ② 3~4색    ③ 5색 이상 

필압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계절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길의 상태

길의 구성 ① 잘 됨    ② 보통     ③ 안 됨

길의 방향 ① 왼쪽에서 오른쪽 ② 오른쪽에서 왼쪽 ③ 아래에서 위쪽   

   ④ 위에서 아래쪽  ⑤ 혼란

길의 모양 ① 곧음 ② 1~2회 굽음 ③ 3회 이상 굽음 ④ 혼란

길의 폭 ① 넓음(10Cm 이상) ② 보통(5Cm 이상) ③ 좁음(10Cm 미만)

길의 경사 ① 평탄(20도 미만) ② 보통(20∼60도) ③ 급함(60∼90도)

구성 요소

방해물 ① 없음   ② 있음 

교차로 ① 없음   ② 있음

도로표지판 ① 없음   ② 있음

교량 표현 ① 없음   ② 있음

자신 표현 ① 없음   ②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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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화 등 5개 요소의 반응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길 그림의 초기 인상 반응특성 차이

단위: 명(%)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초기 인상에 따른 전체분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화 등 5개 요소의 반응특성 모두 p<.001의 

범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초기 인상과 관련된 요소별 차이 

검증 결과를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 중에서 초기 인상 반응특

성이 잘 드러난 그림과 참여자의 길 그림 소개를 함께 제시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일반여성

(N=123) 

가정폭력 

피해여성

     (N=31) 

    전체

    (N=154)
   

전체분위기

밝음 83(67.5) 0(0.0) 83(53.9)

92.095***보통 36(29.3) 8(25.8) 44(28.6)

어둠 4(3.2) 23(74.2) 27(17.5)

길의 느낌

평탄 74(60.2) 1(3.2) 75(48.7)

73.757***보통 41(33.3) 7(22.6) 48(31.2)

험난 8(6.5) 23(74.2) 31(20.1)

주위 풍경
있음 120(97.6) 19(61.3) 139(90.3)

37.050***

없음 3(2.4) 12(38.7) 15(9.7)

길의 원근

근경 105(85.4) 4(12.9) 109(70.8)

67.437***보통 17(13.8) 20(64.5) 37(24.0)

원경 1(0.8) 7(22.6) 8(5.2)

길의 조화

조화 102(82.9) 1(3.2) 103(66.9)

93.255***보통 19(15.5) 11(35.5) 30(19.5)

부조화 2(1.6) 19(61.3) 21(13.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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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분위기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전체분위기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2)=92.095, p<.001). 일반여성의 67.5%가 길 그림의 전체분

위 기를  밝 게  그린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은 전체분위기가 밝은 것은 

없고 74.2%가 어둡게 표현되어 두 집단 간 길의 느낌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1]에서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임신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다양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여 전체분위기가 밝게 

느껴진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2]에서 제목을 ‘마녀의 숲’으로 붙

이고, ‘마녀의 숲에 성질이 고약한 마녀가 살았어요. 그 마녀는 성질이 고약해서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숲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녀는 너무 

외롭고 기댈 곳도 없으며 너무 괴롭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 마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표현하였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삭막

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마녀의 숲’을 검정색 한가지로만 표현하였는데,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투사적 은유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2) 길의 느낌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느낌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73.757, p<.001). 일반여성 60.2%, 가정폭력 피해여성 3.2%가 길의 느

[그림 Ⅲ-1] 전체분위기가 밝은 길 그림  [그림 Ⅲ-2] 전체분위기가 어두운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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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평탄하게 표현했고, 일반여성 6.5%, 가정폭력 피해여성 74.2%가 길의 느낌을 

험난하게 표현해서 두 집단 간 길의 느낌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3]에서 ‘공원에 꽃구경을 갔는데 꽃들이 너무 예뻐서 의

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어 행복했다’고 하며, 길과 주위풍경 

등 느낌이 평탄하게 표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4]에서 ‘자신은 

꼬부랑길 입구에 서 있으며,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있다. 40대 이후

에는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하였지만, ‘꼬부랑 길’이라고 했듯이 길의 느낌이 험난하였다. 

  3) 주위 풍경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주위 풍경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2)=37.050, p<.001). 일반여성 97.6%, 가정폭력 피해여성 

61.3%가 길의 주위 풍경을 표현했고, 일반여성 2.4%, 가정폭력 피해여성 38.7%가 

주위 풍경을 표현하지 않아서 두 집단 간 길의 느낌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5]에서 하늘, 산, 나무, 풀, 꽃 등 주위 풍경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6]에서 ‘어스름한 저녁, 주위에 아무

것도 없이 고즈넉하고 한적한 아스팔트길, 휘어진 길에 차도 다니지 않고, 누가 

다닌 적도 없는 외딴 곳’이라고 표현하였다. 두 줄의 선으로만 굽은 길을 그리고 

 [그림 Ⅲ-3] 느낌이 평탄한 길 그림  [그림 Ⅲ-4] 느낌이 험난한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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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풍경을 표현하지 않아서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외로움과 무기력감이 느껴

진다. 

          

  4) 길의 원근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원근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67.437, p<.001). 일반여성 85.4%, 가정폭력 피해여성 12.9%가 길을 

근경으로 표현했고, 일반여성 0.8%, 가정폭력 피해여성 22.6%가 길 그림을 원경

으로 표현해서 두 집단 간 길의 원근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7]에서 밝은 노랑으로 길을 그리고 길옆에 대나무들을 구

체적으로 표현하여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8]

에서 길을 원경으로 그리고 주위 풍경마저 표현하지 않아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축감과 현실에 접근하고 싶지 않은 회피감이 보인다.  

[그림 Ⅲ-5]  주위 풍경이 있는 길 그림  [그림 Ⅲ-6] 주위 풍경이 없는 길 그림

[그림 Ⅲ-7]  근경으로 표현된 길 그림 [그림 Ⅲ-8] 원경으로 표현된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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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길의 조화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조화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93.255, p<.001). 일반여성 82.9%, 가정폭력 피해여성 3.2%가 길 그림을 

조화롭게 표현했고, 일반여성 1.6%, 가정폭력 피해여성 61.3%가 길 그림을 부조

화하게 표현해서 두 집단 간 길의 조화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9]에서 길과 주위 풍경 등을 표현하고, 길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조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가정폭력 피해여

성은 [그림 Ⅲ-10]에서 ‘고향 가는 길’을 표현하였는데, 길 주위에 산, 강, 풀 등을 

그냥 나열하듯이 그려서 조화롭지 않게 느껴졌다. 

        

 나 .  체 제 와 공 간

  [가설 Ⅱ.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체제와 공간 관련 반응

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의 체제와 공간 요소인 화지 구조, 화지 활용, 색채의 사용, 필압, 계절 등 

5개 요소의 반응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그림 Ⅲ-9] 조화로운 길 그림     [그림 Ⅲ-10] 조화롭지 못한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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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길 그림의 체제와 공간 반응특성 차이 

단위: 명(%)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체제와 공간 요인 반응특성 차이 

검증에서 화지 구조 반응특성을 제외한 화지 활용, 색채의 사용, 필압 등 3개 요

소의 반응특성은 p<.001의 범위 수준, 계절 표현 반응특성은 p<.01의 범위 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체제와 공간과 관련된 요소별 차이 검증 결과를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길 그림 중에서 체제와 공간 반응특성이 잘 드러난 그림과 참여자의 길 

그림 소개를 함께 제시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화지 구조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화지 구조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

구분
일반여성

(N=123) 

가정폭력 

피해여성

     (N=31) 

     전체

(N=154)
     

화지 구조
가로 78(63.4) 22(71.0) 100(64.9)

.620
세로 45(36.6) 9(29.0) 54(35.1)

화지 활용

1/2 미만 0(0.0) 12(38.7) 12(7.8)

59.266***1/2 이상 6(4.9) 5(16.1) 11(7.1)

2/3 이상 117(95.1) 14(45.2) 131(85.1)

색채 사용

1~2색 0(0.0) 14(45.2) 14(9.1)

87.409***3~4색 5(4.1) 9(29.0) 14(9.1)

5색 이상 118(95.9) 8(25.8) 126(81.8)

필압

낮음 2(1.6) 12(38.7) 14(9.1)

45.032***보통 43(35.0) 12(38.7) 55(35.7)

높음 78(63.4) 7(22.6) 85(55.2)

계절 표현

봄 62(50.4) 6(19.3) 68(44.2)

13.823**
여름 36(29.3) 11(35.5) 47(30.5)

가을 23(18.7) 11(35.5) 34(22.1)

겨울 2(1.6) 3(9.7) 5(3.2)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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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집단 간 화지 구조 반응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 64.9%가 가로인 수평구조를 선택하여 그렸으며 35.1%가 세로인 

수직구조를 선택하여 그렸다. 즉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화지 사용에서 

수평구조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11]에서 수평구조로 표현하여 보다 안정되고 좌우로 힘 있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든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12]에서 수직구조로 표현하

였는데, ‘여행’을 제목으로 도시와 바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을 그렸지만 긴장감이 

느껴진다.  

             

  2) 화지 활용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화지 활용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59.266, p<.001). 일반여성 95.1%, 가정폭력 피해여성 45.2%가 화지를 

2/3 이상 잘 활용하였다. 화지 면적의 1/2이하로 화지를 잘 활용 하지 못한 일반

여성은 없는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38.7%가 화지를 잘 활용 하지 못해서 두 

집단 간 화지 활용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13]에서 화지를 잘 활용하여 곡식이 자라는 밭과 마을 풍경, 

꽃이 핀 길을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두 연인을 그려서 내용이 풍부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든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14]에서 화지 왼쪽으로 치우쳐 그리고, 

‘초저녁 숲 속의 길이며, 어둡고 꼬불꼬불 하여 끝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 걸어가

[그림 Ⅲ-11]   수평구조의 길 그림 [그림 Ⅲ-12] 수직구조의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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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무섭다’고 표현하여 비현실적이며 위축과 혼란스러움이 느껴지는데 가정폭력

으로 외롭고 힘든 자신의 삶을 투사했다고 여겨진다.

  3) 색채 사용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색채 사용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2)=87.409, p<.001). 일반여성 95.9%, 가정폭력 피해여성 

25.8%가 5색 이상의 색채를 활용했다. 일반여성은 1~2색만 사용한 경우는 전혀 

없는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45.2%가 1~2색만 사용해서 두 집단 간 색채 사용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15]에서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벚꽃이 핀 공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는 모습을 밝고 화사하게 표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16]에 

화지를 세로로 세워서 파랑색 한 가지로만 길을 표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로 억

압된 감정이 짙은 파랑으로 투사적 은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3] 화지를 잘 활용한 길 그림  [그림 Ⅲ-14] 화지를 활용하지 못한 길 그림

 [그림 Ⅲ-15] 다양한 색의 길 그림   [그림 Ⅲ-16] 한 가지색의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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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압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필압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45.032, p<.001). 일반여성 63.4%, 가정폭력 피해여성 22.6%가 

필압이 높았고, 일반여성 1.6%, 가정폭력 피해여성 38.7%가 필압이 낮아서 두 집단 

간 색채 사용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17]에서 다양한 색과 높은 필압으로 길과 주위풍경을 표

현하여 길 그림의 내용이 풍부하고 에너지와 활력이 느껴진다. 가정폭력 피해여

성은 [그림 Ⅲ-18]에서 녹색으로 희미하게 숲속으로 나있는 길을 그렸는데, 필압이 

너무 낮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활력이 부족하고 우울한 느낌이 든다.

                  

  5) 계절 표현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계절 표현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3)=13.823, p<.01). 일반여성은 길 그림에서 표현된 계절이 

봄(50.4%), 여름(29.3%), 가을(18.7%), 겨울(1.6%) 순이었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여름과 가을이 각각 35.5%, 그 다음 봄(19.4%), 겨울(9.7%) 순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19]에서 억새와 들꽃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가을의 오솔길을 

[그림 Ⅲ-17] 필압이 높은 길 그림  [그림 Ⅲ-18] 필압이 낮은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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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는데 길 그림의 내용과 계절 표현이 조화로웠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20]에서 봄철이라고 하면서 잎이 없이 가지만 앙상한 가로수를 표현하여 

계절과 그림의 내용이 조화롭지 못했다.

[그림 Ⅲ-19] 계절 표현이 조화로운 길 그림  [그림 Ⅲ-20] 계절 표현이 조화롭지 못한 길 그림

  

              

 다 .  길의 상 태

  [가설 Ⅲ.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길의 상태 관련 반응특

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길 그림의 길의 상태 요소인 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모양, 길의 폭, 길의 경사 등 5개 요소의 반응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상태 요소 관련인 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폭, 길의 경사 등 4개 요소의 반응특성은 p<.001의 범위 수준에서, 길의 모

양은 p<.01의 범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길의 상태와 관련된 

요소별 차이 검증 결과를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 중에서 길의 

상태 반응특성이 잘 드러난 그림과 참여자의 길 그림 소개를 함께 제시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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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길 그림의 길의 상태 반응특성 차이

 단위: 명(%)

  1) 길의 구성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구성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67.971, p<.001). 일반여성 93.5%, 가정폭력 피해여성 32.3%가 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표현하여 길을 제대로 구성하였다. 일반여성은 길 구

성이 안 된 경우가 없는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32.3%가 길 구성이 안 되어서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구성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일반여성

  (N=123) 

  가정폭력   

  피해여성

  (N=31) 

  전체

  (N=154)
 

길의 구성

잘 됨 115(93.5) 10(32.3) 125(81.2)

67.971***보통 8(6.5) 11(35.4) 19(12.3)

안 됨 0(0.0) 10(32.3) 10(6.5)

길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45(36.6) 12(38.7) 57(37.0)

22.613***

오른쪽에서 왼쪽 13(10.5) 4(12.9) 17(11.1)

아래에서 위쪽 61(49.6) 10(32.3) 71(46.1)

위에서 아래쪽 4(3.3) 0(0.0) 4(2.6)

혼란 0(0.0) 5(16.1) 5(3.2)

길의 모양

곧음 84(68.3) 17(54.8) 101(65.6)

14.540**
1-2회 굽음 32(26.0) 6(19.4) 38(24.7)

3회 이상 굽음 7(5.7) 6(19.4) 13(8.4)

혼란 0(0.0) 2(6.4) 2(1.3)

길의 폭

10Cm 이상(넓음) 79(64.2) 5(16.2) 84(54.6)

34.544***5Cm 이상(보통) 36(29.3) 13(41.9) 49(31.8)

5Cm 미만(좁음) 8(6.5) 13(41.9) 21(13.6)

길의 경사

20도 미만(평탄) 77(62.6) 9(29.0) 86(55.8)

32.282***20-60도 미만(보통) 37(30.1) 7(22.6) 44(28.6)

60-90도(급함) 9(7.3) 15(48.4) 24(15.6)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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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성은 [그림 Ⅲ-21]에서 길, 가로수, 꽃 등 주위풍경과 부부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 길 그림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가정

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22]에서 검정색으로 화지를 가득 칠한 후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며 길 구성을 포기하였다. 가정폭력 피해로 극심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고도의 방어 자세라고 볼 수 있다. 

  2) 길의 방향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방향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4)=22.613, p<.001).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은 길

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 위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

서 아래쪽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반여성은 길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표현한 경우가 전혀 없는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16.1%가 길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표현하였다. 

  다음은 일반여성들이 그린 길 그림 중에서 길의 방향이 잘 드러난 그림들의 

예이다. [그림 Ⅲ-23]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진 길로 수동적이고 내성적이

며 과거에 대한 집착 또는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소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림 Ⅲ-24]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진 길로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며, 현재

에서 미래로 향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림 Ⅲ-25]는 ‘아래에서 위로’ 그려져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하는 방향인 반면 [그림 Ⅲ-26]는 ‘위에서 아래’로 그려져 

의식에서 무의식의 방향으로 향하는 투사적 은유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그린 [그림 Ⅲ-27]은 혼란스러운 길 그림의 예이다. 보라색 

 

 [그림 Ⅲ-21] 길 구성이 잘 된 길 그림   [그림 Ⅲ-22] 길 구성 포기 그림



- 66 -

색연필로 낙서하듯이 길 그림을 그리고, ‘혼돈스러운 길’이라고 제목을 붙인 후, 

‘현재 나의 삶은 그림과 같이 뒤엉킨 실타래와 같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복잡

하게 얽힌 혼란한 길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들을 투사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은 길 가운데 동그라미 위치에 있

어 혼란스럽지만 미래에는 오른쪽 위로 뻗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힘든 현실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3) 길의 모양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모양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3)=14.540, p<.01). 일반여성 68.3%, 가정폭력 피해여성 54.8%가 길을 곧

게 그렸으며, 일반여성 5.7%, 가정폭력 피해여성 19.4%가 길 모양이 ‘3회 이상 

 

 [그림 Ⅲ-25] 아래에서 위 방향  [그림 Ⅲ-26] 위에서 아래 방향   [그림 Ⅲ-27] 방향이 혼란스러운 길 

 [그림 Ⅲ-23]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그림 Ⅲ-24]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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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길 모양이 ‘혼란’인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6.4%만이 

표현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굽은 길과 혼란스러운 

길을 더 많이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28]에서 곧은 길을 표현하였는데 앞으로 쭉 뻗어 힘과 속

도감이 느껴진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29]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U자형 커브 길을 그리고, 하늘에 두 개의 구름, 길 하단에 한 대의 빨강 자동차, 

네 포기의 풀과 한 그루의 보라색 나무를 그렸다.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딘지 

모르는 길을 무한정 걷고 있다,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평온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험난한 길이 언제쯤 끝날까 생각하면서 걷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 여성은 

12살 때의 심리적 외상에 고착되어 있으며, ‘평온한 기분이다’, ‘험난한 길이 언제쯤 

끝날까’ 등 서로 상반되는 표현을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며, 삶의 힘듦과 심리적 혼

란을 투사했다고 여겨진다.  

                                                

  4) 길의 폭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폭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34.544, p<.001). 일반여성 64.2%, 가정폭력 피해여성 16.1%가 길의 

폭을 넓게 그렸고, 일반여성 6.5%, 가정폭력 피해여성 41.9%가 폭이 좁은 길을 

표현해서 두 집단 간 길의 폭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30]에서 폭이 넓은 길을 표현하여 자신감이 있고 에너지가 

      

 [그림 Ⅲ-28] 곧은 길 그림   [그림 Ⅲ-29] 굽은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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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31]에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무난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면서 2cm 정도의 폭이 좁은 길을 표현하여 부족한 에너

지와 위축감이 느껴진다.

  5) 길의 경사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의 경사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32.282, p<.001). 일반여성 62.6%, 가정폭력 피해여성 29.0%가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을 그렸고, 일반여성 7.3%, 가정폭력 피해여성 48.4%가 경사가 급

한 길을 표현해서 두 집단 간 길의 경사 반응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32]에서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을 그리고 ‘딸과 함께 행

복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33]에서 

경사가 급한 길을 그리고 ‘어린 시절 어느 꽃이 핀 봄날, 자갈들이 많이 흩어진 

꼬부랑길,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떠나는 4명의 친구들, 빨강 자동차, 나무 한 그루, 

아래쪽에 외롭게 서있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길의 느낌을 ‘답답하다’, ‘가야할 길인데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 ‘희망이 없다’, 

‘자동차와 자신이 길을 벗어나 있는 것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림 Ⅲ-30] 폭이 넓은 길 그림     [그림 Ⅲ-31] 폭이 좁은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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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구 성 요 소  

  [가설 Ⅳ.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구성 요소 관련 반응특

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길 그림의 구성 요소인 방해물, 교

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자신 표현 등 5개 요소의 반응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길 그림의 구성 요소 반응특성 차이

단위: 명(%)

   구분
    일반여성

    (N=123) 

  가정폭력      

  피해여성

    (N=31) 

   전체

    (N=154)
        

방해물
없음 104(84.6) 19(61.3) 123(79.9)

8.334**

있음 19(15.4) 12(38.7) 31(20.1)

교차로
없음 90(73.2) 20(64.5) 110(71.4)

.909
있음 33(26.8) 11(35.5) 44(28.6)

도로표지판 
없음 113(91.9) 25(80.6) 138(89.6)

3.351
있음 10(8.1) 6(19.4) 16(10.4)

교량 
없음 117(95.1) 29(93.5) 146(94.8)

.124
있음 6(4.9) 2(6.5) 8(5.2)

자신 표현
없음 56(45.5) 23(74.2) 79(51.3)

8.143**

있음 67(54.5) 8(25.8) 75(48.7)

**p<.01

 [그림 Ⅲ-32] 경사가 없는 길 그림      [그림 Ⅲ-33] 경사가 급한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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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방해물, 자신 

표현 2개의 요소만이 p<.01의 범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교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등 3개의 요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길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요소별 차이 검증 결과를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 

중에서 구성 요소 반응특성이 잘 드러난 그림과 참여자의 길 그림 소개를 함께 제

시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길의 방해물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의 방해물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1)=8.334, p<.01). 일반여성은 15.4%,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38.7%가 

길 그림에 방해물을 그렸다. 

  일반여성은 [그림 Ⅲ-34]에서 제목을 ‘신비로움’이라 붙이고, ‘제주의 올레길이 

험하게 느껴지지만 모래밭에 누워서 자연 풍경에 취해 있다’고 표현하였다. 가정

폭력 피해여성은 [그림 Ⅲ-35]에서 제목을 ‘오돌토돌 골목길’이라 붙이고, ‘표지판에 

이 길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쓰여 있지만, 이 길을 가야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죽

음을 무릅쓰고 들어섰다’고 표현하였다. 두 그림에서 모두 방해물이 표현되었지만 

내용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여성은 길을 방해하는 바윗돌들을 그렸지만, 곧고 

넓은 길에 주위풍경과 자신을 표현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길 그림의 내용도 긍정

적이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세로 구조의 화지에 주위 풍경이 없는 굽은 

길을 그렸고, 방해물의 은유인 수많은 자갈돌들과 바람을 상징하는 소용돌이를 

표현하여 험난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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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차로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교차로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p>.05). 일반여성 26.8%, 가정폭력 피해여성 35.5%가 ‘현재 중요한 변화와 

선택을 상징’하는 교차로를 표현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힘든 현실과 심리적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투사적 은유로 다양한 교차로가 표현된 길 그림 사례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림 Ⅲ-36]은 갈래 길이 표현된 길 그림으로, ‘왼쪽 길은 어둡고 두려우며 불행

하고 인생을 망치는 길이고, 오른쪽 길은 희망의 길이다. 힘든 생활을 겪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희망의 길로 선택하고 싶다’고 표현되었다. [그림 Ⅲ-37]은 T자

로가 표현된 길 그림으로, 검정색으로 세 갈래 길을 그리고 노랑으로 화가 난 해

님과 빨강색 하트가 표현되었다. 화지의 오른쪽에 죽음의 집과 뼈대 사람, 여러 

가지 기호가 그려졌고, ‘아무도 모르는 길’이라고 제목이 붙여졌다. ‘위쪽으로 난 

길은 좋은 생각(공부 등), 왼쪽으로 난 길은 죽음의 길, 아래쪽으로 난 길은 나쁜 

생각(범죄의 길, 방황의 길)의 길인데 어디로 가야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표현되

었다. [그림 Ⅲ-38]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십자로가 표현된 길 

그림이다. 검정색의 십자로에 뼈대 사람이 두 명씩 그려졌고, 화지 위쪽에는 여러 

개의 초록색 산, 아래쪽에는 두 개의 가로등이 그려졌다. ‘산으로 둘러싸인 답답

하고 칙칙한 곳, 밤 12시경에 네 갈래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할지 방황하고 있다. 

      

 [그림 Ⅲ-34] 방해물이 있는 길 그림 1 [그림 Ⅲ-35] 방해물이 있는 길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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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표현되었다. [그림 Ⅲ-39]는 ‘여러 곳으로 난 갈래 

길들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표현된 

길 그림으로 뼈대사람과 낮은 필압에서 우울과 무기력이 느껴진다. 특히 [그림 

Ⅲ-37], [그림 Ⅲ-38], [그림 Ⅲ-39]는 T자로, 십자로, 혼란스러운 길이 표현된 길 

그림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방황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혼란이 투사되었다.

             

  3) 도로표지판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도로표지판 반응특성은 서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일반여성 8.1%, 가정폭력 피해여성 19.4%가 길 그

림에 도로표지판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참여자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며 길 

 [그림 Ⅲ-36] 갈래길이 표현된 길 그림  [그림 Ⅲ-37] T자로가 표현된 길 그림

[그림 Ⅲ-38] 십자로가 표현된 길 그림 [그림 Ⅲ-39] 교차로가 혼란한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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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도로표지판을 표현한 사례로 [그림 Ⅲ-40]과 

[그림 Ⅲ-41]에서 어디로 갈지 망설이거나 자신이 가야할 곳을 알려주는 방향 표

지판이 표현되었다. 

          

  4) 교량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교량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일반여성 4.9%, 가정폭력 피해여성 6.5%가 길 그림에 교량 

표현을 하였다. 

  길 그림에서 교량은 어떤 장소에서 더 나은 장소로 가기 위한 수단 또는 교류

하는 연결 고리로서, 문제해결, 장애물 극복 또는 정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투사적 은유이다. [그림 Ⅲ-42]는 강을 건너기 위한 돌다리가 표현되었으며, [그림 

Ⅲ-43]은 철교위에서 번지점핑 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그림 Ⅲ-40] 도로표지판이 있는 길 그림 1  [그림 Ⅲ-41] 도로표지판이 있는 길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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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신 표현 반응특성 차이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자신 표현 반응특성은 서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1)=8.143, p<.01). 일반여성 54.5%, 가정폭력 피해여성 

25.8%가 길 그림에 자신을 표현하였다. 

  [그림 Ⅲ-44]와 [그림 Ⅲ-45]는 아래에서 위로 난 길을 비슷하게 표현하였지만, 

[그림 Ⅲ-45]는 길 그림에 자신이 표현되지 않았다. 이는 [그림 Ⅲ-44]에 비해 부

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 등의 투사적 은유일 수 있다.  

  [그림 Ⅲ-42] 돌다리가 표현된 길 그림   [그림 Ⅲ-43] 철교가 표현된 길 그림

      

[그림 Ⅲ-44] 자신이 표현된 길 그림  [그림 Ⅲ-45] 자신이 표현 안 된 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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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 의

  연구문제 1의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154명(일반여성 123명, 가정폭력 피해여성 

31명)의 길 그림을 4개 영역과 그에 따른 20개 요소에 의거 반응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하였다.

 

  먼저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초기 인상에 따른 전체분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화 등 5개 요소의 반응특성 모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은 일반여성에 비해 전체분위기가 어두웠고 

길의 느낌도 험난하게 표현되었다.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서 어두운 색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주리애(2004)의 연구와 분홍색, 회색, 검정색 등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정진숙과 김갑숙(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다만 정진숙 외

(2010)의 연구에서 우울집단이 분홍색을 많이 사용한 것은 현재 상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정을 찾고자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색 

정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지표로서 그림을 그린 사람의 정

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또한 강경숙(2010)의 선

행연구인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 연구’에서 ‘삶이 힘들었음’이라고 

응답한 재소자의 그림이 ‘행복했음’ 또는 ‘무난했음’에 비해 길이 어둡고 험난하게 

표현된 것과 일치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어 언어화

하기 힘든 감정이 그림의 명도와 채도, 톤 등이 낮은 검정과 회색 등 어둡고 차가운 

색채에 투사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Furth(2008)는 그림은 항상 느낌을 전달하며, 먼저 그림을 구체적으로 평

가하기보다는 ‘행복하다’, ‘슬프다’, ‘절망적이다’, ‘무섭다’, ‘답답하다’ 와 같은 한마

디의 말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림을 그린 참여자에게 느

낌을 물어보는 것도 참여자의 그림의 본질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라고 하고 있다. 연구자도 참여자들이 길 그림을 그린 후 자기 스스로 길 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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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분위기와 길의 느낌에 대해서 적어놓도록 하여 길 그림을 분석할 때 참

고로 하였다. 더불어 길 그림의 반응특성 분석 기준에서 연구자의 의도로 ‘초기 인

상’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길의 느낌’을 먼저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길 그림의 전체분위기를 ‘밝다’, ‘어둡다’, 길의 느낌을 ‘평탄하다’, 

‘험난하다’ 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관적이긴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무의식의 길을 답사하기 위한 준비 또는 시도라고 여겨진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의 주위에 가로수, 

건물, 동식물, 사람 등 길 이외의 주위 풍경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 강경숙(2010)의 

선행연구인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풍경이란 자신과 주변 사이에 성립해 온 관계의 세상이고,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객관적 지지와는 다른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香月菜々子, 2012). 

자신이 처한 현실이 힘들거나 심리적인 미해결 과제가 있는 경우 오직 자기 자신

에게 고착되어 있어 주위풍경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강경숙, 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장 의미 있고 친밀한 배우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의해 폭력을 당하여 

가정 또는 가족의 관계를 회피하는 투사적 은유일 수 있고, 또는 무기력과 우울을 

겪고 있어서 자기표현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을 멀게 느껴지는 원

경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거부당한다고 여기는 경우일 

수 있으며, 위축 또는 접근하고 싶지 않은 감정, 소외감 등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신민섭 외, 2003;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옥금자(2007)는 집-나무-사람 그림검

사에서 멀리 보이는 집 그림은 타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감정, 가족에게 위로 

받을 수 없는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형태이고, 가까이 보이는 집 

그림은 가정에 따뜻한 감정을 지닌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그림 표현이라고 보

고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 그림에서 자신의 

힘든 인생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삶에 대한 회피의 투사적 은유로 길을 원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이 조화롭지 않았다.  

이는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전체 그림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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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었다는 정진숙 외(2010)의 연구와 신민섭 외(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부조화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사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참여자의 심리적 갈등 

또는 질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기도 한다(옥금자, 2007). 이 연구의 길 그림에서 

길이 조화롭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 피해로 삶의 균형과 평형을 유지하는 자기조

절력 저하, 우울과 무기력, 정서적 혼란, 또는 쉼터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오는 스

트레스 등이 투사되었다고 여겨진다.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 간 체제 및 공간 요소와 관련하여 

화지 구조, 화지 활용, 색채 사용, 필압, 계절 표현에서 화지 구조를 제외한 4개의 

요소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 그림을 그릴 때 화지를 잘 활

용하지 못하였다. 일반여성은 2/3이상 화지를 이용하여 그린 경우가 95.1%였고 

1/2 미만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2/3이상 사용하여 

그린 경우는 45.2%, 1/2 미만을 사용한 경우는 38.7%였다. 최지은 외(2010)의 연

구에서 우울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25∼50% 미만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75∼100% 이상 공간을 많이 사용한 경우는 우울하지 않고 자기효

능감이 높은 집단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현주(2010)도 DAS(Draw-a-Story)에서 

우울성향이 있는 아동은 공간사용이 1/4, 또는 1/2로 작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

정폭력 피해여성은 자기-자비가 낮고 우울이 높다고 보아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또는 자기효능감 부족, 낮은 에너지 수준, 지나친 억압 등으로 화지에 비해 그림을 

작게 그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 그림을 그릴 때 한두 가지 특

정한 색만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색채의 가짓수가 적었다. 색채 사용에 대한 정

보는 피검자의 무의식에 내재된 정서, 기분, 자기지각, 개념, 감각 등 다양하고 

심화된 내면세계의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김윤희, 2008). 이 연구에서도 

일반여성인 경우 95.9%가 5색 이상의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길 그림을 그렸으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5색 이상의 다양한 색을 사용한 경우는 25.8%이고, 2색 미만의 

색을 사용한 경우가 45.2%였다. 최지은 외(2010)의 연구에서 우울하지 않은 집단이 

우울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색을 사용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심리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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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대체로 색채 사용이 빈곤하며 색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한 주리애 

외(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주리애(2001)는 한두 가지색 등 제한적인 수의 색을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 그들의 경험하는 정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우울한 감

정이며, 자신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자기 비하의 경향이 있고, 회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흥미의 범위나 현실 인식의 정도나 통찰력이 좁은 편이라고 하고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의 결과처럼 자기비관, 우울, 무기력, 회피 등의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그림을 그릴 때 한두 가지 색에 집착을 하거나 다양한 

색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은 일반여성에 비해 필압이 낮았다. 연필이나 

채색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힘을 주어 그림을 그렸는가를 나타내는 필압에서 일

반여성은 1.6%만이 낮았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38.7%가 낮았다. 김혜정(2005)이 

가정폭력으로 우울과 자아존존감이 낮은 집단원들의 동적 집-나무-사람(K-HTP) 

검사에서 전체적으로 필압이 약하고 흐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필압은 참여자의 에너지 수준, 긴장 정도, 공격성 및 충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필압이 약할 경우 적응을 잘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처

하거나 자신이 없고 소심하거나 우울증 및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경숙, 2010; 김혜정, 2005; 신민섭 외, 2003; 옥금자, 2007). 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심리적 특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 간 길의 상태 요소와 관련하여 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모양, 길의 폭, 길의 경사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의 구성 요소가 생략되었거나 

구성이 잘 안 되었다. 길의 구성에 필요한 도로, 가로수, 건물, 사람 등 부속물, 

계절, 주변 환경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그려져야 되는데, 두 개의 선으로만 

길을 표현하는 구성포기와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Riedel(2000)은 조화로운 형상화의 노력은 조정, 평형, 균형과 통일성에 

영향을 주고 심리 내적 조화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신민섭 외(2013)의 연구에서 

적절한 수준의 세부묘사가 생략되어 있다면 이는 사회적인 위축, 공허감, 에너지 

수준의 저하와 같은 우울증적 특성을 시사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정신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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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길 그림에서 길의 구성 요소가 생

략되었거나 구성이 잘 안 된 것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그림에 대한 불안감이나 

고도의 방어자세 또는 심리적인 억압이나 갈등, 위축과 무기력, 우울 등의 반영

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 그림을 그릴 때 혼란스러운 길을 

많이 표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일반여성은 길의 방향 표현에서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아래에 위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16.1%가 길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표현하였다. 

문화적 배경이나 신체적인 특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

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길을 많이 그린다. 그

러나 과거의 삶이 힘들었을 경우 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과거-퇴행의 영

역으로 그려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강경숙, 2009, 2010;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2001; Hammer, 1971; Hanes, 1997; Hays & Lyons, 1981; Jung, 1964; Riedel, 

2000). 한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 그림은 Hanes(1997)와 강경숙(2009)의 연

구에서도 밝힌 대로 드물었다. 그 이유는 구도에 의한 심리진단에서 아래의 방향은 

무의식의 영역(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2001; Riedel, 2000)으로 길 그림이 주로 

개인의 무의식을 의식화시켜 주는 투사심리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

래로’보다 ‘아래에서 위로’가 많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강경숙(2009)의 재소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길의 방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복잡하게 얽힌 혼란한 길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 현재 삶에 대한 

우울과 무기력, 미래의 삶에 대한 방향 감각 상실 등이 재소자들에 비해 더 심하

다고 여겨진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 그림을 그릴 때 3회 이상 많이 

굽거나 혼란스러운 길을 표현하였다. 즉 일반여성은 5.7%, 가정폭력 피해여성인 

경우 25.9%가 3회 이상 굽거나 혼란스러운 길을 표현하였다. 굽은 길은 우유부단 

하거나 주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데(Hanes, 1997),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위축 또는 무기력으로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투사일 수 있다.



- 80 -

  넷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일반여성들에 비해 폭이 좁은 길을 더 많이 표현

하였다. Hanes(1997)는 좁은 길은 자신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함과 의심을 암시하며, 

점차 좁아지는 길은 활력이 점점 감소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Burns

(1998)도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에서 나무의 줄기가 좁은 것은 관심의 

폭이 좁고 인생에 대한 시각도 협소함을 보여주며, 줄기가 얇아질수록 생명은 가는 

실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다. Burns(1998)의 연구가 비록 나무의 줄기에 

대한 투사적 의미이긴 하지만 ‘폭이 좁은 것’에 대해 뒷받침해 주는 연구이다. 이에 

연구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함, 무기력과 우울, 

위축 등에 대한 무의식이 폭이 좁은 길에 투사되었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길의 경사가 심한 표현은 해결해야 할 급박한 일이 있거나, 자신이 감

당하기 어려운 일 등을 은유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이 순탄치 못했거나 미래의 삶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반영될 수 있다(강경숙, 2009; Hanes, 1995, 1997, 

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사가 심한 길을 표현한 경우 자신의 삶이 순탄하지 

못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투사적 은유일 수 있다. 

또는 자신의 처한 현실이 긴박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 치

료사들이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은 구성 요소와 관련한 길의 방해물, 교

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표현, 자신 표현 요소에서 방해물과 자신 표현 2개 요소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 길 그림에서 방해물을 많이 표현

하였다. 강경숙(2009)의 선행연구에서 ‘재소자들의 삶에 대한 평가’와 ‘길 그림의 

방해물 표현’ 간에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연구에서 일반여성과 가

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신민섭 외(2003)의 연구

에서 나무나 벽과 같은 사물이 인물상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 방어, 경계, 

정서적 교류의 단절이라고 하고 있다. 그 외의 연구에서도 방해물은 삶의 과정에서 

장애 또는 어려움, 의사소통의 방해 등을 상징하며, 사람, 돌, 나무, 벽, 자동차, 

의자, 문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강경숙, 2010;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F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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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Hanes, 1997)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순탄하지 

못한 자신의 삶, 삶의 장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정폭력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 등의 투사적 은유인 방해물로 표현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제주에서 

미술치료를 하면서 참여자들이 돌담이나 자갈돌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돌과 돌담이 많은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온 제주인의 집단무의식의 표

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일반여성의 45.5%에 비해 길 그림에서 자신을 표

현하지 않은 경우가 74.2%로 많았다. 신민섭 외(2003)의 연구에서 자신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 자아상, 낮은 자존감 및 우울한 면을 드러낸다고 하고 있다. 

이에 길 그림에서 자아상의 생략은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입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인지하며(Dutton, 1992),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무력감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김혜정, 2005)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정

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자신이 없거나 어려

워하는 참여자인 경우에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알

아보거나, 아니면 ‘길을 가는 사람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화지구조, 교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등의 반응특성도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다음에서 논의해 보았다.

  첫째, 길 그림의 화지구조는 154명 중 64.9%인 100명이 수평구조를 선호하였다. 

수평구조는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길 그림 관련 선행연구(강경숙, 

2009)와 그 외의 연구(문지숙, 최외선, 이경순, 2004; Hanes, 1997)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평구조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세로구조를 선택하는 경우 긴장감

이나 적극성, 또는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것과 긴장 및 불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준이 저하된 우울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반응특성으로 참

여자 대부분이 가로 구조를 선택하여 그렸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

라고 여겨진다.    

  둘째, 길 그림에서 교차로 표현은 일반여성 26.8%, 가정폭력 피해여성 35.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강경숙(2009)의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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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특성 연구’에서는 ‘중대한 선택 순간의 유무’에 따라서 교차로 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재소자들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자기 삶에서 중대한 

선택마저도 하기 어려운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대한 투사적 은유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교차로의 표현은 선택과 관련이 있으며, Cooper(1978)의 연구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하였다. 참여자가 교차로(갈래길, T자로, 십

자로, 혼란 등)를 표현하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하거나 삶에서 

길을 잃어 혼란스러움을 호소할 때 치료사들은 그 길 그림을 매개로하여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길 그림에서 도로표지판의 표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일반여성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10.4%만이 표현되었다. Furth(2008)는 도로표지판의 

은유는 피검자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고 

하였다. Hanes(1997)의 연구에서도 길 그림에 다양한 도로표지판이 등장하고 그 

은유와 상징성을 해석하고 있었다. 강경숙(2009)의 연구에서도 밝혔지만 도로표

지판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서양인에 비해 우리의 정서가 

감성적이며 통합적인 사고 경향 등 문화적인 특징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갖게 

하나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길 그림에서 교량의 표현은 일반여성 4.9%, 가정폭력 피해여성 6.5%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량은 장애물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어떤 장

소에서 더 나은 장소로 가기 위한 수단, 또는 강을 건너는 것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하였다(허소임, 2006; Jung, 1964). 또는 인간, 사회, 

그리고 개인 사이를 교류하는 연결 고리로서 문제해결, 장애물 극복 또는 정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Hays & Lyons, 1981)라고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무기력과 우울이 높아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 

극복을 은유하는 교량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지나 후속연구에서 더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길 그림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초기 인상 요인에서 전체 분위기가 어둡고, 길의 느낌이 험난하며, 주위 풍경이 잘 

표현되지 않았고, 길이 보다 멀게 표현되었으며, 길의 구성 요소 간 조화롭지 못

했다. 둘째, 체제와 공간 요인에서 화지면적이 잘 활용되지 못하여 위축되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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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림의 내용이 보다 빈약하였다. 색채는 한 두 색채만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필압이 낮아 희미하게 표현되었고, 계절에 따른 그림이 조화롭지 못했다. 셋째, 길의 

상태 요소에서 길의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길의 방향도 긴장감을 주는 ‘아

래쪽에서 위쪽으로’ 또는 혼란스럽게 표현되었다. 길의 모양이 많이 굽고, 길의 

폭이 좁았으며 경사가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길의 구성 요소에서는 삶의 어려

움을 상징하는 방해물이 표현되었으며, 자신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 이에 일반여

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유의미하게 다

르며,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투사적 그림검사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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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2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가정폭력 피해여성 3명을 대상으로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프로그램 투입 사전·사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1 .  연 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2.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1. 길 그림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길 그림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3.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

램에 참여한 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2 .  연 구  방 법  

 가.  연 구  대 상    

 

  여성의 쉼터에 입소해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10명을 대상으로, 3일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자기-자비 및 우울 검사를 실시하여, 

자기-자비가 낮고 우울이 20점 이상 ‘심한 우울’ 수준인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표 Ⅳ-1>과 같이 최종 선정된 연구 대상에게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A, B, C로 호

칭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는 <표 Ⅳ-2>로, 가족 배경은 가계도와 가족

관계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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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 자기-자비 및 우울 검사 결과

  1)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

  선정된 연구 대상 3명에 대한 개인정보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 

  대상

점수(평균)
A B C D E F G H I J

자기-자비 16.0 26.0 17.0 12.5 30.0 30.0 27.5 32.0 29.0 30.0

우울 25.0 22.3 22.0 15.5 18.0 7.0 6.0 14.0 13.0 3.0

대
상

연
령

척도검사
결과 학

력
직
업

결
혼

자
녀

가정폭력 피해 내용 비고
자기
자비

우울

A 27 16.0 25.0
고

졸
무

미

혼
무

 초등학교 때 모의 가

출과 오빠의 가정폭력

으로 14세 때 가출하여 

현재까지 쉼터를 전전

하며 지내옴

⃘⃘분노조절장애

⃘초고도 비만

⃘우울지수 25점으로 

심한 우울임

⃘자기-자비 16점(32%)

으로 매우 낮음 

B 39 26.0 22.3

중

중

퇴

유
기

혼

1

녀

 전남편 및 재혼한 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함. 현남편과의 사이

에서 얻은 딸과 함께 

쉼터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 중임  

⃘우울지수 22.3점으로 

심한 우울임

⃘자기-자비 26점(52%) 

으로 낮음

C 47 17.0 22.0

전

문

대

졸

유
기

혼

1

남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하여 쉼터

에서 지내다 정부의 주거

지원 수혜를 받고 있음

⃘우울지수 22점으로 

심한 우울임

⃘자기-자비 17점(34%)

으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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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의 가족 배경

   가) A의 가계도 및 가족관계

                 

              

  참여자 A는 서울 태생인 27세 미혼여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초

고도 비만이다. 10세 때 모의 가출로 친척집 등을 오가며 지내기도 했으며, 모의 

가출로 부터 시작된 오빠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14세 때 가출하였다. 타지

역의 쉼터에 입소하여 지내다가 24세 때 제주시 소재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중퇴하였으나 독학으로 고졸학력을 취득하였다. 모와 자신의 가출로 인

하여 친가와 외가의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가족관계로 부(63)는 3남 2녀 중 장남이었으며, 5년 전 58세 때 간경화로 사망

하였다. 부가 지병과 고독사로 사망한 후, A는 부에 대한 죄책감으로 늘 괴로워

하였으며, 심지어 자해와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 모는 A가 10세 때 가출하였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모와 관련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빠(29)는 

초 3때 모의 가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음

 

         

   부     모     사망    혼인       이혼         친밀한 관계          갈등관계

[그림 Ⅳ-1] 가계도의 주요 기호의 의미

?

63

29 27  

?

? ?

[그림 Ⅳ-2] A의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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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다 두 살 위로 운동선수였으며, 모의 가출과 어려운 가정형편이 원인이었는지 

여동생인 A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가출하게 하였다. 현재 서로 연락이 없이 지

내고 있다. 

   나) B의 가계도 및 가족관계

  참여자 B는 39세 여성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2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으며, 어릴 때 부의 가정폭력과 심한 폭언으로 모와 

남의 집 창고 등에서 지내기도 했다. 중 1때 부모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 18세 때 

부와 B가 좋아하며 따랐던 당시 24세로 미혼인 작은 오빠가 한 달 간격으로 사

망하자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19세 때 우연히 알게 된 같은 동네 사람인 전

남편이 B를 따라다니며 졸라서 결혼을 했으나, 27세 때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

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두 아들을 두고 이혼을 하였다. 36세 때 현남편과 다시 

재혼을 해서 딸(4세)을 낳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015년 

4월에 딸을 데리고 쉼터에 입소하였으며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가족관계에서 부(75)는 알콜 중독이 심하여 한 달에 20일 정도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으며, 가정폭력과 심한 폭언 등을 하였다. 술을 마신 날은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모는 막내인 B를 데리고 남의 집 창고 등으로 도피하였다. 

41

22 19

64 62

39

3438 36

4

75 70

56 4650 42

39

    

  

                                                                                         
                                                                            2015년이혼    
                                         

 [그림 Ⅳ-3] B의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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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B가 고 3(18세)때 사망하였다. 모(70)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가정에 대한 무

책임으로 가장역할을 도맡아 하며 힘든 생활을 하였다. 모가 44세 경, 막내딸인 

B가 중 1때 남편의 술주정과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다. 남의 밭일과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였고 자녀들을 키웠다. 가장 효자였던 작은 아

들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심리적으로 몹시 힘들어 하였다. 모는 9년 전 당시 61세 

때 혈액암으로 사망하였다. 큰오빠(56)는 성질이 온순해서 결혼 후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다. 아들이 돌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출하자, 다시 장애인 

아내와 재혼하였으나 또 다시 이혼하였으며 현재 혼자 살고 있다. B가 중 1때 휴

학을 하고 조카를 돌보기도 했다. 큰 언니(50)는 부의 가정폭력과 어려운 가정형

편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아기돌보미로 간 후 연락이 끊겼다. 작은 오빠는 

24세 경(미혼) 부 사망 후 1달 뒤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B는 항해사였고 신

앙심이 두터웠으며 효자였던 작은 오빠를 제일 좋아하고 따랐다. 작은 언니(42세)는 

전남편과 아이 셋을 낳은 후 이혼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다시 헤

어진 후 최근 타지역에서 결혼을 하였다. 현재 작은 언니는 B의 현남편과의 갈등

으로 B와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 현남편(39세)은 35세 때 B와 재혼하여 딸을 

낳았으나, 아내인 B에게 가정폭력을 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딸(4세)은 현남

편과 재혼 후 얻은 딸로 쉼터에 함께 입소해 있으며, B가 ‘자신이 살아가는 희망’

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애착이 크다. 전남편(41세)은 20세 때 B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지만 가족의 갈등과 가정폭력 가해로 B와 이혼하였다. 큰아들(22세)과 

작은 아들(19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로 모인 B가 이혼하여 집을 나가

면서 자신들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원망이 크다.

   다) C의 가계도 및 가족관계

  참여자 C(47)는 47세 여성으로 1남 3녀 중 맏이이며 전문대를 졸업하였고, 사

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3세 때 전남편과 결혼을 

하였으나 인공수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 결혼 10년 후 이혼을 

하였다. 39세 때 다시 재혼을 하여 아들(9)을 낳았으나, 41세 때 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아들을 데리고 쉼터에 입소하여 지내면서 42세 때 이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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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의 친모와 아들과 함께 정부의 주거지원으로 입소해 있다가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아들이 편마비로 인하여 다리장애가 생

기지 않을까 염려되어, 어릴 때부터 재활 치료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들을 

올바르게 키워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   

  가족관계에서 부(68)는 48세에 사망하였고, 모(68)는 C가 5세 때 남편과의 갈

등으로 별거에 들어갔으나, 7년 후 다시 합쳤다. 지금은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C와 함께 살고 있다. 전남편(55세)은 전처소생 아들(22세)을 두고 있으며, 

47세 때 C를 만나 재혼하였고 C와의 사이에서 다시 아들을 두었다. 학력은 대졸

이며 인부들을 데리고 수산업을 하였으나, 술을 먹으면 주폭이 심하여 임신 중인 

C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심지어 부의 

상중에 일가친척들 앞에서 용돈을 제대로 안 준다며 문을 부수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아들(9)은 초등학교 2학년이며 편마비로 인하여 다리가 좀 불편하다. 자

립심이 강하지만, 요즘은 가끔 반항기가 있어 모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전전남편

(55세)은 31세 때 C와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어 자책감에 시달리던 C의 요구로 

결혼 후 10년 만에 이혼하였다. 

                   

                        

                           

                             2010년 이혼               2001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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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C의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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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도구  및  절 차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프로그램 전·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설계, 도구 및 절차,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험 설계 

  이 연구는 단일대상연구(single subject research)중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

(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를 사용하였다(Tawney & Gast, 1984). 이 설계 

방법은 여러 명의 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중재전략을 개발하고자하

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유사한 행동변화가 요구되는 다수의 연구대상자

들에게 유효하고 그 중재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이소현, 박은혜, 김

영태, 2000). 이 연구에서 3명의 연구대상에게 길 그림 프로그램이 자기-자비와 

우울에 대한 중재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자비 척도와 우울 척도를 총 20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단 8회기 길 그림 프로그램 실시 기간에는 매 회기 활동 전에 

척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사용한 것은 비교집단설계(Comparative 

Group Designs)는 처치의 전-후만을 비교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잘못된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고, 참여자 변화에 대해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는 각 개인들의 표전문제를 반복측

정하며 실제적으로 변화 추이, 효과 크기 등을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자간 중다기초선설계의 큰 장점은 실험통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재를 제거하거나 

반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유사한 행동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

들에 대해 중재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도구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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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도구,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측정 도구   

  자기-자비 척도, 우울 척도, 참여자의 작품 및 작품 소개 자료가 측정 도구로 

사용되었다. 단 8회기 길 그림 프로그램 투입 기간인 처치 단계에서는 매 회기 

활동 전에 자기-자비와 우울을 측정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SCS)

  자기-자비 척도는 Neff(2003b)가 개발하고 김경의 외(2008)가 번안하고 국내용

으로 타당화한 척도(내적합치도 계수 .9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통이나 실패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자기-친절, 자기-비판, 보편적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

동일시, 3개 주요성분 6요인 26문항 구성되었다. 자기-자비가 정서조절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 대한 부적절함에도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 

돌보는 자기 친절이고 이러한 자기 친절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기의 정

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치료성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김미선(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 Ⅳ-3>과 같이 자기 친절 요

소인 자기-친절과 자기-비판 요인 10문항을 발췌하여 척도로 사용되었다. 자기-자비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10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Ⅳ-3> 자기-자비 척도의 문항 구성

 *  역산문항

하위 요인  문항 구성 문항수 Crobach’s α

자기-자비

자기-친절 2 ,   5 ,   7 ,   9 ,   1 0 5 .854

자기-비판 1 *  ,  3 *  ,  4 *  ,  6 *  ,  8 *  5 .872

전 체 10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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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Ⅱ)

  우울척도는 DSM-Ⅳ의 새로운 우울증 진단기준에 의거, 1996년 미국에서 Beck에 

의해 개발되고 임선영 외(2011)가 국내용으로 타당화한 BDI-Ⅱ(전체신뢰도 계수 

.94)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BDI-Ⅱ 단축형 척도는 슬픔(Sadness), 비관주의

(Pessimism), 과거 실패(Past Failure), 유쾌함의 상실(Loss of Pleasure), 죄책감

(Guilty Feelings), 처벌 감정(Punishment Feelings), 자기혐오(Self-Dislike), 자기비

난(Self-Criticalness), 자살사고 혹은 소망(Suicidal Thoughts or Wishes), 울음

(Crying)을 포함하고, 0～3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10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0～

3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점수의 의미는 0～7점은 ‘정상’, 8～10점은 ‘가벼운 

우울’, 11～14점은 ‘중등도의 우울’, 15～30점은 ‘심한 우울’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단축형 우울척도의 Cronbach’s α 는 .952로 나타났다.

    (3) 작품 및 소개 자료

  길 그림, 회기별 작품, 참여자의 작품에 대한 소개 자료 및 반응과 태도를 통하여

참여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나)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 및 우울 해소를 위한 길 그림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다. 길 그림 프로그램 구성은 가정폭력에 의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 및 우울 해소로 쉼터 

생활에 적응을 돕고, 삶의 의지를 재정립시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단기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었다. 8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사전 사후 검사 포함 10회기)으로 구

성된 것은 최근 여성쉼터들이 입소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제한적인 치료 

시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개인별 10회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하였다.   

  8회기의 프로그램은 탐색단계-표출단계-변화단계로 구성되었다. 탐색단계에서는 

길 그림 그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 전 과정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도왔다. 표출

단계에서는 ‘과거의 나’를 주제로 ‘인생 그래프 그리기’와 ‘자유화’를 통하여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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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억압되었던 감정을 표출 시켰고, 상처 받고 힘들었던 자기를 인식하고 수

용하여 건강한 분리가 되도록 하였다. 그다음 ‘현재의 나’를 주제로 ‘감정파이 꾸미

기’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감정과 욕구 등의 인식으로 자기 이해 및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웅덩이에 빠진 나’를 통해서 힘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

탱하고 있는 자신을 지지하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강점 및 주위의 도움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변화단계에서는 ‘미래의 나’를 주제로 ‘10년 후 내 모습’을 콜

라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욕구 인식과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하였다. ‘나에게 주는 상장 꾸미기’를 통하여 자신의 강점을 인식시켜 자기 

지원 및 삶의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8

회기에는 다시 길 그림을 그리게 하여 1회기에 그렸던 길 그림과의 비교에서 긍

정적인 변화를 자각하게 하여, 삶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길 그림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기법은 미술치료에서 활용하는 기법들 중에서 

선택하여, 이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Ⅳ-4>와 같다.

  다) 프로그램 진행 절차

  프로그램은 2015년 4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 2회 회기별 1시간 내외로 진

행되었다. 처치단계는 총 20회 중 8회기로 단기 프로그램인 길 그림 프로그램이 

투입되었다. 길 그림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절차는 척도 검사를 시작으로 명상

하기, 길 그림 바라보며 연상하기, 회기별 주제에 따른 작품 완성하기, 작품 소개, 

소감 나누기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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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길 그림 프로그램 내용

단계 회기 주제 활동 내용 기대 효과 주요 매체

탐

색

단

계

1 길 그림 그리기

∘길 명상

∘길 그림 그리기

∘길 그림 소개하기 

∘소감 나누기

 라 포 형 성 ,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통찰

켄트지 8절, 

채색도구

표

출

단

계

2

과거의 

나

 인생 

그래프 

그리기

∘길 그림을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 떠올리기

∘과거의 내 삶을 ‘인생 그래프’로  

  표현하기 

∘작품 소개하기

∘소감 나누기

 과거의 삶에 

대한 인식 및 

통찰

켄트지 8절, 

채색도구 등 

다양한 미술 

매체

3
자유화 

표현하기

∘인생그래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표현하기 

∘상처받은 자아와 만나기

∘상처 받은 자아와 이별하기

∘소감 나누기

 과거의 힘들

었던 삶에 대

한 감정 표출 

및 수용

켄트지 8절, 

채색도구 등 

다양한 미술 

매체

4

현재의 

나

감정파이 

꾸미기

∘길 그림을 보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 떠올리기 

∘현재의 내 감정을 감정파이로  

  표현 하기  

∘소감 나누기

 현재 삶에 대

한 인식, 감정 

표출 및 수용

켄트지 8절, 

색점토, 채색

도구 등 다양

한 미술 매체

5

웅덩이에 

빠진 나

표현하기

∘‘웅덩이에 빠진 나’ 그리기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삶을 지탱하는 나의 강점 찾기

∘소감 나누기

 현재 삶에 대

한 태도 인식 

및 자신의 강

점 찾기 

켄트지 8절, 

채색도구 등 

다양한 미술 

매체

변

화

단

계

6

미래의 

나

미래의 

모습 

콜라주로 

표현하기

∘길 그림을 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 떠올리기

∘‘10년 후 미래의 나’를 콜라주로  

표현하기

∘작품 소개하기

∘소감 나누기

 자신의 욕구 

인식 및 미래

의 삶에 대한 

의지 확립 

켄트지 전지, 

채 색 도 구 , 

잡지책, 풀, 

가위 등

7

나에게 

주는 상장 

꾸미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점(강점) 쓰기

∘상장 꾸미기

∘자신에게 상장 수여하기

∘소감 나누기

 자아존중감 

및 자기-자비 

향상

색켄트지,

채색도구 등

8 길 그림 그리기

∘길 명상

∘길 그림 그리기

∘길 그림의 변화 알아채기

∘소감 나누기

 긍정적인 자

기상 확립 및 

삶에 대한 의

지 확립 

켄트지 8절, 

채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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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자료 처 리  및  분 석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 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처리 및 분석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박채연(2013)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자

기-자비의 조절 및 매개효과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실패한 것과 관련

하여 모든 요소의 측정이 자기 보고식에 의존하였음을 지적하였다. Neff(2004)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비로운지 스스로 충분히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자기보고식 이외의 대안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이상현과 성승연

(2011)의 연구에서 한국에서도 자기-자비를 측정할 다차원적인 측정도구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김미선(2010)도 각 척도의 측정방식이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어 

개인이 반응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수감태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과 회상에 

의존한 반응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연구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관찰법이나 면

접법 등 다양한 조사 방법 및 다차원적인 측정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양적 도구로 자기-자비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고, 질적 도구로 프

로그램 사전·사후 길 그림의 변화 분석,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자기보고식 연구의 왜곡을 줄이고자 하였다. 

  1) 양적 분석

  양적 분석으로는 참여자 3명에게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로 사전-처치-사후 

순으로 총 20회에 걸쳐 참여자별 자기-자비 척도와 우울 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측정시기별(기초선, 처치단계, 사후단

계) 각 척도 점수의 평균을 산출 한 후 처치단계와 사후단계에서 기초선 대비 향

상 점수와 향상율(%)을 확인 하였다. 

  2) 질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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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분석으로는 사전·사후 길 그림의 변화 분석,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내

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 길 그림의 변화 분석 

  길 그림의 변화 분석은 사전·사후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 변화, 사

전·사후 참여자별 길 그림의 변화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나)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분석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 중 처치단계에서 실시된 길 그림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3.  연구 결과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길 그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양 적 분 석  결 과 

  사전-처치-사후 순으로 총 20회에 걸쳐 측정된 참여자 3명의 회기별 자기-자비 및 

우울 점수는 <표 Ⅳ-5>로, 회기별 자기-자비 및 우울점수 변화는 [그림 Ⅳ-5]로 제시

하여 양적 분석 결과를 알아보았다. 단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에서 처치단계가 

A는 5회기, B는 9회기, C는 13회기부터 시작되었지만, 프로그램 활동 전에 척도 측

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영처리가 된, A는 6회기, B는 10회기, C는 14회기부터 

처치단계의 점수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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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회기별 자기-자비 및 우울 점수 측정 결과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 효과

  [연구 가설 1.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규명하기 위하여 길 그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표 Ⅳ-5>와 

[그림 Ⅳ-5]에서 자기-자비 점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A는 자기-자비 점수가 기초선 평균 16.0점에서 처치단계 평균 18.9점으로 2.9점

(18.1%)이 향상되었으며, 사후단계 평균 23.1점으로 기초선에 비해 7.1점(44.4%)이 

향상되었다. 한편 첫 회기의 척도검사에서 12점으로 자기-자비 점수가 아주 낮

았으나 처치단계가 끝난 시점인 13회기에는 20점, 사후단계인 20회기에는 27점으로 

점차 향상되었다.  

  B는 자기-자비 점수가 기초선 평균 21.0점에서 처치단계 평균 30.1점으로 9.1점

(43.3%)이 향상되었으며, 사후단계 평균 43.7점으로 기초선에 비해 22.7점(108.1%)이 

향상 되었다. 한편 처치단계인 11회기부터 점수 변화가 커지기 시작하여 사후단

계까지 계속 향상되었고, 첫 회기의 척도검사에서 28점, 처치단계가 끝난 시점인 

17회기는 38점, 사후단계인 20회기는 47점까지 향상되었다. 

   회기

 대상    척도     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

자기-자비 점수 12 20 11 16 21 18 20 18 17 18 22 18 20 18 22 22 20 27 26 27

평균 1 6 . 0 1 8 . 9 2 3 . 1

우울 점수 25 2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4 24 24 23 23 21 19 21

평균 2 5 . 6 2 5 . 8 2 2 . 1

B

자기-자비 점수 28 24 18 27 20 22 14 18 18 18 23 27 28 33 37 37 38 36 48 47

평균 2 1 . 0 3 0 . 1 4 3 . 7

우울 점수 22 23 23 24 21 20 25 22 21 22 8 6 3 1 1 0 0 0 0 0

평균 2 2 . 3 5 . 1 0 . 0

C

자기-자비 점수 20 14 14 12 11 18 18 10 10 10 10 10 10 11 20 20 26 22 35 32

평균 1 2 . 8 2 3 . 7

우울 점수 21 23 21 16 18 21 18 20 20 20 20 20 20 17 14 11 6 5 4 2

평균 1 9 . 8 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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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회기별 자기-자비 및 우울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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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자기-자비 점수가 기초선 평균 12.8점에서 처치단계 평균 23.7점으로 10.9

점(85.2%)이 향상되었다. 한편 처치단계인 15회기부터 점수 변화가 커지기 시작

하여 20회기까지 계속 향상되었는데, 첫 회기의 척도검사에서 20점이었으나 처치

단계가 끝난 시점인 20회기에는 32점으로 향상되었다. 

  이상에서 참여자 세 명 모두 자기-자비 점수가 긍정적으로 조절되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자 B와 C는 처치단계가 시작되어 프로그램의 영향이 미치는 

회기부터 자기-자비 점수가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감소 효과

  [연구 가설 2.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규명하기 위하여 길 그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위에 제시한 <표 

Ⅳ-5>와 [그림 Ⅳ-5]에서 우울 점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A는 우울 점수가 기초선 평균 25.6점에서 처치단계 평균 25.8점으로 오히려 

0.2점(0.8%) 높아졌으나, 사후단계에서 평균 22.1점으로 사전단계에 비해 3.5점

(13.7%) 감소되었다. 그러나 ‘심한 우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B는 우울 점수가 기초선 평균 22.3점으로 ‘심한 우울’ 수준이었으나, 처치단계

에서 평균 5.1점으로 77.1% 감소되어 ‘정상’ 수준으로 우울이 해소되었으며, 사후

단계에서 평균 0점으로 100% 감소되어 ‘정상’ 수준이 계속 유지되었다. 처치단계 

11회기부터 점수 변화가 커지기 시작하여 사후단계까지 계속 낮아졌다.

  C는 우울 점수가 기초선 평균 19.8점으로 ‘심한 우울’ 수준이었으나, 처치단계 

평균 8.4점으로 11.4점(57.6%) 감소되어 ‘가벼운 우울’로 점차 우울이 해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치단계 14회기부터 점수 변화가 커지기 시작하여 17회기에 비로소 

우울이 6점으로 낮아져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처치단계가 끝난 시점인 20

회기에는 2점까지 낮아졌다.

  이상에서 참여자 세 명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 점수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자 B와 C가 처치단계가 시작되어 프로그램의 영향이 미치는 

회기부터 우울 점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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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질 적 분 석  결 과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프로그램 참여 전·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규명하기 위한 질적 분석 결과는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분석,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분석으로 제시되었다.

  1)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분석

   1회기의 사전 길 그림과 8회기의 사후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 변화와 

참여자별 길 그림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사후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 변화

  참여자의 사전·사후 길 그림의 요소별 회화적 반응특성 변화를 4개 주요 영역

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1차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화지 

구조, 교차로 표현, 도로표지판 표현, 교량의 표현 4개의 요소도 포함하여 변화를 

알아보았다.  

    (1) 초기 인상

  길 그림의 초기 인상 관련 요소인 전체분위기, 길의 느낌, 주위 풍경, 길의 원근, 

길의 조화에서 사전·사후 변화 검증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첫째, 전체분위기에서 특히 B는 사전 그림을 갈색과 검정색으로만 표현한 후 ‘길이 

높고 험하며 캄캄하다’고 했는데, 사후 그림에서는 핑크색과 노랑색 등 밝은 색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나의 길로,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였다. 둘째, 길의 

느낌에서 세 명 모두 사전 길 그림에 비해 사후 길 그림을 평탄하게 그렸고 응

답에서도 느낌이 평탄해졌다고 말하였다. 셋째, 주위 풍경을 그리지 않았던 C가 

사후 그림에서는 주위 풍경을 그려서 길 그림이 구체적이고 조화롭게 변화되었다. 

넷째, 세 명 모두 사전 그림에서 길이 원경으로 멀게 느껴졌는데, 사후 그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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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경으로 표현되었다. 다섯째, 세 명 모두 사전 그림에 비해 사후 그림에서 길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길 그림의 전체분위기가 밝아졌고 길의 느낌이 평탄해졌으며, 

길이 가깝게 느껴졌고 주위 풍경이 표현되는 등 길 그림이 조화롭게 변화되었다. 

  

<표 Ⅳ-6> 사전·사후 초기 인상 반응특성 변화

    (2) 체제와 공간 

  길 그림의 체제와 공간 관련 요소인 화지 구조, 화지 활용, 색채 사용, 필압, 표

현된 계절에서 사전·사후 변화 검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첫째, 화지 구조에서 B가 세로에서 가로로 변화되어 그림의 긴장감이 해소되

었고 편안한 느낌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화지의 활용에서 C가 화지의 1/2 미만

으로 두 줄로만 길을 그리고 구성을 포기했는데, 사후 그림에서 화지를 2/3 이상 

사용해서 표현하여 위축과 우울했던 그림이 자신감이 있고 에너지가 느껴지게 

구분
A B C

비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분위기

밝음 ◯ ◯
 B, C의 그림에서 전체분

위기가 밝아짐.
보통 ◯ ◯

어둠 ◯ ◯

길의 느낌

평탄 ◯ ◯
 세 명 모두 길의 느낌이 

평탄하게 변화됨.
보통 ◯ ◯

험난 ◯ ◯

주위 풍경
있음 ◯ ◯ ◯ ◯ ◯  주위 풍경을 그리지 않았던 

C가 주위 풍경을 표현함.없음 ◯

길의 원근

근경 ◯ ◯
 세 명 모두 길이 근경으로 

변화됨.
보통 ◯ ◯ ◯

원경 ◯

길의 조화

조화 ◯ ◯
 세 명 모두 길이 조화롭

게 변화됨.
보통 ◯ ◯

부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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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다. 셋째, 세 명 모두 사전에 비해 사용된 색채의 수가 늘어났다. 사전 

그림에서 세 명이 모두 한 두색으로만 사용해서 표현하였는데, 사후 그림에서는 

3∼4색 또는 5색 이상 사용하여 그림이 더 풍부하게 느껴졌다. 넷째, 필압에서 에

너지가 높게 변화되었다. C인 경우 사전·사후 그림의 필압은 보통수준으로 비슷

하지만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보다 에너지가 느껴졌다. 다섯째, 계절 표현에서 

B인 경우 사전 그림에서 가을인데 밭에 추수할 곡식이 없는 삭막한 풍경을 그렸

지만, 사후 그림에서는 봄과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풍경이 표현되었다.

<표 Ⅳ-7> 사전·사후 체제와 공간 반응특성 변화 

구분
A B C

비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화지 구조
가로 ◯ ◯ ◯ ◯ ◯  B의 그림이 세로에서 가로

로 변화함. 세로 ◯

화지 활용

1/2 미만 ◯
 C의 사전 그림에서는 1/2 

미만으로 작게 그렸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2/3 이상으로 커짐.

1/2 이상

2/3 이상 ◯ ◯ ◯ ◯ ◯

색채 사용

1～2색 ◯ ◯ ◯

 세 명 모두 사전 그림에 비

해 사용된 색채의 수가 늘어남.
3～4색 ◯ ◯

5색 이상 ◯

필압

낮음 ◯

 A, B의 필압이 적절하게 

높아져서 에너지가 느껴짐.
보통 ◯ ◯ ◯

높음 ◯ ◯

계절

봄 ◯ ◯
 B가 사전 그림에서 가을 

풍경을 삭막하게 표현했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봄 풍경을 

밝고 따뜻하게 표현함.

여름 ◯ ◯ ◯

가을 ◯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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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길의 상태

  길 그림의 길의 상태 관련 요소인 길의 구성, 길의 방향, 길의 모양, 길의 폭,  

길의 경사에서 사전·사후 변화 검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첫째, 세 명 모두 사전 그림에 비해 길 구성이 잘 되었다. 특히 C인 경우 두 줄로

만 표현되었던 사전 그림에 비해 주위 풍경이 그려졌고 지향점인 절[卍]이 그려

지는 등 사후 그림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B와 C가 사전 그림에서 ‘아

래에서 위로’ 향하는 긴장된 길을 그렸었는데, 사후 그림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이며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투사적 은유인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향하는 길을 그렸다. 셋째, 세 명 모두 길의 모양이 약간 굽음에서 곧음

으로 변화되어 평탄한 길이 되었다. 넷째, 길의 폭에서는 세 명 모두 사전·사후 

변화가 없었다. 다섯째, 세 명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의 그림에서 길의 경사가 없

어져서 길이 평탄하게 느껴졌다.

<표 Ⅳ-8> 사전·사후 길의 상태 반응특성 변화

구분
A B C

비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길의 구성

잘 됨 ◯ ◯ ◯
 세 명 모두 사전에 비해 

길 구성이 잘 됨.
보통 ◯ ◯

안 됨 ◯

길의 방향

왼에서 오른 ◯ ◯ ◯ ◯
 B와 C가 ‘아래에서 위

로’ 향하던 그림이 사후 

그림에서는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그림.

오른에서 왼

아래에서 위 ◯ ◯

위에서 아래

혼란

길의 모양

곧음 ◯ ◯ ◯  세 명 모두 길의 모양

이 약간 굽음에서 곧음으

로 변함

약간 굽음 ◯ ◯ ◯

많이 굽음

길의 폭

넓음
 세 명 모두 길의 폭에

서는 전·후 변화가 없음.
보통 ◯ ◯ ◯ ◯

좁음 ◯ ◯

길의 경사

없음 ◯ ◯ ◯  세 명 모두 길의 경사가 

없어져서 길이 평탄하게 

느껴짐.

보통 ◯ ◯

심함 ◯



- 104 -

    (4) 길의 구성 요소

  길 그림의 구성 요소 관련인 방해물, 교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자신의 표현에서 

사전·사후 변화 검증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첫째, A는 사후 그림에서 자갈돌로 방해물을 표현하였는데, 자신의 삶을 방해하

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투사적 은유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B는 사전 그림에는 방

해물 표현을 하였으나, 사후 그림에는 표현하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차로 표현은 B의 사전 그림에서 밭의 도랑 길들이 많이 표현되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교차로 표현이 없이 단순하고 평

탄하게 표현되었다. 셋째, 도로표지판은 C의 사후 그림에서 절[卍] 표시가 나타나 

자신의 가야할 방향이나 의지 등이 투사적 은유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넷째, 

교량 표현은 C의 사후 그림에서 절로 가는 길이 다리로 이어졌다고 표현되어,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투사적 은유가 일어났다고 여겨졌다.

구분
A B C

비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방해물

없음 ◯ ◯ ◯ ◯
 A의 사후 그림에 자갈돌

로 방해물이 표현됨. B의 사

전 그림에서 검정색 빗금으

로 방해물이 표현됨.있음 ◯ ◯

교차로
없음 ◯ ◯ ◯ ◯ ◯  B의 사전 그림에서 밭의 도

랑길이 많이 표현됨.있음 ◯

도로표지판
없음 ◯ ◯ ◯ ◯ ◯  C의 사후 그림에서 절[卍]이 

표현됨.있음 ◯

교량
없음 ◯ ◯ ◯ ◯ ◯  C의 사후 그림에서 절로 가는 

길이 다리로 이어졌다고 표현됨. 있음 ◯

자신 표현

없음 ◯ ◯ ◯ ◯ ◯  B의 사후 그림에서 길을 

가는 자신이 표현됨.
있음 ◯

<표 Ⅳ-9> 사전·사후 구성 요소 반응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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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여자별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참여자별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A의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참여자 A의 사전·사후의 길 그림은 [그림 Ⅳ-6], [그림 Ⅳ-7]이며, 길 그림 구

성 및 주요 반응 변화, 비교 평가, 자기-자비 및 우울 변화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Ⅳ-6]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속 길(사전)                      [그림 Ⅳ-7] 조용한 시골 길(사후)

□ 길 그림 구성 및 주요 반응 변화

  사전 A는 어두운 표정과 무기력한 태도로 갈색 색연필을 선택하여 화지의 중

간에 구부러진 길을 그린 후 사선으로 색칠하였다. 그다음 길의 왼쪽 아래에 옹이가 

있는 나무를 그린 후 연두색으로 전체 바탕을 사선으로 색칠하였다. 길의 중간에 

동그라미로 표현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있으

니까 버텼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후 A는 갈색을 사용하여 화지의 중간에 곧은 길을 그리고, 길 위에 점들을 찍

으며 자갈들을 표현하였다. 그다음 파랑색으로 하늘에 4개의 구름을 그린 후 아래

쪽에 논을 그리고 모내기를 한 풍경을 그렸다. ‘시골의 논길로 비포장도로를 혼자 

조용히 걷고 있다가 중간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A는 사후 길 그림이 사전 길 그림에 비해 잘 그려진 것 같다고 스스로 

비교하여 말하였다. 

      



- 106 -

□ 비교 평가

  사전의 A의 길 그림은 전체 분위기에서 비현실감이 느껴졌다. 필압이 낮고, 길의 

모양이 굽은 것은 우울과 힘든 삶의 투사적 은유이고, 옹이가 그려진 한 그루의 외로운 

나무는 심리적 외상을 입은 외로운 자신을 표현했다고 여겨졌다. 주위 풍경을 그

리지 않는 등 길의 부조화한 것은 힘든 자신 외에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거나 

주위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 사선으로 채색된 길과 바탕은 불안의 투사적 은유라고 

여겨졌다. 

  사후의 길 그림이 사전의 길 그림에 비해 전체 분위기가 보다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으며, 필압이 높아져서 에너지가 느껴졌다. 자갈들이 표현되긴 했으나 길이 

곧게 그려지고 경사가 평탄해져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구름, 논밭 등 주위 풍

경이 그려져서 길이 보다 조화로워졌으며, 모내기를 한 논밭에 모가 잘 자라고 

있고, 길 아래쪽에 있던 옹이가 있는 외로운 나무가 없어져서 자기 역할과 자아

존중감이 향상, 우울 감소 등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졌다. 

□ 자기-자비 및 우울 변화

  A는 사전·사후 길 그림을 그릴 당시 자기-자비와 우울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척도 검사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투사적 그림인 길 그림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다. 즉 사전 길 그림에서는 필압이 낮고, 아래쪽에 그려진 세 개의 옹

이가 있는 나무에서는 심리적 외상이 보였으며, 사선으로 된 채색에서 불안과 우

울이 보였다. 사후 길 그림에서는 필압이 높아졌고 길이 곧아졌으며 논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벼의 표현 등 주위 풍경이 그려져서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에 길 그림의 변화에서 A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자기-자비가 향상되었으며 우

울이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참여자 B의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참여자 B의 사전·사후의 길 그림은 [그림 Ⅳ-8], [그림 Ⅳ-9]이며, 길 그림 구

성 및 주요 반응 변화, 비교 평가, 자기-자비 및 우울 변화 순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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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8] 오르막 길(사전)                           [그림 Ⅳ-9] 아름다운 나의 길(사후)

□ 길 그림 구성 및 주요 반응 변화 

  사전에 B는 명상으로 길을 연상할 때, ‘길이 높고 험하고 캄캄해요’라고 응답

하였다. 화지를 세로로 세워서 갈색으로 길을 그리고 주위에 밭을 그린 후 검정

색으로 빗금을 치며 표현하였다. ‘혼자서 길을 가는데, 참 어렵고 험한 길이다. 그

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이므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절은 가을인데 쓸쓸한 

분위기라고 말 하였다. 연구자가 ‘계절이 가을인데, 길 주위에 있는 밭에 곡식이 

없네요?’라고 물었더니, B는 ‘아이만 생각하다보니 나를 위해서 해 놓은 게 없네요, 

허무해요’라고 응답하였다.

  사후에 B는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길 그림을 그려나갔다. 갈색 크레파스로 길을 

그리고 길 안쪽으로 길을 따라 검정색 돌멩이들을 늘어놓았다. 왼쪽에 핑크색으로 

자신을 그리고 초록, 핑크, 노랑색으로 꽃들과 세 그루의 나무를 그렸다. 사전에 그렸던 

길 그림과 비교에서 ‘사전에 그렸던 길 그림은 막막함이 있었고 오르막길이어서 

인생 또는 삶이 허무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그린 길 그림은 꽃과 나무가 있으며 

평평한 길이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느낌이다’고 말하였다. 

□ 비교 평가

  사전의 길 그림은 갈색 한 가지로 아주 필압이 낮게 그렸고, 빗금이 쳐지는 등 

전체분위기가 우울하고 삭막하게 느껴졌다. 특히 구부러진 오르막길은 힘든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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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한 것으로 여겨졌다. 길 주위에 밭이 많이 그려지긴 했으나 곡식이나 식물이 

없고, ‘나를 위해서 해 놓은 게 없네요, 허무해요’라는 말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보였다.

  사후의 길 그림은 핑크색, 노랑색 등 밝고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전체분위기가 

밝아졌고 필압이 적절해져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길을 따라 돌들이 

줄지어 놓여있지만 길이 평탄해지고 나무와 꽃 등 주위 풍경과 자신이 표현되어서 

주위에 대한 관심과 소통, 자신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자기-자비 및 우울 변화

  사전 길 그림에서는 갈색 한 가지 색만 사용하였으며, 필압이 낮고 곡식이 없는 

황폐한 밭과 오르막길 등이 표현되어 우울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느껴졌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필압이 높고 핑크색과 노랑색 등 밝고 다양한 색채를 써서 전체분위

기가 밝아지고 우울이 감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후 그림에서 주위 풍경과 

자신을 표현하여, 힘든 자신에게 고착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자기-

자비 향상 및 우울이 감소 되었다고 여겨졌다.  

    (3) 참여자 C의 길 그림 변화

  참여자 C의 사전·사후의 길 그림은 [그림 Ⅳ-10], [그림 Ⅳ-11]이며, 길 그림 

구성 및 주요 반응 변화, 비교 평가, 자기-자비 및 우울 변화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Ⅳ-10 ] 끊어진 길(사전)                      [그림 Ⅳ-11 ] 절[卍]에 가는 길(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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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그림 구성 및 주요 반응 변화

  사전 C는 길 그림 명상에서 길을 연상할 때, ‘끊어진 길이 답답하다’고 응답하

였다. C는 녹색으로 10cm 정도의 두 개의 선으로 길을 표현한 후, 무기력한 모

습으로 그림을 더 이상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답답하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며 

좁은 틀 안에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작아졌으며 소극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길의 

중간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다’고 말하였다. 

며칠 후 이사를 해야 되는 부담감, 아들의 양육에 대한 혼란,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갈등으로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사후 C는 절에 가는 길이 떠올랐다고 하며, 녹색 색연필을 선택하여 길을 그

리고 주황색으로 다리를 표현하였다. 보라색의 선은 다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길

이라고 하며, 산과 밭을 그린 후 절[卍] 표시를 하였다. ‘골목을 지나 다리를 건너  

언덕 길을 올라서 절로 가는 길, 옆에는 밭들이 있으며 작은 산도 있다’고 말하

였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이며 빛 축제가 열려서 멋있고, 친구와 함께 여서 

좋았다’고 말하였다. ‘요즘 제2의 삶을 위하여 상담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며, 최근 

다른 임대 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꼭 당첨되었으면 좋겠다’고 덧 붙여 말하였다.

□ 비교 평가

  C가 사전에 ‘답답하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녹색을 사용하여 두 개의 선으로만 길을 표현하여 

길 구성을 포기한 것에서 무기력과 우울이 심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의 

길 그림은 필압이 낮고 산이 있으며 길이 폭이 좁긴 하지만 길이 구성되었다. 또한 

아직도 에너지가 낮고 해결해야할 과제(산의 은유)가 있어 보이지만 주황색, 녹색,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였으며 주위 풍경을 표현하여, 자신에 대한 고

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여유가 생겨났다고 보이며, 다리를 표현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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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비 및 우울 변화

  C의 사전 길 그림에서는 녹색 한 가지 색만 사용하여, 길 구성을 포기하였고 

‘답답하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 등을 말하며 무기력과 우울을 호소하였으나, 사후 

길 그림에서는 산과 절, 집 등 주위 풍경을 구성하여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라고 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리의 표현과 밝고 다양한 색

채의 사용,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등 삶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자기-자비가 향상되었으며 우울이 해소되었다고 여

겨졌다.

  이상의 참여자의 사전·후 길 그림 변화 분석을 통해서 A가 사후 그림에서 삶의 

어려움의 은유일 수 있는 방해물인 자갈돌을 표현한 것을 제외하고 참여자 세 명 

모두 길 그림의 제목과 그림의 내용에서 변화가 보였다. 참여자 스스로의 평가에

서도 사후 길 그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 

비교를 통하여 사전 길 그림에 비해 사후 길 그림이 일반여성들의 길 그림 양상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분석

  다음은 참여자의 작품, 활동 및 태도, 소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회기별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단계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가) 탐색단계

    탐색 단계인 1회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회 기: 길 그림( 사전 )  그리 기

  

  1회기의 ‘길 그림 그리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2],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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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하였다.  

□ 활동 내용 요약

  먼저 길 그림 명상을 실시하였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른 다음 길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길인지, 길의 모양은 어떤지, 길 주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자신은 그 길의 어디쯤 가고 있는지 

등을’ 안내하며 명상으로 떠오른 길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다음 길 그림 

명상에서 떠올랐던 길을 그리도록 하였다. 

  A는 어두운 표정으로 ‘오늘 기분은 그저 그렇다’라고 말하며 갈색으로 구부러

지고 단순한 길을 표현한 후, 길 왼쪽 아래에 옹이가 세 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그렸다. 길과 주위는 갈색과 연두색을 사용하여 사선으로 채색되었다. ‘아무도 모

르는 깊은 숲 속에 있는 잔디길’로 조용하고 우울한 분위기라고 소개하였다. 길 중

간에 서 있는 자신에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 있으니까 버텼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B는 길을 떠올릴 때 길의 분위기가 ‘높고 험하고 캄캄해요’라고 응답하였다.   

화지를 세로로 세워서 갈색으로만 길을 그리고 주위에 밭을 그렸다. 그리고 검정색 

빗금으로 덧그린 후 ‘오르막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길의 분위기는 높고 험하며, 

쓸쓸하다, 항상 머릿속에는 딸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된다고 여겼지만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21, 우울: 26) 

B
(자기-자비: 18, 우울: 21) 

C
(자기-자비: 10, 우울: 20)

제목  숲 속의 길 오르막 길 끊어진 길

작품

[그림 Ⅳ-12] ‘길 그림(사전)’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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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혼자 가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길 그림에서 

계절이 가을인데, 주위에 있는 밭에 곡식이 없네요?’라고 물었더니, B는 갑작스

러운 직면에 당황해하며, ‘아이만 생각하다보니 나를 위해서 해 놓은 게 없네요’, 

‘허무해요’라고 말하였다. ‘혼자서 길을 가는데, 참 어렵고 험한 길이다.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이므로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딸이랑 손잡고 간다면 

덜 힘들고, 평화롭게 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 밭을 하나씩 

채워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C는 ‘오늘도 기분이 무미건조하고 이사한 후 잠이 오지 않아 힘들다’고 기분을 

이야기 하였다. 길을 떠올릴 때 ‘끊어진 길이 답답하다’고 말한 후, 녹색으로 

10cm정도의 두 개의 선을 그리고는 다 그렸다고 하면서 ‘끊어진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답답하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며 좁은 틀 안에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작아졌으며 소극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중간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다. 이사와 아들의 양육, 그리고 직장을 그만 둘까하는 

갈등으로 힘이 들고 잠을 통 잘 수 없다’고 말하였다.

□ 활동 평가

  길 그림 프로그램으로 처치가 시작되는 첫 회기에 참여자 3명 모두 우울 지수가 

높아서(A: 26, B: 21, C: 20) ‘심한 우울’ 수준이었다. 길 그림에서도 우울을 은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 A는 구부러지고 단순한 길과 왼쪽 아래에 옹이가 있는 

나무를 그렸으며,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 속에 있는 잔디길’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조용하고 우울한 분위기라고 하였다. B는 갈색과 검정색으로 필압이 낮아 희미

하여 잘 보이지 않게 그린 후 ‘높고 험하며 쓸쓸한 분위기의 오르막길’을 표현하고, 

가을인데 길 주위에 그려진 밭에 곡식이 없이 텅 빈 것을 인식하고 ‘허무하다’라고 

말하였다. C는 녹색으로 두 개의 선으로만 길을 표현하여 ‘끊어진 길’이라고 말

하였다. 그리고 답답하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며,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 물속

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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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출 단계

  표출 단계인 2∼5회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회 기: 인 생  그래 프  그리 기

  2회기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3], 활동 

내용 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하였다.  

□ 활동 내용 요약

  지난 회기에 그렸던 길 그림을 보여 준 후, 눈을 감고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생그래프’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A는 검정색 싸인펜으로 켄트지에 가로줄을 그리고 각 연령별로 가로선 

위쪽에는 행복 지수로 표현하고 아래쪽에는 불행 지수로 표현하여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기억나는 연령과 사건을 썼다. 점들을 연결시켜 인생그래프를 완성하고 

‘OO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완성된 인생그래프를 보면서 각 연령별로 기억

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였다. A는 자신이 만든 인생그래프를 보면서 ‘27세인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삶에 의욕이 없고 자신이 싫고 답답하다’, ‘암울하고, 크게 

신났던 적이 없던 삶’이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18, 우울: 26) 

B

(자기-자비: 18, 우울: 22)

C

(자기-자비: 11, 우울: 17)

제목 OO의 삶 나의 지나온 삶 멋진 인생

작품

[그림 Ⅳ-13] ‘인생 그래프’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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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얼굴이 몹시 붓고 어두운 표정으로, 어제 큰아들(전 남편과의 소생)과 통

화를 했는데,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심하게 항의를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였다. 술을 왕창 마셨더니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연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

으려고 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거꾸로 최근에서 과거로, 39세부터 16세까지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며 인생 그

래프를 꾸몄다. 인생그래프를 완성하고는 ‘장난이 아니네!’, ‘속상한 삶이 정말 많

았다’고 한숨을 쉬며 ‘나의 지나온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인생그래프를 통해 

힘들었던 과거를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 졌다’고 활동 소감을 말하였으며, 

처음에 굳어 있던 표정은 없어지고 밝게 웃기까지 하였다. 

  C는 회기가 시작되자 지난 과거가 혼란스럽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

였다. 천천히 다시 떠올리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지지를 해주었더니 4세부터 

42세까지의 삶을 인생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

를 하는 중간 중간 눈시울을 붉히거나 얼굴이 붉어지며 격해지는 보습을 보였다. 

특히 ‘재혼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창피해서 힘들

어도 꾹 참았다. 그러나 죽고 싶을 정도로(실제로 자살시도를 하려고 했음) 힘들어

서 쉼터로 피신하였다. 결국 재혼 후 3년 반 만에 다시 이혼을 하였는데 너무 좋았

다. 남편을 안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이혼 후 아들의 편

마비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일들을 얘기할 때 C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오늘 활동으로 지난 삶이 새롭게 다가왔으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하다. 앞으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활동소감을 말하였다. 

□ 활동 평가

  A는 지난 1회기와 마찬가지로 ‘기분이 그저 그렇다’, ‘삶에 의욕이 없고 자신이 

싫고 답답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생그래프에서도 ‘암울하고 신났던 적이 없던 

삶이라고 하였다. 그래프의 형태에서 행복지수보다 불행지수가 더 높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 힘들었던 삶을 인식하고 표출 했으나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삶에 의욕이 없고 자신이 싫고 답답하다’고 말한 것처럼 초고도 비만과 

제대로 된(본인의 표현) 직장도 없이 쉼터를 전전하는 삶에서 오는 우울이 고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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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였다. 

  B는 ‘큰아들(전남편과의 소생)과 통화를 했는데,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심하게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몸이 부었고, 쉼터의 

생활규칙을 어겨서 벌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괴로워하였다. 인생그래프에서도 

힘들었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불행지수와 관련된 사건이 더 많았고 불행지수

도 높았다.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보면서 ‘장난이 아니네!’, ‘속상한 삶이 정말 많

았네’라고 말하는 것에서 과거의 힘든 삶을 인식하고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C는 ‘요즘은 지난주에 비해서 잠을 좀 자게 되었고, 행사에 참석하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였다. 인생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지난 삶이 새롭게 다가왔으며,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을 

말하였다. 

  이번 회기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에 힘들었던 

삶을 인식하였으며, 억압되었던 감정 표출과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3 회 기: 자유화  그리 기

  3회기의 ‘자유화 그리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4], 활동 내용 

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하였다.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20, 우울: 26) 

B
(자기-자비: 23, 우울: 8)  

C
(자기-자비: 20, 우울: 14)

제목 감정 내 마음 속의 나 바위에 가린 하늘

작품

[그림 Ⅳ-14] ‘자유화’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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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내용 요약

  지난 회기에 그렸던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보면서 과거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

던 때를 연상하여 자유화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A는 자전거 하이킹을 다녀와서 얼굴이 검게 탔다. 몹시 가려운지 손으로 얼굴

의 껍질을 뜯어내는 모습이 불안하고 힘들어 보였다. 지난 회기에 그렸던 자신의 

인생그래프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라고 하였더니, 22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

양한 채색도구들을 사용하여 자유화로 마음껏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A는 화지

를 위와 아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정색 색연필을 사용하여 사선으로 칠하고 다

시 위쪽을 이중으로 더 진하게 덧칠하였다. 녹색 파스넷으로 화지 아래쪽에 세 병

의 술과 술잔을 그렸다. 파랑으로 화지 위와 아래에 물방울(눈물)을 그리고 빨강으

로 소용돌이 모양(자해했던 도구)을 그렸다. 아빠가 고독사를 한 후 시간이 흘러

갈수록 죄책감이 심해져서 술과 나쁜 짓(자살 시도 등)을 했다고 말하였다. ‘지금

도 방법이 있으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을 껴안고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상처받은 어린자아와 작별하는 명상을 

하였다. 명상을 마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B는 ‘요즘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표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딸아이에게도 잘 대하게 되어 기분이 나아졌고 잘 웃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 현재 남편과의 갈등을 자유화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며, 4절 켄

트지에 핑거페인팅 물감을 선택하여 표현을 하였다. 초록색, 빨강색, 노랑색, 파

랑색, 보라색 물감을 차례로 선택하여 손으로 펴 바르기를 반복하였다. 감정이 

올라오는지 얼굴표정이 벌겋게 변하였다. ‘먼저 초록색으로 내 마음의 생각 찾기를 

하였고, 빨강색으로 화났던 마음을 표현하였고, 노랑으로 이별을 표현하였으며, 

파랑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보라색을 사용할 때 다시 화가 

확 올라오는 것 같아 다시 빨강색으로 덧바르기를 하였다’고 작품 소개를 하였다. 

연구자가 ‘힘들었던 것을 표현한 자유화가 오히려 무지개색으로 표현되어 뭔가 새

롭게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지를 해주자, ‘앞으로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눈치를 안 보고 당당해지고 싶다. 그리고 나를 찾고 싶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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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전남편의 폭력으로 가장 힘들었던 39세와 41세 때를 선택하여 자유화로 

표현하였다. 갈색, 남색, 검정색 물감을 4절 켄트지에 짜 넣고, 손가락으로 뭉개

면서 커다란 바위를 표현한 후, 연파랑색으로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그리고 ‘바

위에 가린 하늘’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여러 종류의 작은 바위들을 그리려고 했

으나 커다란 바위가 되어 버렸다. 커다란 바위가 맑은 하늘을 가려버려서 볼 수가 

없다.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하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집

에서 일하는 인부들마저 자신을 가엾게 느끼는 듯해서 힘들었다. 그 당시 남편과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였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어떤 날은 하루에 

2~3시간 밖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술에 의지해서 온갖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말하였다. ‘수시로 파출소에 드나들곤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쪽팔렸다’고 하면서, 특히 ‘쪽팔렸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때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서 바닥만 보고 다녔던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고 소감을 말하

였다.

□ 활동 평가

  A는 지금도 ‘방법만 있으면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빠의 고독사에 대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유화 표현에서 억압된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

도록 하였고, ‘과거의 상처 받은 자아’와 작별하는 명상을 통해서 건강한 분리를 

도왔다. 활동 후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 졌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B는 전회기에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통해서 억압되었던 감정 표출과 자기 수용이 

효과가 있었는지, 활동을 시작할 때 ‘마음을 열고 표출을 하면서 마음이 훨씬 편

해졌고, 딸에게도 집착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

기의 자유화 표현을 통해서 전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표출한 후 ‘앞으로 눈

치를 보지 않고 당당해질 것 같다’고 말하였다.  

  C는 자유화를 통해서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었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검정색으로 표현된 커다란 바위를 보며 ‘하늘을 가려서 

답답하고 막막하였다’, ‘쪽팔렸다’, ‘자존심이 몹시 상해서 바닥만 보고 다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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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C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할 수 있었다. 마치면서 ‘마음이 시원해

졌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비구조적 매체와 자유화기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과거의 힘든 삶으로 억압된 감정들이 충분히 표출되었고, 자기 이해 및 자기 수

용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졌다. 

4 회 기: 감 정파 이  꾸 미기

  4회기의 ‘감정파이 꾸미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5], 활동 내용 

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하였다. 

□ 활동 내용 요약

  명상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 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말해 보도록 하였다. 그다음 켄트지에 파이 모양처럼 마음을 형

상화하여 둥글게 그리고, 컬러점토로 자신의 감정들을 파이의 조각 크기만큼 순

서대로 붙여서 감정파이를 꾸미기도록 하였다.

  A는 현재 자신의 마음속에 ‘우울, 슬픔, 걱정, 초조, 불안 등이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기쁨,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없나요?’라고 했더니, 잠깐 

생각해보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크기의 켄트지에 빨강 싸인펜으로 자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18, 우울: 26)

B
(자기-자비: 27, 우울: 6) 

C
(자기-자비: 20, 우울: 11)

제목  나의 상태 내 마음 속의 너 인생피자

작품

[그림 Ⅳ-15] ‘감정파이 꾸미기’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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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마음을 둥글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의 점토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

정들을 파이의 조각처럼 표현한 후 ‘나의 상태’라고 제목을 붙였다. ‘점토들을 붙

이면서 혼란하였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검정색인 우울은 자신에게 고질병과 같

아서, 고쳐졌다 싶으면 다시 재발하며, 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감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였다. 빨강색인 슬픔은 ‘왜 살아있나?, 지금 뭐 하고 

있나?, 한심하다, 자살과 피를 표현하였는데 슬프다’고 말하였다. 연두인 걱정은 

‘난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놀고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살도 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나이는 들어 가는데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다’고 말하였다. 파랑인 초조와 흰색인 불안은 ‘죽는다는 

핑계로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다. 자신은 어떤 일을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서 죽는다는 핑계로 자신을 다치게 할까봐, 통제가 안 될까

봐 불안하다’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살도 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나이는 들어 가는데 아무 것도 해 놓은 것도 

없다’는 연두색의 걱정이 오히려 A의 마음에 살고 싶다는 불씨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직면시켰더니 A가 연구자의 말에 수긍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다. 

  B는 현재 자신의 마음속에 ‘미안함, 좋은 기분, 고마움 등’이 있다고 말하였다.  

‘일에 치여서 잘 챙겨주지 못하고 놀아주지도 못하는 딸에 대한 미안함이 제일 

크다’고 말하면서 원의 반 정도에 핑크색 점토로 붙였다. ‘고마움’은 빨강색으로 

‘딸은 자신의 피와 살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였다. ‘좋은 기분’은 살구색으로 

‘요즘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자가 ‘오늘 활동에서 

거의 대부분이 딸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남편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신에게 이미 존재감이 없어졌다. 자신은 맺고 끊는 것이 분

명하여 틀어지면 다시 안 보고 싶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말하였다. ‘내 마음 속의 

너’라고 제목을 붙이고, ‘요즘 자신이 너무 너무 밝아졌다. 오늘 활동을 통해서 미

안함과 짜증나는 것을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C는 ‘오늘은 눈과 얼굴이 몹시 가렵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불편했다. 요즘 갱년

기가 오는지 불안하다. 아들이 아직 어린데……’라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 

‘답답함, 안도감, 우울, 편안함, 희망, 창피함과 쑥스러움, 즐거움 등이 요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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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후 감정파이 꾸미기를 하였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쏟은 것은 ‘답답함’으로, 보라색 점토를 둥굴게 펴서 원의 가운데에 

붙였다. 자신의 제2의 삶을 위하여 노력해 보고자 하는데,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지 막막해서 답답하다고 말하였다. ‘조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공

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활동 후 

‘자신의 감정들 중에서 답답함이 80% 이상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감정들과 비슷하다는 것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편안해지고 희망적이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선명해졌고 

앞으로 좋은 운은 준비한 자에게 온다는 생각으로 제2의 삶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활동 평가

  A는 감정파이 꾸미기에서 현재 자신의 감정인 ‘우울, 슬픔, 걱정, 초조, 불안’을 

꾸미고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살도 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나이는 들어 

가는 데 아무 것도 해 놓은 것도 없다’는 넋두리처럼 A가 자책과 우울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의 자기-자비는 27점으로 향상되었고, 우울은 6점으로 낮아져서 처치단계 4

회기 차에 ‘심한 우울’에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에 연구자도 놀랐다. 

이번 회기의 ‘감정파이 꾸미기’에서도 핑크색, 노랑색, 살구색, 빨강색 점토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우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여겨졌다. ‘요즘 자신이 많이 

밝아지고, 특히 오늘 활동을 통해서 미안함과 짜증나는 것을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에 대한 미안함인 핑크색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다’고 말하여서 

자기-자비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는 갱년기 증세로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며 감정변화가 많아졌다고 말하였다. 

특히 감정파이 꾸미기에서 ‘희망’을 핑크색 점토로 붙이고, ‘아직 결정을 하지 못

해서 답답하지만,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희망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힘든 사람을 공감해주고 봉사단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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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선명

해졌고 앞으로 좋은 운은 준비한 자에게 온다는 생각으로, 제2의 삶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찾아서 노력해보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진

로탐색과 아들의 편마비 치료를 위한 재활치료를 지원받게 된 것 등이 우울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번 회기의 감정파이 꾸미기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억압된 감정들을 표출시켰

으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명료화와 직면으로 자기 통찰 및 자기 인식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회 기: ‘ 웅 덩 이 에 빠 진  나 ’  표 현 하 기

  5회기의 ‘웅덩이에 빠진 나’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6], 활동 

내용 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 하였다. 

□ 활동 내용 요약

  1회기 그렸던 길 그림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는 상상을 하게 한 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17, 우울: 26) 

B

(자기-자비: 28, 우울: 3)

C

(자기-자비: 26, 우울: 6)

제목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 늪 속에서 나온 날 절벽에서 나오다

작품

  

[그림 Ⅳ-16] ‘웅덩이에 빠진 나’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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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다음 그 웅덩이에서 어떻게 빠져 나올지, 그리고 현재의 힘든 삶이 웅

덩이에 빠진 것과 같다면, 자신의 어떤 강점들이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될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였다.  

  A는 켄트지에 웅덩이를 그리고 거기에 빠진 자신을 뼈대 사람으로 표현하였

다. ‘지금 나의 모습처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바보 같다’고 말하였다.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는지 표현

해 보도록 하였더니, 웅덩이 밖의 못에 밧줄을 걸고 그걸 타고 빠져 나오는 것을 

그렸다. 웅덩이를 빠져 나오는 것과 같이 현실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강

점들을 물었더니, 그림의 밧줄에 ‘의지, 끈기, 부드러움, 노력’이라고 써넣었다. 그

리고 ‘이제까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냈다, 다시 일어설 때 

무엇을 가지고 일어설지 잘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정신 차리면 잘 빠져 나오

겠죠!’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B는 갈색 색연필로 동그랗게 웅덩이를 그리고 거기에 한 소녀가 빠진 것을 그

린 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는 

느낌, 누가 와서 숨통을 조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이런데 있지 

말고, 늪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넓은 세상을 봐라, 미래의 삶을 꿈

꿔라, 바보같이 있지 말고’라고 말해 주고 싶다고 하였다. ‘지나가던 사람이 사다

리를 놓아주어서 빠져 나올 것 같다’, 지나가던 사람과 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딸, 언니, 쉼터의 선생님들, 직장 동료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내 마음’ 

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요즘 딸에 대한 양육 태도, 쉼터의 동료들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등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음이 시원하고, 속상했던 감정들이 정리가 되었으며, 바보 

같다고 스스로 자책하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

감을 말하였다. 

  C는 초록색 색연필로만 좁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자신을 뼈대 사람으로 표현

하였다. ‘그냥 웅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살아나오려고 

애쓸 것 같다. 자신은 죽는 것 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막연히 기다리는 

상황이 싫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스스로 기어서 나올 것 같다’고 강조하듯이 말하

였다. 연구자가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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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지 못했다.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지 못했다. 여행을 가도 충분하게 즐기지 

못하고 조바심을 냈다. 쉬는 날도 무엇을 할지 계획을 짜야했고, 그것을 실천하

지 못하면 화가 나고 갑갑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여유로워졌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조급함과 자신의 욕심을 보았다’

고 느낌을 말하였다. ‘편마비인 아들의 다리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치

료하는 곳이 먼 곳이었지만 조급함과 욕심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여겨져 더 그랬던 것 같다. 요즘은 경제적 부담

으로 그곳에 갈 수 없기도 하지만 조급함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다. 즉 안 되는 

것을 적당히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엄마가 현실을 

수용하고 적당히 내려놓고 편안해지니 아들도 편안해 하고 있을 거예요’라고 연

구자가 반영해주자 ‘예전에는 아들이 바르게 걷지 않으면, 혼낼까? 말까? 하는 

갈등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갈등이 덜해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연구자가 

‘웅덩이에 빠진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물었더니 ‘밖으로 기어 나와서 햇빛

과 하늘을 봤어요!’,  ‘살았다! 하고 소리쳤어요’,  ‘앞으로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거예요. 올라와서 길을 열심히 갈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오늘 활동을 통해서 바

늘과 같은 한 줄기의 빛, 희망을 보는 것 같았으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행복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활동 평가

  A는 웅덩이에 빠진 자신을 뼈대 사람으로 표현하고, ‘무기력한 상태, 바보 같

다’고 말하는 데서 우울의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웅덩이 그림의 밧줄에 

쓴 ‘의지, 끈기, 부드러움, 노력’ 등 현실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강점들을 

지니고 있어서 현실에서도 웅덩이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정신 차리면 잘 빠져 나오겠죠!’라고 한 말에서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B가 웅덩이에 빠진 자신에게 ‘이런데 있지 말고, 늪 속에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넓은 세상을 봐라, 미래의 삶을 꿈꿔라, 바보같이 있지 말고’라고 말해 주고 

싶다는 표현에서 B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의 메시지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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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조급함과 자신의 욕심을 보았다’,  

‘웅덩이 밖으로 기어 나와서 햇빛과 하늘을 봤어요!’, ‘살았다! 라고 소리쳤어요’, 

‘앞으로 더 내려 갈일은 없을 거예요.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길을 열심히 갈 겁니

다’라고 표현한 것과 이번 회기의 척도 측정에서 자기-자비가 26점으로 향상되었고, 

우울이 6점으로 낮아져, 정상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즉 

C의 자기 수용과 미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고 여겨졌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힘든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강점을 깨닫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다) 변화 단계

  변화 단계인 6∼8회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회 기: ‘ 미래 의 내  모 습 ’  콜 라 주 로  표 현 하 기 

  6회기의 ‘미래의 내 모습’ 콜라주로 표현하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7], 활동 내용 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하였다.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18, 우울: 26) 

B

(자기-자비: 33, 우울: 1) 

C

(자기-자비: 22, 우울: 5)

제목 나의 미래 미래 의 나 의 삶 이 루 어 지는 꿈

작품

[그림 Ⅳ-17] ‘미래의 내 모습 콜라주’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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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내용 요약

  자신의 욕구에 대한 재인식,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미래의 

나의 모습’을 콜라주로 활동하였다. 10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

을지 연상하게 한 후 잡지책에서 원하는 사진들을 찾아서 오려 붙이도록 하였다.

  A는 연예인, 어린아이, 자전거, 신발 사진 등을 차례로 오려 붙이고, ‘연예인 ο

ο는 40세이지만 피부가 좋고 동안이어서 닮고 싶다.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

동도 하고 식사도 일찍 하려고 노력한다. 어린아이 사진은 자신이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싶은 희망을 버리지 못함을 표현하였다’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자전거에 

기대 있던 남녀 사진은 오려내고 자전거만 붙인 게 궁금하여 ‘남녀 사진이 있어 

더 좋았는데?’라고 물었더니 ‘배신을 잘 해서 남자는 필요 없다. 혼자 살고 싶다’고 

강하게 반응하였다. ‘요즘에는 돈이 생기면 신발을 사게 되는데, 지금 다섯 켤레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삼십 켤레 정도는 모으고 싶다’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콜

라주의 분석 기준(신발에 대한 집착)을 적용시켜 ‘혹시 요즘 들어 현실 적응에 

힘든 것은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요즘 분노 조절이 너무 힘들다. 남들은 스트

레스를 풀기 위하여 청소와 빨래 등을 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콜라주를 하면서 베이비시터에 마음이 가는데, 한 때 꿈을 

포기할까도 했으나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B는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 바이올린 켜는 학생 모습, 집과 집의 실

내 모습, 식당과 여러 가지 요리들, 실내 수영장 사진들을 오려 붙였다. ‘미래의 

삶을 표현하였는데,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딸이 크면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놀

러가고 고민도 들어주고 여유 있는 삶을 살 것 같다. 그리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붙인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세 개를 고르

라고 했더니, 딸과 엄마, 식당, 수영장 모습을 골랐다.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딱 한 장의 사진을 고르도록 하였더니 ‘딸과 엄마의 모습’을 골

라서 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다. ‘쉼터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

었으며, 내 자신을 다시 찾고, 삶의 여유를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  ‘오늘 활동으로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며, 앞으로 딸과 함께 밝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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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보고 싶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C 는 먼 저  여자 탤 런 트  사진 을  찾 아  붙 인  후 , ‘고 급 스 럽 고  우아 하 게 ’라 는 

어 휘 를  오 려 서  인 물  옆 에 붙 였 다 . 그 다 음  봉 사활 동 을  하 는 탤 런 트  사진 과 

홍콩 여행 , 자동 차 , 책 이  가득 한  책 장  옆 에서  책 을  읽 는 사진  등 을  골 라 내 서 

오 렸 다 . 켄 트 지에 붙 이 기 전 에 6 장 의 사진 들 의 균 형 과 조 화 를  재면 서  비틀

어 진  다 시  오 려 서  반 듯 하 게  붙 인  후  ‘이 루 어 지는 꿈 ’이 라 고  제 목을  붙 였 다 . 

‘미래 에는 나 의 일 을  하 면 서  당 당 하 고  자신 감  있 게  살 아 갈  것 이 다 . 그리 고 

내 가 가진  것 을  나 누 며  봉 사하 는 사람 이  될  거 다 . 1 0 년  후  가족  모 두  함 께 

홍콩 으 로  여행 을  가고  싶 다 ’고  말 한  후 , 가장  중 심 에 붙 인  미래 의 자신 에게 

‘고 마 워 !, 나 에게  용 기를  줘 서 ’라 고  말 하 였 다 . 연 구 자가 ‘균 형  있 게  붙 이 려 고 

애 쓰 셨 다 ’고  말 하 자, C 가 당 황 해 하 는 모 습 을  보 이 면 서  ‘내  마 음 이  딱  걸 린  것 

같 아  민 망 하 고  당 황 스 럽 다 ’고  말 하 였 다 . ‘아 들 을  키 우는데  많 이  내 려 놓 아 야 

할  것 들  중 에 하 나 다 ’라 고  하 면 서  아 들 에 대 한  자신 의 양 육  태 도에 대 해서 

더  이 야 기를  하 였 다 . ‘오 늘  활 동 을  통 해서  자신 의 미래 의 꿈 을  보 게  되 었 고 , 

또  꼭  이 루 어  질  것  같 아 서  기분 이  좋 았 다 ’고  소 감 을  말 하 였 다 .  

□ 활동 평가

  A는 최근에 자활센터에서 아는 언니에게 충고를 들었는데, 기분이 조금 안 좋

다고 하면서, ‘요즘 분노 조절이 너무 힘들다. 남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청

소, 빨래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소연 하였

다. 콜라주에서 ‘신발’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였는데, 현실 적응의 어려움이 투사

되었다고 여겨졌으며, 남자에 대한 배신감 또는 불신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

민을 알 수 있었다. A는 프로그램 투입 후 6회기까지 자기-자비와 우울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활동에서 ‘베이비시터에 마음이 가는데, 한때 꿈을 

포기할까도 했으나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다’는 소망을 말해서 A에게서 작은 변

화가 느껴졌다.  

  B는 콜 라 주 에서  딸 과의 관 계 와 다 양 한  욕 구 들 을  표 현 하 였 다 . 콜 라 주 를  완

성한  후  ‘쉼 터 에서  내  인 생 을  돌 아 볼  수 있 었 으 며 , 내  자신 을  찾 고 , 다 시  삶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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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찾 아 서  제 2 의 인 생 을  시 작 하 게  되 어  감 사하 다 ’고  웃 으 며  힘 주 어  말 하

는 B 에게 서  긍 정적인  에너 지가 느 껴 졌 다 . 

  C가 ‘싱크대가 고장 나고 악취가 나서 집주인과 갈등을 겪었는데, 서러워서 눈

물이 났다’고 말하여, 자기-자비가 전 회기의 26점에서 22점으로 4점 낮아진 요인

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본 회기의 활동에는 적극 참여하였으며, 콜라주를 완성한 

후 가장  중 심 에 붙 인  미래 의 자신 에게  ‘고 마 워 !, 나 에게  용 기를  줘 서 ’라 고  말

하 고  ‘이 루 어 지는 꿈 ’이 라 고  덧 붙 이 는 모 습 에서  삶 에 대 한  의지가 보 였 다 .  

  이번 회기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과 미래 삶에 대한 의

지를 갖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7 회 기: ‘ 나 에게  주 는 상 장 ’  꾸 미기

  7회기의 ‘나에게 주는 상장 꾸미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8], 

활동 내용 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하였다. 

□ 활동 내용 요약

  이번 활동은 자신의 삶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를 존재하게 하는 강점에 대해서 써보자고 하였다.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22, 우울: 26) 

B
(자기-자비: 37, 우울: 1) 

C
(자기-자비: 35, 우울: 4)

제목 나에게 주는 상 나에게 주는 상 나에게 주는 상

작품

[그림 Ⅳ-18] ‘나에게 주는 상장 꾸미기’ 작품들



- 128 -

  A는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2kg을 뺐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강점에 대해서 

‘애기들을 좋아하고 잘 돌본다, 사람을 돌보는 일을 잘 한다, 반려견을 잘 돌본다, 

의지가 강하다, 모든 일에 노력한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끈기가 아주 

조금 있다, 힘이 세다’고 썼다. 자신이 쓴 강점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는 상장을 

꾸미고, 직접 낭독하여 자신에게 수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 진짜

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연구자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은 처음이죠?, 자기 자신에게 상장을 주는 것은 자기의 강점을 인정하는 거죠?’

라고 웃으면서 말하자 A도 웃으면서 수긍하였다. 

  B는 ‘요즘 딸에게 고운 말을 쓰는 것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래서 딸의 표정도 

밝아지고 쉼터 식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칭찬 받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이야

기를 하였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 동료들과 갈등이 없어진 것, 딸에게 많이 

너그러워지고 사랑을 많이 주고 부드러워진 것, 사회생활에서 동료들과 친분이 

더 돈독해진 것,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고 항상 예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딸과 동료들과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실천하는 것 등’이라고 자신의 강점을 쓰고 

자신에게 주는 상장을 꾸몄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한 후, 

‘상장은 초등학교 때 받아보고 처음 받는다. 설레고 떨리는 느낌이다. 내 자신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진심으로 상을 줬다. 내 생애의 최고의 상이다’고 소감을 말

하였는데, 조금 흥분하면서 말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C는 요즘 싱크대 고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은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낮잠도 

자고 푹 쉰 하루여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였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 어차피 할 일 웃으면서 한다, 자기 암시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배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빨리 정리 한다, 아

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등 자신의 강점을 쓴 후 상

장으로 꾸몄다.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상장을 낭독하며 수여하였다. 자신을 꼭 

껴안는 명상을 한 후,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으며, 지금까지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고, 자신을 수용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나를 인정하는 걸 

노력 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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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평가

  A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도 몸무게를 2kg이나 뺐다고 은근히 자

랑을 하였다. 다이어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와 함께 체중감량에 

대한 성취감이 전회기에 비해 자기-자비가 4점 향상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여

겨졌다. 

  B는 자신에게 주는 상을 꾸밀 때, 망설임 없이 써 나갔으며, ‘내 자신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진심으로 상을 줬다. 내 생애의 최고의 상이다’라고 말한 소감에서 

자기-자비 향상과 우울이 정상수준으로 회복 되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C의 자기-자비가 35점으로 전 회기에 비해서 13점이나 높아졌다. 싱크대로 인한 

주인과의 갈등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았고, 제2직업을 위한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된 점, 그리고 아들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었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

하게 된 효과라고 여겨졌다. 이번 상장 꾸미기를 마치며 ‘나를 인정하는 걸 해야

겠다’고 말한 소감을 통해서 자기 수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주는 상장 꾸미기와 수여식을 통해서 자기-자비가 향상되었다고 여겨졌다. 

8 회 기: 길 그림( 사후 )  그리 기

  8회기의 ‘길 그림(사후) 그리기’ 활동 내용 분석 결과를 작품 [그림 Ⅳ-19], 활동 

내용 요약, 활동 평가로 제시하였다. 

대상

(척도점수)
A

(자기-자비: 18, 우울: 26) 

B
(자기-자비: 37, 우울: 0) 

C
(자기-자비: 32, 우울: 2)

제목 조용한 시골길 아름다운 나의 길 절(卍)에 가는 길

작품

[그림 Ⅵ-19] ‘길 그림(사후)’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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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내용 요약

  A는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쉼터 식구들에게 줄 김밥 서른여덟 줄을 싸느

라고 많이 힘들었고, 요즘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만 중단하고 싶

다’고 말하였다. 길을 떠올리는 명상을 한 후 길 그림을 그렸다. 먼저 갈색을 사

용하여 길을 그리고 파랑색으로 하늘에 4개의 구름을 그린 후 아래쪽에 논을 그

리고 모내기를 한 풍경을 그렸다. ‘시골 논길로 비포장도로를 혼자 조용히 걷고 

있다가 중간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주위는 조용하고 

날씨는 뜨겁다’고 길 그림 소개를 하였다. 1회기 때 그린 길 그림과 비교해서 변

화된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따뜻하고 보호 받는 느낌의 숲 속에서 나왔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나와서 겁이 난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라고 말을 한 

후, ‘그러나 저번에 그린 것에 비해 그림이 잘 그려진 것 같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제대로 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말하였다. 연구자가 ‘1회기에는 오직 길만을 표현하였는데, 이번에는 구름과 논 

등 주위 풍경도 표현하여 더 좋다’고 말한 후, ‘자신의 역할(모내기를 한 논밭과 

관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모습이 베이비시터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으니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지를 해 주었다. 그러자 A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표정이 밝아졌다.

  B는 길을 연상한 후 갈색 크레파스로 길을 그리고 길 안쪽으로 검정색으로 길을 

따라 돌멩이를 늘어놓았다. 왼쪽에 핑크색으로 자신을 그리고 초록, 핑크, 노랑색

으로 꽃과 세 그루의 나무를 그린 후 ‘아름다운 나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길 그림을 그리면서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그림을 그려나갔다. 1회기 때 그린 길 

그림과 비교해서 변화된 점이 무엇인가를 묻자, ‘처음 1회기에 그렸던 길 그림은 

막막함이 있었고 오르막길이어서 인생 또는 삶이 허무한 느낌이었다면, 오늘 그린 

길 그림은 꽃과 나무가 있으며 평평한 길이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느낌이다’고 

말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과거의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그동안 

몰랐던 행복감이 느껴지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많이 너그러워졌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제2의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소감을 말

하였다. 연구자가 ‘프로그램 초기에 늘 딸아이 이야기만 하였는데, 점차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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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특히 오늘 활동에서는 딸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

았네요’라고 하자 ‘여유가 생기니 내가 보이는 것 같다’고 응답을 하면서 웃었다.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활동을 마쳤다.

  C는 절에 가는 길이 생각났다고 하며, 녹색 색연필을 선택하여 길을 그리고 

주황색으로 다리를 그린 후 보라색으로 다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길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 산을 그리고 밭들을 그린 후 절[卍] 표시를 하였다. ‘빛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길 그림을 보며(산이 

그려진 것과 관련) ‘혹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어요?’라고 묻자, ‘요즘 제2의 

삶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밭을 가

리키며, ‘계절이 여름인데 밭에 식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A가 깜짝 놀라 웃으며, ‘허무해요!’라고 말한 후 ‘하지만 땅 아래에

서 뭔가 나오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 하였다. 그리고 A가 ‘지금 제가 제

2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라고 물은 후 ‘선생님, 대단해요!’라고 감

탄을 하였다. 연구자가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물었더니 A는 

‘고속도로처럼 넓고 시원한 길이 펼쳐져 있어서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응

답을 하였다. 연구자가 ‘지금 준비하는 일과 관련하여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회기를 마쳤다.

□ 활동 평가

  A는 이번 회기에서 자기-자비가 18점으로 4점 낮아졌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른여덟 줄의 김밥을 만드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고 다이어트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만 중단하고 싶다’는 말에서 전 회기에 비해 자기-자비가 낮아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길 그림은 자갈이 있으나 평탄하게 그려진 길과 구름, 논밭 등 주위 풍

경이 1회기에 그렸던 길 그림에 비해 비교적 조화롭게 그려졌다. 길 그림 소개를 

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봤으면’ 하는 소망의 말에서 A의 직업을 갖고 쉼터 

생활을 그만 청산하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느낄 수 있었다. 

  B는 평탄하고 꽃과 나무, 사람 등 주위 풍경이 표현된 길 그림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느낌의 길’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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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으며 옛날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앞으로 밝은 것만 보면서 예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하는 모습

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C는 다리를 이어주는 길을 그리고 절로 가는 길이며 빛 축제를 여는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표현하였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하였는데,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준비하는 노력의 투사적 은유가 다리와 빛 축제로 표

현되었다고 여겨졌다.

  참여자들은 이번 회기에 길 그림을 다시 그리고 1회기에 그렸던 길 그림과 비

교를 통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삶에 대한 의지와 긍정

적인 자기상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졌다. 

 이상의 프로그램 회기별 분석을 통하여 얻어낸 참여자의 태도 및 반응의 변화를 

단계별로 요약하여 <표 Ⅳ-10>으로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Ⅳ-10>에서와 같이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탐색단계에서 자기 인

식이 이루어졌고, 표출단계에서 과거의 억압되었던 감정이 표출되었으며, 변화단

계에서 미래에 대한 삶의 의지가 확립되어 가며 점차 태도와 반응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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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프로그램 회기별 참여자의 태도 및 반응 변화 

4 .  논 의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프로그램에 참석한 후 참여자의 길 그림의 변화 양상을 규명한 결과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계

참여자
탐색단계 표출단계 변화단계

A

․어두운 표정

․기분이 그저 그  

  렇다.

․우울하다.  

․27세인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삶에 의욕이 없고 자신이  

  답답하다.

․지금도 방법만 있으면 죽고  

  싶다.

․정신 차리면 잘 빠져 나  

  오겠죠?라고 하며 웃음.

․한 때 꿈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도  

  전해보고 싶다.

․제대로 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림이 잘 그려진 것 같다.

B

․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없어  

  허무해요.

․참 어렵고 험한  

  길이다.

․얼굴이 몹시 붓고 어두운  

  표정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 놓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눈치를 안 보고 당당해  

  지고 싶다.

․수수로 자책하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함.

․제2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

․내 자신이 너무 고맙고 그런  

  나에게 진심으로 상을 줬다.

․과거보다 많이 변한 것 같  

  아서  안심이 된다.

C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으로 잠을 자  

  지 못해서 힘들다.

․좁은 틀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 물속에서 허  

  우적대는 느낌이다.

․과거가 혼란스럽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얼굴이 붉어지며 격해지는  

  모습

․마음이 시원해 졌으며, 자  

  신에게 희망적인 감정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활동을 통해서 나의 꿈을  

  보게 되었고 꼭 이루어  

  질 것 같다.

․앞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을  

  노력해야겠다.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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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구 2에서 길 그림 프로그램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과 

우울 감소 효과를 양적 분석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의 

‘사전-처치-사후’ 순으로 총 20회에 걸쳐 척도검사를 하였으며, 처치단계에서 8회

기의 길 그림 프로그램을 투입한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길 그림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투입된 피해여성의 경우에 비해서 두 번

째와 세 번째 투입된 피해여성의 경우에서 프로그램 투입에 따른 자기-자비 향

상과 우울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다기초선설계에서 프로

그램이 투입되기 전인 사전단계에서는 자기-자비 점수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같은 

점수로 유지 되다가 프로그램 투입 후 자기-자비 점수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 B와 C인 경우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였다. Neff와 

Germer(2012)가 자기-자비의 함양을 위해 개발한 마음챙김 자기-자비 MSC(Mindful 

Self-Compassion) 프로그램이 자기-자비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다는 실험연구와 한미영(2012)의 사티 수행 프로그램이 자기-자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길 그림 프로그램이 8회기로 단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위의 연구들과 같이 

자기-자비가 향상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1회기에서 길 그림을 그리게 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통찰하게 했고, 2회기에서 ‘과거의 나’를 주제로 현재까지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서 자신의 인생 또는 힘들었던 삶까지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힘들었던 삶이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며, 자기 비관이나 

비난이 아닌 자기 자각과 자기 수용으로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기 자비 향

상에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그 다음 3회기에서 자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자유화로 표현하게 하여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갈등을 마음껏 표출하게 하였으며, 

상처 받은 어린 자아와의 건강한 분리를 도왔다. 특히 프로그램 투입 초기에 인

생 그래프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자유화로 표출하게 하여 

자기 인식 및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 결

과로 처치단계 2회기 후 3번째 척도검사에서부터 자기-자비 변화가 크게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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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기 수용은 자신의 겪은 경험을 가치 있는 것들로 여기

게 하여 행동을 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미선, 2014), 자신의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하

지 않고 충분히 직면하고 경험할수록 심리치료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고한 연구(Greenberg & Safran, 1989)가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4∼5회기에서는 ‘현재의 나’를 주제로 ‘감정파이 꾸미기’를 통하여 현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채게 하고, ‘웅덩이에 빠진 나’를 통하여 자기 강점을 찾게 함

으로써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자기 비난을 자아존중, 자기-친절, 자기 성

장에 필요한 자원 인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A의 자기-자비 

점수는 평균 수준으로 유지 되었으며, B와 C의 자기-자비 점수는 계속 향상되었다. 

  변화 단계인 6∼7회기에서는 ‘미래의 나’를 주제로 10년 후 미래의 모습을 콜

라주로 표현하여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확립시켰으며, ‘나에게 주는 상장 꾸

미기’를 통하여 자기 강점을 강화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참여자 A

는 투입 단계 자기-자비 평균점수 보다 조금 향상되어 유지 되었고, B와 C는 자

기-자비가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마지막 8회기에서는 1회기에 

그렸던 길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하여 참여자 스스로 사전·사후 길 그림이 변화를 

비교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게 했으며, 삶에 대한 변화의 의지와 자

기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 효과로 프로그램 투입 후 사후 단계까지 

자기-자비가 향상되고 유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길 그림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매 회기 시작단계에서 ‘명상하기’를 삽입

한 것이다. 명상을 통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회기별 주제에 대한 연상을 한 후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기 직면과 통찰에 의해 자기 이해를 

하고 자기 수용을 함으로써 자기-자비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참여자에 따라 변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참여자 세 명 모두 우울 점수

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와 C는 ‘심한 우울’에서 ‘정상’ 수준

까지 회복되었다. B는 사전단계에서 ‘심한 우울’ 수준이었으나, 처치단계에서 ‘정

상’ 수준으로 우울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사후단계에서도 ‘정상’ 수준이 

계속 유지 되었다. C도 사전단계 ‘심한 우울’ 수준에서 처치단계에서 ‘가벼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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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로 점차 우울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고, 처치단계 후반인 17회기부터 ‘정상’ 

수준이 되었으며 사후단계까지 ‘정상’ 수준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

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정은선(2007)의 

연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불안 감소를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를 한 

조영호(2008)의 연구, 통합적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과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김혜정(2005)의 연구, 정신역동적 

기법의 미술치료를 이용하여 중년 여성의 우울증을 완화시켰다는 은옥주(2000)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A는 사전단계에 비해서 사후단계에서 

조금 낮아지긴 하였지만 ‘심한 우울’이 해소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 먼저 B, C와 

다른 개인적인 배경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B와 C는 직장이 있어서 마

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반면, A는 프로그램 8회기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봤으면’이라고 했듯이 직장이 없어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쉼터생활에 불만이 있어도 사회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A는 

초등학교 저 학년 때 오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였는데,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

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성인인 경우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고 우울 등 내재화 문제를 보이며(원희랑, 서보남, 2010, 재인용), 

초기 아동기의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으로 우울이 고질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A가 자신의 몸을 잘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고도 비만으로 평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자아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A가 

처치 단계에서는 우울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사후검사로 들어가면서 우울이 

조금씩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8회기 단기 프로그램보다 좀 더 긴 처치가 필

요하다고 여겨졌다. 특히 ‘유쾌함의 상실’, ‘자살사고 소망’, ‘울음’에서 우울 지수가 

높기 때문에 보다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나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셋째, 사전단계에서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았고, 처치단계 및 사

후단계에서 자기-자비가 향상되자 우울수준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어 서로 부

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진로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 

사이에서 자기-자비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박채연(2013)의 연구, 

외상정서와 용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있었다는 김미선(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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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기-자비가 정서 조절 전략의 특징을 가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다(김경의 외, 2008; 김미선, 2014; Neff, 2003a, 2004; Rizkalla 

et al., 2008). 자기-자비는 명료한 정서적 자각 상태와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 이

르게 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도우며(Neff et al., 2007), 고통스러운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자기감정을 완화시켜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Leary et al., 2007)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길 그림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으로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길 그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참여자한 길 그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별 사전·사후 길 그림 비교 평가와 길 그림 분석에서 A가 사전에 비해 사후 

그림에서 삶의 어려움의 은유일 수 있는 방해물인 자갈돌을 표현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요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사전 길 그림에 

비해 사후 길 그림의 초기 인상 요인에서 전체 분위기가 밝고, 길의 느낌이 평탄해 졌으며, 

주위 풍경이 잘 표현되었고, 길이 보다 가깝게 표현되었으며, 길의 구성 요소 간 

조화로웠다. 체제와 공간 요소에서 화지 구조는 주로 가로를 선택해서 그렸으며, 

화지 면적을 잘 활용하여 그림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졌고, 3∼4색 이상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으며, 필압이 높아졌고, 표현된 계절에 따른 그림이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길의 상태 요인에서 길의 구성이 잘 되었고, 길의 방향이 긴장감을 주는 ‘아래

쪽에서 위쪽으로’에서 일반적으로 다수 사람들이 선택하며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투사적 은유인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길의 모양이 곧아

졌으며, 길의 경사가 완만해져서 평탄하게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길의 구성 요

소에서는 A의 사후 그림에서 나타난 자갈돌의 방해물 표현을 제외하고는 교차로, 

도로표지판, 교량, 자신의 표현에서 사전 그림에 비해 사후 그림에서 일반여성들의 

길 그림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결과는 김혜정(2005)의 ‘통합적 미술

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 동적 집-나무-사람(K-HTP) 검사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가 집단원들 

대부분이 필압이 강해지고 화면이 가득차면서 그림의 내용도 활기차고 풍부해 졌

으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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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그리고 조영호(2008)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불안 감소를 위한 가

족미술치료 사례연구’에서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PITR)에서도 무표정한 얼굴과 

비의 양이 많고 음영이 많으며 힘없는 스트로크와 그림전체에 비를 표현하는 사전 

그림에 비해 사후 그림에는 웃는 표정과 비의 양이 줄고 소나기를 표현하였으며 

비를 피할 수 있는 원두막의 지붕과 원두막을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의 표현을 

강조하여 우울의 감소를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A인 경우 양적 분석 결과에서는 ‘심한 우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회기별 내용 분석 및 길 그림의 사전·사후 변화 결과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 길 

그림에서 삶의 어려움의 은유일 수 있는 방해물인 자갈돌을 표현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일반여성의 길 그림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보다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여겨지며, 사후 단계에서 

우울 점수가 점차 낮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치단계의 길 그림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분석 결과와 소감문을 

통하여 얻어낸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 하였다. 

  첫째, 길 그림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심리가 긍정

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8회기의 활동 후 느낌에서, 참여자 

A는 ‘따뜻하고 보호 받는 느낌의 숲 속에서 나왔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나와서 

겁이 난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라고 표현하였다. 무섭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심한 우울과 무기력한 자신의 틀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사후단계에서 점차 자기-자비와 우울 점수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졌다. 참여자 B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과거의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그동안 내가 몰랐던 행복감이 느껴졌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약간 너그러움도 생겼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제2의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 C는 ‘고속도로처럼 넓고 

시원한 길이 펼쳐져 있어서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표현하였으며, 제2의 직

업을 갖기 위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등,  미래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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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문에서 길 그림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였다. 참여자 A는 ‘많은 것을 알았고 깨달았

으며,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기대보다 더 재미가 있었다’, 

참여자 B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C는 ‘불안한 상황에서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미술치료를 통해서 이해되었고, 인정되면서 많은 부분들에 여유가 

생겼다. 앞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예뻐하고 싶다. 새로운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상의 논의 결과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분석 

및 참여자들의 소감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변화와 미래에 대한 삶의 

의지를 알 수 있었다. 이에 길 그림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기-자비

를 향상시키고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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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논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1, 2에서 각각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전체적인 논의만을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길 그림이 투사적 그림검사로서 유용한지를 알아보았다. Hanes

(1995)는 길 그림을 개발하고 소개하면서 개개인마다 길 그림이 독특하므로 백과

사전적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길 그림에 드러난 투사적 은유의 

의미를 보다 객관화 시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의 더 많은 무의식의 정

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개연성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자가 2007년부터 재소자, 아동기 

성학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해 온 길 그림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길 그림의 

4개 주요 영역과 그에 따른 20개 요소의 반응특성을 체계화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길 그림이 투사적 그림검사로 유용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

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차이를 통하여 길 그림이 투사적 그

림검사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강경숙(2009)의 ‘재소자의 길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 연구’에서 삶에 대

한 평가에 따라 반응특성 9개의 요소 중 전체분위기, 길의 느낌, 길의 모양 등 3

개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여성과 가정

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에서 20개 요소 중 화지구조, 교차

로, 도로표지판, 교량 등 4개 요소를 제외한 16개의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따라서 길 그림은 분노와 불안이 높은 재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

력과 우울이 높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길 그림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

기 때문에 무기력과 우울을 진단하는 투사적 그림검사로서 더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길 그림은 상담 및 임상장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신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탐색하게 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여정들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길 그림 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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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2에서는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

해여성의 자기-자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그에 따른 길 그림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자기-자비가 낮고 ‘심한 우울’ 수준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3명을 선정

하여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에 기반한 길 그림 프로그램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사전단계 척도검사에서 자기-자비가 낮고 ‘심한 우울’ 수준이었던 참여자들이 자

기-자비가 향상되었으며 3명 중 2명이 ‘심한 우울’ 수준에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나머지 한 명도 ‘심한 우울’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후단계에서 

점차 우울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참여자 A가 변화가 크지 않았던 이유로 다른 두 참여자와 개인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참여자 A는 아동기에 어머니의 부재와 오빠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힘들었던 성장과정, 극도의 비만과 직업이 없는 것에서 우울이 

고질화되었다고 여겨졌다.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존재인 어머니나 중요한 대상자

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성인기에 상실

이나 좌절을 경험할 때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나 무기력,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 연구들(은옥주, 2000; 황경애 2006; 황

의현, 2000)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참여자 A가 사후단계에서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8회기의 단기 프로그램 보다 회기를 더 늘려 중장기 프

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단기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의도는 가정폭력 피해로 쉼터에 입소할 정도의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쉼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쉼터의 지원 체제 상 입소자를 위해 주로 10회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입소자가 개인의 사정

으로 퇴소할 경우 지원되던 프로그램 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가

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시 입소자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더불어 입소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다음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길 그림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자 자기-자비가 향상되고, 우울이 감소되어 자기-자비와 우울은 서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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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자비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

된 박채연(2013)의 연구, 외상정서와 용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있었다는 김미선(20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길 그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자기-자비가 향

상되고 우울이 해소되자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참여

자별 사전·사후 길 그림 변화 분석에서 4개 주요 영역에 따른 20개의 요소에서 

일반여성의 길 그림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얻어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과정이 힘들

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드러내길 꺼려하며, 자기보고식 척도나 그 외의 

언어를 이용한 검사에서 회피나 혹은 방어로 거짓으로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길 그림은 ‘길’이란 주제가 갖는 투사적 은유를 통하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직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 등의 개입과 심리평가 및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 비교 시 투사적 그림검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길 그림 프로그램은 

무기력과 우울 등으로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관한 통찰을 통해 자기 이해 및 자기 

수용으로 자기-자비 향상과 우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상처의 치유와 더불어 새롭게 삶의 의욕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길 그림과 길 그림 프로그램은 가

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기 표현과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기 성장을 도와 여성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자각하여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 143 -

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1, 2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연구 1에서는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

해여성의 길 그림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연구 2에서는 투사적 은유를 

활용한 길 그림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조절과 우울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자비 조절과 우울이 해소되면 길 그림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간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유의미하게 다르다. 따라서 길 그림에서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가정폭력 피

해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투사적 그림검사 도구로서 활용 가

능하다.

  둘째,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자비 향상과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 처한 심리적 상처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상처를 치

유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피해여

성의 길 그림에 나타난 회화적 반응특성은 일반여성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한

다. 따라서 심리치료교육 전문가들은 길 그림의 회화적 반응특성 분석을 통해 가

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적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연구가 요구

된다. 우선 이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연구는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자기-자비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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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는 좀 더 세련된 연구설계와 축적된 연구결과가 요구된다. 나아가 후속연구는 

길 그림을 매개로 한 투사적 은유 치료 프로그램이 여타의 은유 치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인 효과를 밝히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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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rojective Metaphor Treatment Using Road 

Drawings on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for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K y u n g -S o o k  K an g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 u p e rv i se d  by  P ro f e sso r  J ae -H o n g  S o n g

  This study identified the differences of the pictorial response on road 

drawings between female victims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nd women who haven’t. This study also aimed to illuminate the effect of 

Projective Metaphor Therapy using Road Drawings(PMT-RD) on female 

victims’ self-compassion, depression, and to illuminate the before-after 

changes of individual's road drawings.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at differences of between victims and ordinary women could be 

identified in their pictorial responses expressed on road drawings?     

  Second, would PMT-RD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self-compassion and resolution of depression?

  Third, what kind of change would be detected in the pictorial response that 

the participants expressed on road drawings?

This study consist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was to identify 

differences of the pictorial response expressed on road drawings between two 

different groups of participants, 31 female victims and 123 ordinar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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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asked to draw a road on 12"ⅹ18” sized paper. Then, an analysis 

of the pictorial response on the drawings were conducted by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X. The criteria used in the pictorial response analysis 

contained 20 factors in 4 areas(20 factors) which includes 1) first 

impression(overall atmosphere, feeling of the road, sceneries around the road, 

road distance, harmony of road), 2) systems and space(object organization, 

uses of paper, choice of colors, pencil pressure, expression of seasons), 3) 

road condition(organization, direction, shape, width and inclination of road) and 

4) road components(obstacles, intersections, road signs, expression of self).

The second part dealt with analyzing the effect of the program, and traced 

detailed changes at different stages of the program after the PMT-RD was 

implemented to 3 female victims in the shelter. The scale of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was used to measure their state before, during and after 

implementing the program. Furthermore, I compared the response of road 

drawings at the beginning with the one at the final stage of the program to 

understand the changes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en,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rawings of one of the participants who had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ordinary women in the first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change after taking the program.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eaningful differences in 16 factors out of 20 in the 4 areas were 

identified: initial impression(overall atmosphere, road feeling, scenery around 

the road, road distance, harmony of road), system and space(usage of paper, 

color, pen pressure, expression of season) road condition(organization, shape, 

width, and inclination of road), and road components(obstacles, expression of 

self). Most of the variables had noteworthy differences except for the 

variables of organization of paper, intersections, road signs, and bridge.

  Second, PMT-RD increased victims' self-compassion and reduce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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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In terms of mean score of self-compassion, compared to base-line 

data, three victims who taken PMT-RD gained 2.9(18.1%), 9.1(43.3%), and 

10.9(85.2%) separately during sessions, and gained 7.1(44.4%) and 22.7(108.1%) 

separately after competing all sessions. Also, in terms of mean score of 

depression, compared to base-line data, three victims who taken PMT-RD 

gained -0.2(-0.8%), 17.2(77.1%), and 11.4(57.6%) separately during sessions, 

and gained 4.5(13.7%) and 22.3(100.0%) separately after completing all 

sessions. 

  Third, the program did contribute positive changes in most of the 20 

factors moving them in the direction of ordinary women. 

  These are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First, the meaningful differences found in pictorial response of road drawing  

between female victims and ordinary women. This indicates that the pictorial 

response of road drawing could be used as a tool to analyze and diagnose 

psychological state of female victims.

  Second, PMT-RD gave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elf-compassion and resolution of depression. This implies that PMT-RD 

helped the victims cure psychological scar and increase the resilience.

  Finally, th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exhibited changes in pictorial 

response of road drawings similar to the ordinary women’s response. The 

therapy experts could understand the mental state of female victims and 

therapeutic change after analyzing PMT-RD. 

  However, this study had some limitations that would require further 

research. Since this study depended on 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s,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was very restricted. In addition, this study did 

not provide mediated pathway on how the program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in self-compassion and resolution of depression. Therefore, 

future research with more refined research design is required to proc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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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Further research also needs to identify 

more strengths of the PMT-RD than other projective metaphor therapies.

K e y  w o rd s:  f e m al e  v i cti m s o f  f am i l y  v i o l e n ce ,  ro ad  d raw i n g ,  p ro j e cti v e  

m e tap h o r,  se l f -co m p assi o n ,  d e p re ss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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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자기-자비 척 도

참여자 :          (서명)     나이/성별 :       /         검사 날짜 :      년      월     일

  다음 문항에는 정답이나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래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 

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3*
 나는 정말로 힘들 때 내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한 

돌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1 2 3 4 5

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

들을 보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1 2 3 4 5

7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난 자신에게 친

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8*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나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 관대

하다.
1 2 3 4 5

10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뎌 내려고 한다.
1 2 3 4 5

  

 * 역산문항                                  

                                     소계(1~10문항)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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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

우울 척 도( B D I -Ⅱ,  단 축 형 )

참여자 :          (서명)  나이/성별 :       /      검사 날짜 :      년     월    일

  다음 문항에는 정답이나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2주 동안 느껴온 것에 가장 적합한 문장 1개만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 앞에 체크(√)를 하십시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슬픔(Sadness)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자주 슬픔을 느낀다.

      □2  나는 항상 슬프다.

      □3  나는 너무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비관주의(Pessimism)

      □0  나는 나의 미래에 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1  나는 미래에 관해서 전보다 낙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앞으로 나의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3  나의 앞날은 절망적이고 더욱 나빠질 뿐이라고 느낀다.

3.  과거 실패(Past Failure)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했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실패 하였다.

      □2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수많은 실패를 하였다. 

      □3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자라고 느낀다.

4.  유쾌함의 상실(Loss of Pleasure)

      □0  나는 하는 일이 여전히 즐겁다.

      □1  나는 하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2  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3  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조금도 유쾌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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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1~10문항)              점

5.  죄책감(Guilty Feelings)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했거나 해야만 했던 많은 일에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처벌 감정(Funishment Feelings)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자기 혐오(SelF-Dislike)

      □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전과 같이 느낀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3  나는 나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

8.  자기 비난(Self-Criticalness)

      □0 나는 평소보다 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1 나는 예전보다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비관적이다.

      □2 나는 나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비난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라고 자책한다.

9.  자살사고 혹은 소망(Suicidal Thoughts or Wishes)

      □0  나는 자살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해 본적이 없다.

      □1  나는 자살을 가끔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었다면 자살했을 것이다.

10.  울음(Crying)

      □0  나는 전보다 더 울지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잘 운다.

      □3  나는 울고 싶지만 울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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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

길 그림 프 로 그램  회 기별  활 동  내 용

회기 1 준비물 8절 켄트지, 채색도구

주제 길 그림 그리 기

목표
  길 그림의 투사적 은유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할 수 있다. 

활동 

내용

 
 ο 길 그림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안내하기

 ο 명상하기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길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길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며, 주위에는 어떤 풍경들이 있으며, 그 길을  

    당신은 어디쯤 가고 있나요?>

 ο 길 그림 그리기

   <지시문: 이 화지에 마음에 드는 채색도구를 선택하셔서 명상할 때 떠올  

    랐던 길을 그려 주세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안심하고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ο 제목 붙이기, 작품 소개하기

 ο 소감 나누기

회기 2 준비물 8절 켄트지, 채색도구

주제 과거 의 나 : 나 의 인 생  그래 프  그리 기

목표   과거의 삶에 대한 인식 및 통찰을 할 수 있다. 

활동 

내용

 ο 명상하기

    1회기에 그린 길 그림에서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그 이전의 과거를 떠    

  올려 보도록 한다.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과거의 내 삶의 모습을 하나    

    하나 떠올려 보세요.>

 ο 과거의 내 삶을 ‘인생 그래프’로 표현하기 

   - 연령별로 자신의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점수화하기

   - 연령별로 점수화 한 것을 이어서 그래프로 나타내기

 ο 제목 붙이기, 작품 소개하기

 ο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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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3 준비물 켄트지, 다양한 채색도구 및 미술매체

주제 과거 의 나 : 자유화  그리 기

목표
  과거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연상하여 자유화로 표현하고, 감정 표

출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활동 

내용

 ο 명상하기 

   먼저 전 회기에 그렸던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불행지수가 높

았던 때를 인식하게 한다.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자신의 과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기는 가장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떠올려  

   보세요(참여자가 불안해하면 두 손을 잡아준다) >   

 ο 인생그래프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표현하기 

  - 화지와 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 명상에서 떠올랐던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ο 제목 붙이기, 작품 소개하기

 ο 소감 나누기

회기 4 준비물 8절 켄트지, 다양한 채색도구, 컬러점토 등

주제 현 재의 나 : 감 정파 이  꾸 미기

목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활동내용

 
 ο 명상하기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현재 자신의 감정을 들여 다 보  

   세요.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나요? > 

 ο 현재의 내 감정을 감정파이로 표현하기  

  - 현재 자신의 감정들을 적어보기

  - 켄트지에 자신의 마음을 원으로 형상화하여 그리기

  - 자신의 감정들을 순서대로 컬러점토로 붙이면서 파이처럼 꾸미기  

 ο 제목 붙이기, 작품 소개하기

 ο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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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6 준비물 4절 켄트지, 채색도구, 잡지책, 가위, 풀 등

주제 미래 의 나 : 미래 의 내  모 습  콜 라 주 로  표 현 하 기

목표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며, 힘든 삶을 극복하고 미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확립할 수 있다.

활동 

내용

 ο 명상하기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아가고 있을지 떠올려 보세요.>

 ο 미래의 내 모습 콜라주로 표현하기

  - ‘10년 후 미래의 나’를 떠올리면서 잡지책에서 마음에 와 닿는 사진들을   

   오려서 붙이기

 ο 제목 붙이기, 작품 소개하기

 ο  소감 나누기

회기 5 준비물 8절 켄트지, 다양한 채색도구 등

주제 현 재의 나 : 웅 덩 이 에 빠 진  나

목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인식 및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다.

활동 

내용

 ο 명상하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웅덩이에 빠진 나’로 표현한다고 활동  

  안내하기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1회기에 그렸던 길을 떠올려 보  

   세요. 나는 지금 그 길을 가다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크고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웅덩이에 빠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ο ‘웅덩이에 빠진 나’ 표현하기 

   - 웅덩이를 그리고 거기에 빠진 자신을 그리기

   -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느낌은 어떤지?

  ο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 웅덩이에서 어떻게 빠져 나올까?

   - 현재 삶을 지탱해주는 자신의 강점 찾기

  ο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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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7 준비물 8절 색켄트지, 다양한 채색도구 등

주제 미래 의 나 : 나 에게  주 는 상

목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기 수용 및 자기-자비를 높일 수 있다. 

활동 

내용

 ο 명상하기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두 팔로 자신을 꼭 껴안고    

자신의 품안에 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자신의 자랑스럽거나 장점을 떠 올려 

보세요.>

 ο 자신의 자랑스러운 점(강점) 쓰기

 ο 상장 꾸미기

 ο 자신에게 상장 수여하기

 ο 소감 나누기

회기 8 준비물 8절 켄트지, 다양한 채색도구 등

주제 길 그림 그리 기

목표
  길 그림의 변화를 통하여 삶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고, 미래의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활동 

내용

 ο 명상하기

   <지시문: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길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길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며, 주위에는 어떤 풍경들이 있으며, 그 길을  

    당신은 어디쯤 가고 있나요?>

 ο 길 그림 그리기

   <지시문: 이 화지에 마음에 드는 채색도구를 선택하셔서 명상할 때 떠올  

    랐던 길을 그려 주세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안심하고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ο 제목 붙이고, 이야기 나누기

 ο 1회기 때 그렸던 길 그림과 비교하여 변화 알아채기

 ο 소감 나누기

 ο 프로그램을 마치며 소감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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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

길 그림에 대 한  소 개

년   월   일

□ 인적사항(성별 :          연령 :           직업 :            )

※ 다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길 그림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체크(√) 하시고, 자신이 그린 길 그림을 소개해 보세요. 

1.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한 평가 : ① 행복함(   )         ② 무난했음(    ) 

                                 ③ 힘들었음(   )       ④ 매우 힘들었음(    ) 

2. 현재 중대하게 선택해야할 상황에 있나요?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3.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 ① 희망 있음(    )  ② 보통(    )   ③ 희망 없음(    )  

4. 나의 길 그림에 대해 소개해 봅시다. 

 가. 제목 : 

  나. 자신의 삶에서 어느 시기를 그렸나요? : ① 과거(   ) ② 현재(   ) ③ 미래(    )  

  다. 그림 속의 계절은? : ① 봄 (   )  ② 여름 (    )   ③ 가을 (    )  ④ 겨울(    )

  라. 어디에 있는 길인가? : (                                                    )

  마. 그림의 전체적 분위기는? : (                                                )

  바. 길의 느낌은? : ① 평탄하다(     ) ② 보통(         )  ③ 험난하다(     )

  사. 길의 방향은?

    ① 아래에서 위로      (     )     ② 위에서 아래로        (     )    

    ③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④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     )  ⑤ 혼란 (     )  

  아. 나는 길의 어디쯤에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                                   )  

  자. 길 그림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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